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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내·외	융합연구의	패러다임은	사회문제	및	과학난제의	해법	모색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해결형	융합연구가	강조됨

•	 �변화하는	융합	패러다임의	특성을	반영하여	융합연구개발	참여자와	사용자의	공통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개발	성과확산의	매개체이며	교류의	공간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필요성	대두	

•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플랫폼	필수	요소와	융합연구	특성을	접목시켜	
체계적인	융합연구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필요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운영	동향	분석을	통해	문제해결형	
융합연구	성격에	적합한	융합연구	디지털	플랫폼	7가지	구축	전략	제안:	①명확한	
목표	설정,	②개방형	시스템,	③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활성화,	④융합네트워크	조성,	
⑤쉬운	데이터	큐레이션,	⑥플랫폼	서비스	전략,	⑦운영	및	유지보수의	지속가능성	

•	 �융합	패러다임,	문제해결형,	개방형	혁신,	디지털	플랫폼

융합�패러다임의�변화:�“새로운�기술영역”에서�“문제해결의�솔루션”으로	

•	 �최근	복잡해지는	사회문제	및	과학적	난제의	해법으로서	융합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로	진입1)	

	 -	 	NBIC*	융합기술이	주도하던	2000년대	초반을	지나	사회과학,	인문학	등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국가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시대로	전환	

	 	 *	 	나노기술-생명공학-정보기술-인지과학(Nano	Technology-Bio	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Cognitive	Science,	NBIC)

•	 �우리나라의	범부처	종합계획인	국가	융합기술	발전	계획도	이러한	융합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되어	옴	<표	1>	

•	 �제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에서	과학난제	극복,	미래융합	신산업	창출,	
국민생활	문제	해결의	3대	유형별	미래	융합	선도	프로젝트	추진	및	융합	연구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

키워드

들어가며

문제해결형�융합연구를�위한�디지털�플랫폼�
구축�동향과�시사점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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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합연구	플랫폼	구축을	위해	융합연구와	플랫폼의	특성을	각각	파악하여	
융합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전략	필요		

<표�1>�국가융합기술발전계획의�주요�내용

국가융합기술
발전기본계획

(2008)

창조경제실현을�위한�
융합기술발전전략

(2014)

제3차�융합연구개발
활성화기본계획

(2018)

•		산발적	융합연구개발	
통합

•		융합연구기반조성
•		융합	신산업	발굴	및	육성

•		미래유망	원천융합기술	
중점육성	및	사업화	촉진	
(15대	국가전략	융합기술	
선정)

•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융합기술연구	추진

•		융합인프라	고도화

•		3대	유형별	
미래융합선도프로젝트	
추진(과학	난제	극복,	
미래	융합	신산업	창출,	
국민	생활	문제	해결)

•		도전적·창의적	융합연구	
촉진

•		융합	연구	질적	향상	도모
•		융합연구	플랫폼	구축

’09~’13년 ’14~’18년 ’18~’27년

※	출처:	융합연구개발활성화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다각적인�임무지향적�융합연구�추진

•	 �주요국을	중심으로	당면한	사회문제,	급변하는	미래	사회로의	전환,	과학적	난제	
등의	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융합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기후변화,	고령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등이	국외	융합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표	2>

<표�2>�국외�융합연구�중점�분야

국가 명칭
(재원규모) 중점�분야

미국
10	big	ideas2)
(약	343백만	
달러/연)3)

1.	미래의	업무환경
2.	융합연구	육성
3.	데이터	혁명
4.	북극	탐사
5.	양자과학

			6.	생명의	법칙
			7.	NSF	INCLUDE*
			8.	NSF	2026
			9.	우주과학
		10.	중규모	연구	인프라

*			비주류	집단의	이공학	분야			
참여	촉진	

중국

과학기술혁신	
2030	중대	
프로젝트4)

(정부	769억	위안,	
민간	1,080억	
위안/5년)5)

1.	전자정보
2.	첨단제조
3.	에너지환경

		4.	농업
		5.	바이오&건강
		6.	우주·해양	개발활용

최근�융합연구�
추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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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명칭
(재원규모) 중점�분야

EU

Horizon	
Europe6)

(2021-2027)
(955억	유로)7)

1.	기후변화	적응
2.	암
3.	기후중립	및		스마트	시티

		4.	깨끗한	물
		5.	토양과	식량
		6.	우주·해양	개발활용

일본 문샷	연구개발8)

(천억	엔/5년)9)

1.		신체,	뇌,	공간,	시간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인류사회	실현

2.	질병	조기	진단
3.	인간과	조화로운	AI	로봇
4.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5.		미활용	생물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식량공급

		6.		경제,	산업,	안보	발전을	
위한	오류	내성을	지닌	
범용	양자컴퓨터	실현

		7.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지속가능한	질병	케어	
시스템	

	 -	 �기후변화	대응은	주요국이	융합연구개발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대표적	난제	
중	하나이며,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물,	에너지,	식량의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들이	주요국을	중심으로	수행	중

<표�3>�물,�에너지,�식량�관련�국외�융합연구�분야�사업�(예시)

분야 명칭�(국가) 내용

물 문샷	연구개발
	프로그램	(일본)

해양에서	분해	속도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에너지 Bridge	(EU)

EU	Horizon	2020의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	저장	분야	
펀딩을	받은	모든	프로젝트	그룹으로	구성.	비즈니스	모델,	
고객참여,	데이터	관리,	규제의	4분야로	프로젝트	전문	
분야를	나누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EU	집행위원회에	
의견	전달	(https://www.h2020-bridge.eu/)

식량

Robot	Highways	
(영국)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영농연계	자동화	시스템	기술10)

중국	제조	2025	
(중국) 정보통신설비를	기반으로	농기계	장비를	인공지능화11)

•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융합연구개발	참여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며,	’20년의	경우	1조	6,464억	원의	예산(전년도	대비	
8.4%	증가)을	투입하여	총	68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음

	 -	 �’19~’20년에	추진되었던	문제해결형	융합연구개발	사업은	[표	4]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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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9~’20년�과기정통부�문제해결형�융합연구개발�사업�

사업 주요�현안�내용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 구제역,	실내	공기	품질	등	국가	현안	과제와	도심	
복합	악취,	낙동강	녹조	등	지역	현안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미세먼지	4대	분야(발생·유입,	집진·저감,	
측정·예보,	보호·대응)의	체계적	기술개발을	통한	
과학적	문제	해결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

첨단	ICT	기술을	통한	실종아동	찾기	등	국민	생활	
안전	증대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폴리스랩) 공모전·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한	치안	현장	문제	
발굴	및	중점	추진분야	도출

미래선도기술개발	(현안해결형) 환경	및	먹거리	안전	분야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관리기술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성장기	학생들을	위한	과학	
기술	기반	학교	미세먼지	해결책	마련

※	출처:	융합기술개발사업	2021년도	시행계획(과기정통부)

융합연구�참여�범위의�확대

•	 �연구수행과정에	시민,	정책	결정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연구	활동	
기획	방향을	결정하는	사회문제	발굴에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가	활발히	진행12)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다각적	문제해결	방안	창출	가능

	 -	 �내부연구재원을	중심으로	추진된	기술혁신활동에서	벗어나	외부	혁신주체들과	
협력을	통해	혁신의	성과를	높이는	개방형	혁신의13)	개념은	단일	기술분야를	
뛰어넘어	타기술	영역과의	결합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을	꾀하는	최근	
융합연구의	핵심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다각적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융합연구는	미국,	한국	
등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미국:	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NSF)	2026	아이디어	
머신)	’26년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맞아	과학	및	공학	분야의	아젠다	설정을	
위해	미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들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공모전을	진행하여	약	800여	개의	아이디어	중	33개	우수	연구	과제	선정

	 -	 �(한국: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미래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할	유망기술에	대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차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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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에	반영하고	기존	비공개	평가방식에서	일반	국민이	참관하는	공개평가방식	
도입하여	과제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연구개발	참여의	폭	
확대

	 	 *	 	산업통산자원부	주관의	산업	난제	해결에	도전하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신체	보호형	
스마트	수트(suit),	면역거부반응이	없는	소프트	임플란트,	현장형(In-Situ)	바이러스	
검출	및	분석	시스템	등	도전적·혁신적이면서	산업적	가치가	높은	연구	테마	선정14)

	 -	 �(미국:	이노센티브(InnoCentive))	전	세계	과학기술자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문제를	집단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한	연구시스템	회사로	기업이	이노센티브와	
계약을	맺고	과학기술	난제를	제시하면	해결자로	등록된	문제해결자(solver)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15)

융합연구를�위한�플랫폼�정의�및�특성

•	 �제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융합의	제도적·문화적	
장애	극복을	위한	융합연구	플랫폼	구축을	중점과제	중	하나로	선정

	 -	 �’17년	수행된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구자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한	융합연구	플랫폼	구축	
필요	[그림	1]	

[그림�1]�융합연구�플랫폼�관련�설문조사�응답�결과

30%

51%

[정보공유�플랫폼�필요성] [플랫폼�구축�방향]

15%

47%

<새로운�방법론·성과�활용> <연구�파트너�탐색> <연구정보시스템연계확대> <연구성과조회>

※	출처:	융합연구	활성화	대국민	설문조사

	(’17,9,12/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	 �플랫폼의	정의,	속성,	가치	등에	대한	고찰에	근거한	융합연구개발에	특성화된	
플랫폼	구축	필요

	 -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기술,	산업,	IT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플랫폼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모호한	상황

•	 �플랫폼이란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줄	수	있는	상생의	환경16)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하여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고,	도구나	규칙을	제공하여	상호작용	
촉진17)

문제�해결을�위한�
융합�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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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적	의미로서	플랫폼은	‘기차역의	승강장’을	뜻하며,	이러한	속성에	착안하여	‘나눔과	
공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양면(兩面)	시장으로서	기능이	플랫폼의	핵심18)

•	 �기술의	진보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	플랫폼의	개념과	역할도	진화되어	옴19)

<표�5>�플랫폼의�진화

구분 영역 플랫폼�효과

플랫폼	1.0 하드웨어	(예시:	자동차) 비용	절감과	생산성	제고

플랫폼	2.0 운영체계	(예시:	윈도우		OS) 시장	독점과	서비스	확대

플랫폼	3.0 서비스	(예시:	아마존,	페이스북) 공급과	수요의	양면시장	공략

플랫폼	4.0 산업융합	(예시:	전기전자,	헬스케어) 산업	간	융합	및	新가치체계	창출

※	출처: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	확대되는	플랫폼	전략	(박강민,	김준영	2021)

•	 �융합	연구개발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이를	반영한	플랫폼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융합연구개발	성과	창출	극대화	도모	필요

	 -	 �기술	분야별	연구자	정보	공유와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형	융합연구	기획	지원

	 -	 �협업을	위한	교류의	장,	대학·출연연·연구개발	특구	등에	다양한	융합연구	공간	
마련	확대

•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자	간의	융합을	통해	지식의	전이가	용이해야	
하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개방형	 (frame-free)	연구	교류가	가능한	융합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필요	

	 -	 �융합연구	모범	선례에	따르면	충분한	소통을	통한	상호유기적인	파트너십	구축,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	명확한	목적성	등이	융합연구	개발의	성공요인20)

융합연구를�위한�디지털�플랫폼�

•	 �검색엔진,	마켓플레이스,	소셜	미디어	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디지털화된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하며,	비즈니스,	공공(public)	
등	모든	분야에	걸친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였음

	 -	 �비즈니스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의미는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변화의	동인을	
포착하여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음21)

	 -	 �공공의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기능을	ICT를	활용하여	
디지털	플랫폼	상에서	공유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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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연구의	경우	디지털	플랫폼을	연구개발	참여자와	사용자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이자,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의	매개체이며,	융합연구	추진	주체	간의	
시공간을	초월한	교류의	장으로	활용	가능

•	 �융합연구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플랫폼의	
필수	요소와	더불어	융합연구	특성을	고려한	플랫폼	구축	계획이	필요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운영	동향	파악을	통해	문제해결형	융합연구	
성격에	적합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전략	수립	

	 -	 �본	브리프에서는	문제해결형	융합연구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전략으로	
①명확한	목표	설정,	②개방형	시스템,	③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활성화,	
④융합네트워크	조성,	⑤쉬운	데이터	큐레이션,	⑥	플랫폼	서비스	전략,	⑦운영	
및	유지보수의	지속가능성	등의	7가지	전략을	제안하고자	함	[그림	2]

[그림�2]�융합연구�활성화를�위한�디지털�플랫폼�구축전략

①명확한�목표�설정

②개방형�시스템

③데이터�공유�및�
활용�활성화

④융합네트워크�조성

⑤쉬운�데이터�
큐레이션

⑥�플랫폼�
서비스�전략

⑦운영�및�유지보수의�
지속가능성

융합연구를�위한�
디지털�플랫폼�구축�전략

융합연구를�위한�디지털�플랫폼�구축�전략�요소

•	 �(①명확한�목표�설정)	융합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융합기술개발의	성공	요건으로	‘뚜렷한	공동의	연구목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20)

	 -	 �기술의	경계를	구분	짓지	않는	융합연구	분야는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영역으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분명한	목표	설정이	요구됨에	따라	융합연구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역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혹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명확화가	필수적



8

<표�6>�유럽�기후�적응�플랫폼�(Climate-ADAPT)*�목표�(예시)

유럽	기후	적응	플랫폼은	유럽	사회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함:
	•	유럽	기후변화	예측
	•	지역별,	분야별	현재와	미래	기후변화	취약성
	•	EU의	국가	및	범국가적	기후변화	적응	전략	및	행동
	•	적응	사례와	잠재적인	적응	옵션
	•	적응	계획	지원	도구

출처:	https://climate-adapt.eea.europa.eu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와	유럽환경청	(European	Environment	
Agency)의	파트너십	일환으로,	유럽지역	기후변화	적응	분야의	일관된	지식	기반	마련을	
위해	2012년에	구축된	디지털	플랫폼

•	 ��(②개방형�시스템)�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기술	분야	간	융복합에	의한	사회문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융합기술에	특화된	개방형	시스템	도입	필요	

	 -	 �폐쇄형	연구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연구	그룹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조성

	 -	 	’19년	3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선정한	6개	과학/기술	이니셔티브22)	중	
하나인	Humane	AI*는	정책,	과학,	스타트업	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	
비즈니스,	고등교육	커뮤니티	대상으로	연구	참여	범위를	다양화23)

	 	 *	 	유럽의	도덕적	가치와	사회·문화·정치적	규범을	따르면서	인간과	인간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는	AI	시스템	구축

	 -	 �국제식량정책연구소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가	
운영	중인	Water,	Energy	&	Food	Security	Resource	Platform*의	경우	
정책입안자,	기획자,	학계,	연구자를	플랫폼의	수요	대상자로	함24)[그림	3]

	 *	 	식량안보와	영양	증진,	식량	위기에	대한	회복	탄력성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글로벌	및	국가	단위의	식량	가격과	정책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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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물-에너지-식량�융합�연구�디지털�플랫폼�타겟�대상�(예시)

Water,�Energy�&�Food�Security�Resource�Platform

※	출처:	www.water-energy-food.org

•	 �(③데이터�공유�및�활용�활성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의	필수	요소로서	양질의	데이터	획득,	저장	및	관리,	분석	및	시각화	
전략을	통해	혁신적인	융합	아이디어	창출에	기여

	 -	 �데이터를	활용한	융합연구를	위해서	학제	간	데이터	상호운용성	 (data	
interoperability)	확보가	필수	조건이며	이를	위해	데이터	포맷·메타데이터·데이터	
처리	등의	규격화	필요	

	 -	 �FAIR	데이터	원칙:	Findable	 (검색	가능한),	Accessible	 (접근	가능한),	
Interoperable	(상호호환적인),	Reusable	(재사용	가능한)의	앞글자를	딴	데이터	
공유	원칙으로	미국	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이	
후원하는	Earth	Cube*	프로젝트에서	정립

	 	 *	 	지구과학	분야(대기과학,	해양학,	지질학,	극지과학	등)	내	데이터	및	툴	(tool)을	
디지털	상에서	손쉽게	공유하여	다학제	간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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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Earth�Cube�GeoCODES�프로젝트�내�FAIR�데이터�공유�원칙

출처:	Slide	deck	on	GeoCODES	by	Mike	Bobak

•	 �(④융합�네트워크�조성)	협력의	대상을	찾아	최고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융합연구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만큼20)디지털	플랫폼	상에서	학문	및	전문	
분야의		경계를	넘어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교류를	통해	협력할	대상을	탐색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성	지원		

	 -	 �디지털	플랫폼	사용자	간의	양방향	소통	및	정보교환을	통해	상호이해의	수준을	
높이고,	각	분야	별	최적의	전문가	탐색을	용이하게	하여	목표로	하는	연구에	
최적화된	융합	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는	가교	역할	수행	

	 -	 �EU	H2020의	지원을	받는	AI	분야	컨소시움,	‘AI4EU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구축된	플랫폼*의	경우,	사용자는	플랫폼을	통해	본인이	개발한	AI	프로그래밍	
코드	등을	공유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나	그룹과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할	수	
있음	<표	7>

	 	 *	 	28개국	내	AI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AI	연구자,	기업가,	중소형	기업체,	투자	기관,	
일반	대중	등)의	융합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구성	및	관련	리소스	공유

<표�7>�AI4EU:�EU�내�AI�분야�기술�자원�공유�및�정보�교류�플랫폼�구성요소�예시
구분 하위�구분 내용

Build	your	
network

NCP*s	network
*National	Contact	Points

포괄적인	AI	커뮤니티를	위한	EU	국가	내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자,	연구자,	고위	정부	
관료	그룹과의	연계	

list	of	members AI4EU	플랫폼	사용자들	간	상호작용을	
위한	사회연결망	구축	

Partner	with	
organisations

list	of	organisations 연구소,	대학,	대기업,	중소형	스타트업,	
NGO,	공공기관	등의	유럽			AI	생태계	이해	
관계자	교류	및	AI	활용	촉진add	your	organisations

Talk	with	AI	
experts

list	of	discussion AI	커뮤니티	포럼	기능:	플랫폼	사용자는	
누구나	AI	관련	토의를	공개적으로	시작할	
수	있음add	your	discussion

Collaborate	on	
AI	projects

list	of	groups AI	관련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팀을	
구성하여	협력할	수	있는	그룹	조성	기능add	your	group

Share	to	the	
community

add	news

AI	관련	행사,	뉴스,	웨비나,	자료,	연구	
정보	공유

add	events
add	webinars

add	AI	resources
add	studies

※	출처:	https://www.ai4eu.eu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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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쉬운�데이터�큐레이션*)	융합연구의	경우	참여하는	주체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해가	쉬운	정보	
큐레이션을	통해	다학제	간의	경계를	낮추고	서로	다른	학문	영역	간의	의사소통	
활성화	필요

	 *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사용자들에게	가치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발굴·	
시각화하는	전과정의	지휘활동25)	

	 -	 �호주	기후변화	정보시스템의	의사결정나무의	경우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닌	이용자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정의를	통해	관련성	
높은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안	[그림	5]

[그림5]�호주�기후변화�정보시스템의�의사결정나무	

내가�
살고�있는�
지역에�

기후�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싶음

호주�기후변화
관련�웹사이트,

천연자원�
관리정보,

현재�기후정보,
기후적응,�
기후변화

지도,극한기후
정보,해안�및
해양정보,
사사요령

기후변화
과학에�대해

자세히
알기를�희망

기후과학�개론,
배출�시나리오,

기후모델,�
극한사상

정보,�상세화,
위험성�평가,�

IPCC

기후변화�
보고서에

대한�요약본
필요

기술보고서,
지도�&�그래프,
CMIP3�vs
CMIP5,
기후변화
영향정보,

기후적응�정보,
발표자료,�타�
연구기관,
사사요령,
저작권�정보

그래프,지도�등
시각화�자료�

필요

투영�지도,
그래프,�표,�
차트,�해석,�
상세화�자료
비교지도,
도움말

미래
기후
자료
필요

기후
영향평가를

수행
중인가?

영향평가를�위한�
가이드라인�자료�제공

사용자�등록(등록된�사용자는�
데이터�열람과�다운로드�가능)

특정�기후�변수�필요 기상데이터:�기온,�강수,�상대습도,
증발,�바람,�태양복사,�화재관련 CMIP3/CMIP5

해양데이터:�해수면상승,
해수면온도,�해수염도,�해양산화도 CMIP3/CMIP5

다른�데이터�필요

기후자료
필요

과거
기후
자료
필요

호주
기상청
기후추적
시스템,
연간기후

등

도움말

도움말

No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No No No

No No

No

No

Yes

※	출처:	www.climatechangeinaustralia.gov.au	(저자	재구성)

•	 �(⑥플랫폼�서비스�전략)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유연하고	민첩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구축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	 �중앙관서	및	소속·산하기관의	디지털	플랫폼의	경우	「ISP	수립공통가이드」를	
참조하여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시스템	구축,	연차별	·항목별	상세투자	
소요,	타기관에서	운용	중인	정보시스템과의	상호	연계·활용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방안	등을	산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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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분석-현황분석-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목표모델	설계-통합이행단계의	
일련의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과정에서	융합	연구	성과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반영하고	필요	재원	현황	파악,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베이스	연계	등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제반사항	점검	및	확보

<표�8>��정보화전략계획�기본�구성�내용

단계 활동 내용

환경분석

경영환경	분석 외부환경	요인과	경영전략분석	

법령·제도	분석 사업에	미칠수	있는	법적·제도적	
요구사항	도출하여	설계	반영

정보기술(IT)	환경분석 최신	정보기술	적용가능성	및	적용사례	
분석

현황분석

업무현황	분석 업무	절차맵,	업무기능	정의서	작성	등을	
통해	현행	조직의	업무현황	분석

정보기술	현황분석
업무	시스템,	데이터	및	인프라	현황,	IT	
거버넌스	분석을	통해	개선요구	사항	
도출

벤치마킹 벤치마킹	대상	선정	후	선진사례	
조사·분석

차이분석 선진사례	분석과	정보화요건	비교	분석을	
통해	보완	및	개선	방향	설정

이슈통합	및	개선과제	도출 이슈	사항	및	개선과제	도출

정보화	비전	및	전략	수립
정보화	비전,	목표,	단계별	실행	
전략	수립	및	시스템	구축	원칙과	
적용기술요건·정보관리	전략	도출

목표모델	설계

개선과제	상세화 과제개요,	추진범위,	개선방향,	적용사례	
등	도출

업무프로세스	설계 최적	업무프로세스	설계	및	기능	요건	
상세	정의

정보시스템	구조설계 이상적인	응용서비스(Application)구조	
정립

데이터	구조	설계 효율적	데이터	관리	체계	정립
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 기술	요소	및	기반	구조	정립

통합이행계획
통합이행계획	수립	 추진체계	및	실행일정	수립
총구축비	산출 SW	개발비	+	장비비	산출
효과	분석 기대효과	분석

출처: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공통가이드	(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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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개념도

출처:	공공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KISTI)

•	 	(⑦운영�및�유지�보수의�지속가능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들의	융합	시너지	창출에	
필요한	플랫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	사용자	편의성,	신뢰성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호환	및	확장성	등	플랫폼	유지를	위한	계획	필요

<표�9>��디지털�플랫폼의�지속가능성�유지�요소�및�방안

지속가능성�요소 지속가능성�유지�방안�

표준화
유지비용

생태계	활성화
크라우드	소싱	(프로슈머)

사용성
확장성

공공	서비스

사용자	다양화
피드백	도구

정확성
신뢰성

하이브리드
자동	업데이트

출처:	지속가능한	보행자길	안내	서비스	개방	플랫폼	방안	(조은영	외	2018)

	 -	 �디지털	플랫폼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보안,	라이센스,	인력운영	등의	확보방안	
마련		

	 -	 �예를	들어,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환경을	비롯한	농식품·교통·문화	등	16개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왔으며,	플랫폼	당	약	연	10억원의	정부	
지원	예산	중	시스템	유지보수에	약	5억원,	데이터	업로드	및	관리에	3~4억원	
소요됨에	따라27),	향후	정부지원	예산	중단	시	플랫폼의	유지보수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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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형�융합�연구의�활성화를�위한�지능형�디지털�플랫폼�구축

•	 �(융합패러다임�변화)	최근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융합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하여	
학제	간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융합연구	범위가	확대

•	 �(플랫폼�구축�필요성�대두)	제3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융합의	
제도적·문화적	장애	극복을	위해	융합연구	플랫폼	구축을	중점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나,	플랫폼에	대한	정의	모호

•	 �(플랫폼의�핵심기능과�문제해결�융합패러다임�접목)	 ‘나눔과	공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의	핵심기능을	최근의	문제해결	융합패러다임에	접목시켜	
융합연구개발	성과	창출	극대화	도모	필요

•	 �(디지털�플랫폼�구축을�통한�더�큰�가치�창출)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이	구축되어	왔으며,	학문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지식과	정보의	
독점이	아니라	공유를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해내는	시대가	도래

	 -	 �디지털	플랫폼은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의	획득·공유를	원활하게	
하는	유용한	매개체로서	활용

	 -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플랫폼의	구축	전략의	주요	요소로서	‘명확한	목표	
설정’,	‘개방형	시스템’,	‘데이터공유	및	활용	활성화’,	‘융합	네트워크	조성’,	‘쉬운	
데이터	큐레이션’,	‘플랫폼	서비스	전략’,	‘운영	및	유지	보수의	지속가능성’을	제안함

•	 �(디지털�플랫폼의�향후�전망)최근	디지털	플랫폼	구축	동향은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시스템을	갖춘	지능형	플랫폼	형태로	변화	중

	 -	 �플랫폼이	추구하는	목적의	명확화는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항목과	형식	등을	
결정하는	선행	작업으로서	강조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을	위한	알고리즘의	중요성과	함께	
데이터	관리	역량이	지능형	디지털	플랫폼의	성패를	좌우

	 -	 �문제해결형	융합연구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도	딥러닝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찾는	방법을	고도화할	수	있음

•	 �(기후변화�문제�해결을�위한�디지털�융복합�플랫폼�구축�필요)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주요	현안들인	물,	에너지,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이	구축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디지털	
융복합	플랫폼의	구축	및	활용	확대가	필요	

	 -	 �최근	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적	리스크를	맞아	전	세계는	기후위기를	또	다른	
성장의	기회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전환을	도모	

	 -	 �디지털	플랫폼을	기후위기의	융합적	해결을	위한	정보협력	허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혁신적인	가치창출의	장으로	활용	필요

요약�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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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	하의	이행기구인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의	
제17차	이사회가	2021년	4월	26-28일	화상으로	개최

•	 	본	브리프는	제	17차	CTCN	이사회에서	논의된	CTCN	3대	업무	분야(①기술지원,	
②역량배양	및	네트워킹,	③지식공유)와	CTCN의	주요	이슈(①재정,	②투명성,	
③CTCN협력연락사무소,	④TEC-CTCN	공동활동의	추진	현황	및	이행	계획)을	소개

•	 	(CTCN 지원 업무 현황)	3대	주요	업무	현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

	 -	 	(기술지원) CTCN	기술지원	사업의	최근	추진	성과와	재정	메커니즘,	다자개발은행,	
프로보노	등을	활용한	재원	접근성	강화	노력을	소개

	 -	 		(역량배양)	내생적	역량,	NDC	파트너십	협력	기반	역량,	TNA	관련	역량,	젠더	및	
청년	역량	강화를	통한	CTCN	역량배양	사업의	지원	방향성과	함께,	CTN	회원기관,	
NDE,	대학·연구소,	남남협력	등을	중심으로	한	CTCN	네트워크	확대	방안에	
관해서	소개

	 -	  (지식공유)	온라인	지식공유	기반	구축,	이해관계자	협력	기반	구축,	교육	및	인식	
제고를	통한	CTCN의	지식공유	지원	방향성을	소개

•	 	(CTCN 중요 이슈 현황)	최근	이슈	논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

	 -	  (재정)	최근	재정	운영	현황,	재원	이슈,	재정조달	노력	방향성을	소개

	 -	   (투명성)	외부	독립평가와	내부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의	현황	및	방향성,	
COVID-19	등에	따른	최근	영향평가	관련	현황	및	방향성을	소개

	 -	 	(CTCN 협력연락사무소) 2021년	연말	송도	개소를	목표로	한	CTCN	
협력연락사무소의	설립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소개

	 -	 	(TEC와 공동활동 현황) ’기술과	젠더’,	‘기술과	NDC’를	주제로	추진될	CTCN-
TEC	간	공동활동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소개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기술	협력,	기술메커니즘(Technology	Mechanism),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Climate	Technology	Center	and	Network)

키워드

유엔기후변화협약 하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제 17차
이사회(2021년 4월) 개최 동향 및 시사점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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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하 기술 메커니즘 구성

•	 	(설립)	기술	메커니즘(Technology	Mechanism)은	2010년	개최된	유엔기후	
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제16차	당사국	총회(COP,	The	Conference	of	Parties)의	결정으로	설립

	 -	  (역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분야의	기술	개발과	이전을	지원하고,	국가	
우선순위와	상황을	고려한	기술수요를	파악하며,	기술의	전	주기를	지원

	 -	  (구성)	기술	개발	및	이전	정책	분석과	제언	제공을	담당하는	기술집행위원회(TEC,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와	실질적	개도국	기술	이전	사업의	이행을	
지원하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로	구성

•	 		(파리협정 하에서의 업무 지침)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이전을	강조하며,	기술	메커니즘을	기술	개발	및	이전의	수행	주체로	설정(PA	2015,	
제10.3조)하고	기술	프레임워크(Technology	Framework)*를	제정하여	기술	
메커니즘	업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단	<표	1>	참고)

	 *	 		기술	프레임워크는	①프레임워크	목적(purpose),	②업무	방향성을	담은	원칙(principles),	
그리고	③업무영역인	주요주제(key	themes)로	구성(제10.4조)

<표 1> 기술 프레임워크 구성

목적 파리협정	제10.4조에	근거
원칙 ①일관성,	②포괄성,	③결과	지향성,	④전환적	변화,	⑤투명성

주요 주제 ①혁신,	②이행,	③가능	환경과	역량	강화,	④협력과	이해관계자	참여,	⑤지원

※	출처:	박인혜	외(2019)의	p.23	표에서	발췌

CTCN은 UNFCCC 기술메커니즘의 이행 기구

•	 		(기능)	개도국	기후기술	이전의	실질적	이행기구로서	3대	주요	업무인	①기술지원(TA,	
Technical	Assistance),	②역량배양	및	네트워킹(Capacity	Building	&	Networking),	
③지식공유(Knowledge	Sharing)를	수행

	 -	  (구성)	유엔환경계획(UNEP,	UN	Environment	Programme)을	대표로	14개	
기관	컨소시엄에	의해	운영되며,	24명	위원의	이사회*를	연	2회	개최.	사무국	
기후기술센터(CTC,	Climate	Technology	Center)와	정부·기업·학계·NGO가	
참여하는	기후기술네트워크(CTN,	Climate	Technology	Network)로	구성

	 	 *	 		김봉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이	아시아·태평양	
(이하	아태)	지역	대표	CTCN	이사로	활동하였음(2019-2021)

	 -	  (기술지원 방식)	개도국	국가지정기구(NDE,	National	Designated	Entity)*가	
자국	기술수요를	파악하여	CTCN	사무국에	TA를	요청하면,	사무국이	이를	심사	및	
선별하여	CTN	회원기관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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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DE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기후기술	협력	및	CTCN과	협력을	담당하는	국가별	
지정기구로서	우리나라는	과기정통부가	2015년	12월	NDE로	지정됨

		 -	  (TEC와의 관계)	정책기구	TEC와	이행기구	CTCN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	의제에	대해서	협력	(하단	[그림	1]	참고)	 	

[그림 1] CTCN 기술지원(TA) 제공 절차도

Policy arm(정책기구) Implementation arm(이행기구)

N
네트워크

멤버

N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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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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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NDE

기술 메커니즘
(Technology Mechanism)

국가지정기구
(NDE)

TEC
기술집행위원회

기술정책
의제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CTC
기후기술센터

기술개발 및 이전
이행 활동

CTCN
이사회

COP

당사국회의

HOST
기관

※	출처:	오채운	외(2016)의	p.17	그림	1	발췌

제 17차 CTCN 이사회 개최 개요

•	 	제	17차	CTCN	이사회가	2021년	4월	26~28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어	CTCN	
이사	24인,	CTCN	국장,	UNEP	관계자,	옵저버들이	참석한	가운데,	CTCN의	주요	
활동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	동	회의에	우리나라	과기정통부	
김봉수	국장이	참여

•	 	상반기	CTCN	이사회	개최	시	CTCN은	지난해	사업	및	기타	업무	활동에	대해	
연간운영계획(AOP,	Annual	Operating	Plan)	상의	목표	대비	추진	현황을	보고*

	 *	 하반기	CTCN	이사회의	경우	상반기	이사회	이후	활동	보고	및	차년도	AOP	합의

	 -	 	CTCN의	2019-2022년	업무계획(Programme	of	Work)이	기술	프레임워크의	
5대	주제에	맞춰	수립됨에	따라,	CTCN	이사회에서는	CTCN의	3대	주요	
업무(①기술지원(TA),	②역량배양	및	네트워킹,	③지식공유)에	대해서	5대	주제별	
업무계획	달성	여부로	성과를	보고

•	 		이에	본	GTC	브리프는	제	17차	CTCN	이사회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CTCN	3대	주요	
업무(①기술지원(TA),	②역량배양	및	네트워킹,	③지식공유)	현황	및	2021년	방향성을	
소개하고,	나아가	최근	중요	이슈들(①재정,	②투명성,	③CTCN협력연락사무소,	
④TEC-CTCN	공동활동)의	추진	사항을	살펴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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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N의 기술지원(TA)이란?

•	 	(의미) 개도국이	자국	수요	및	우선순위에	맞춰	CTCN에	TA을	요청하고	CTCN이	
이를	검토	및	구체화하여	CTN	회원기관	등을	통해	개도국	기술이전을	위한	실질적	
해결책에	관한	TA를	제공하는	중요한	활동

	 -	 	(근거)	CTCN은	개도국	요청에	따라	기술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환경친화적	기술	및	
프로세스	이행에	관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고,	가능한	기술	옵션을	파악하여	기술	
선택과	수용을	위한	역량	개발에	필요한	노력을	지원하며,	파악된	기술수요에	기반해	
기존	기술을	활용한	즉각적인	행동을	촉진해야	함	(UNFCCC	2010,	para	123)

•	 (TA 제공 방식)	하단	[그림2]	참조

[그림 2] CTCN 기술지원(TA) 사업 추진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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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오채운	외(2019a)의	p.41-42의	내용과																																																					
CTCN(2015)의	P.10의	표2를	참고로	작성

•	 	(사업 분야)	TA	사업	지원	분야는	기술평가,	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	교육	및	연수,	툴	
및	방법론	지원,	이행	계획	수립	등으로	다양하며,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신속	
대응	사업,	신속	기술	지원,	일반	대응	사업으로	구분(<표	2>	참고)

<표 2> CTCN 기술지원(TA) 사업 방식
사업 구분 CTCN 기술지원(TA) 사업 내용

신속	대응	사업
(Quick	Response	 

Project)

•		성격: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한	주로	5만$	이하	규모	사업
•		수행:	별도의	입찰	경쟁	없이	CTCN	담당자의	승인을	통해	CTCN	
컨소시엄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필요한	TA를	제공하는	사업

신속	기술지원
(Fast	Technical	
Assistance)

•		성격:	기존의	신속	대응사업보다	더	긴급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TA	유형	(2018년	신설)

•		수행:	국제전문가를	통해	최대	2개월,	1만5천	달러	이하의	규모로	수행

일반	대응	사업
(Response	Project)

•		성격	:	신속대응	사업	대비	해결이	어렵거나	규모가	커서,	장기적	또는	
구체적	대응	방안	도출이	필요한	5만$	이상	약	25만$	이하	규모	사업

•		수행	:	CTN	회원기관	대상	공개	경쟁을	통해	사업	입찰

※	출처:	오채운	외(2019a)의	p.46의	표2-3	및	남은빈	외(2020)의	p.11	표를	발췌하여	정리

•	 		(제17차 CTCN 이사회)	‘TA’에	관한	논의는	크게	①2020년까지의	CTCN	TA	사업의	
추진	성과와	②	CTCN	TA	사업의	재원접근성	강화	노력(재정	메커니즘,	다자개발은행,	
프로보노	프로그램	등의	활용	연계)으로	요약

주요 업무
①기술지원



21

기술지원(TA) 현황 및 2021년 방향성

•	 	(CTCN TA 추진 성과) 2020년	COVID-19에도	불구,	개도국의	꾸준한	TA	요청	
증가를	바탕으로	활발한	TA	사업을	추진	(CTCN	2021,	p.21)

	 -	  (혁신 성과)	2020년까지	기술혁신	및	RD&D	협력을	위해	①‘국가혁신시스템’	
지원에서	23개	개도국의	RD&D	활성화	정책,	환경,	전략,	법규	등의	도입	
지원	TA를	수행했고,	②‘협력적	RD&D’	지원에서	개도국	맞춤	기술	실증·적용	
사업	 7건과	연구·개발	사업	 4건을	수행함	 (<표	 3>	참고).	 2020년까지	
기술클리닉(Technology	Clinic)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기술	개발·적용과	
중소기업	매치메이킹	27건을	지원함

 <표 3> 지역별 사업별 협력적 RD&D 지원 현황(2020.12)

지역 개도국 실증 및 적용 사업 연구개발 사업
아프리카 0 1

아시아태평양 5 1
라틴아메리카·카리브 2 2

총계 7 4

※	출처:	CTCN(2021a)의	p.7의	표1을	정리

	 -	 	(이행 성과)	2020년까지	TA	사업	109건(신규	48건과	계속	61건)의	‘사업	
지역’으로는,	아프리카	지역	41%,	아태지역	32%,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지역	
27%로	구성([그림	3]	참고).	기후변화	대응	‘분야’로는,	완화(감축)	52%,	적응	
17%,	융합	31%로	구분	([그림	4]	참고).	감축	TA	적용	기술은	①에너지효율(32%),	
②재생에너지(20%).	③융합기술(25%)이며,	적응	TA	적용	기술은	①연안	지역	
적응	기술(39%),	②수자원	기술(23%)임.	

[그림 3] TA 지역 비율(2020.12) [그림 4] TA 분야 비율(2020.12)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27%

아시아태평양
32%

아프리카
41%

기후변화
적용 17%

완화 및 적용
31%

기후변화 완화
52%

※	출처:	CTCN(2021a)의	p.11-12의	내용을	정리

	 -	 	(가능 환경 및 역량 강화 성과)	2020년까지	109건의	TA	사업이	개도국	기후기술	
적용	가능	환경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한	영역은	①개도국	지역	로드맵	및	전략	
개발	지원(24%),	②의사결정	방법론	개발	및	정보제공(18%),	③기술	옵션	타당성	
분석(16%),	④우선순위	기술	선별	및	④법·정책·규정	권고는	각각	10%의	순으로	
집계됨	([그림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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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TCN 기술지원(TA) 분야별 비율(2020.12)
지역 로드맵 및 전략 개발 지원
의사결정방법론 및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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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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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TCN(2021a)의	p.11의	표3을	정리

	 -	 	(장애요인과 가능요인)	2021년	4월	TEC는	101개	CTCN	TA	사업(244개	기술	
적용)	분석을	통해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의	555개	장애요인과	567개	가능요인을	
도출한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가장	빈번한	장애요인에는	경제	및	재정	요인이,	
가장	빈번한	가능요인에는	정보	및	인식	요인이	각각	확인되었음		(하단	<표	4>	
참고)	(TECa	2021,	p.24)

<표 4> 분야별 CTCN의 장애요인 및 가능요인(101개 사업 기준)
분야 분류 장애요인 가능요인

경제	및	재정	분야 90 96
시장	조건 21 5
법·규정 52 74
네트워크 24 66

제도	및	조직 57 75
인적	역량 76 80

사회,	문화,	행동 29 6
정보	및	인식 84 106

기술 88 46
기타 17 11
총계 555 567

※	출처:	TEC(2021a)의	p.	24의	표를	정리

•	 	(재원 연계: 재정 메커니즘)	 CTCN은	TA	추진	시	재원접근성	강화를	위해	
①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②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③적응기금(AF,	Adaptation	Fund)	등	재정	메커니즘(<표	5>	
참고)	및	다자개발은행	연계와	프로보노	사업을	지원함	

	 -	 	(① GCF 연계)	GCF는	UNFCCC	재정	메커니즘의	운영기구로서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2013년	출범.	특히,	GCF의	능력	배양	프로그램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	개발	능력	향상을	위해	1개국당	연간	약	100만$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함.	CTCN은	2017년부터	이	프로그램의	재원을	활용해	TA	사업	28건을	
수행했음.	2020년	한	해	동안	동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	중이거나	신규	착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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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사업은	21건에	달함.	2020년	CTCN	TA	사업의	일환으로도	개도국의	GCF	
사업계획서	작성	및	재원	확보를	지원했음.	GCF는	이번	이사회에서	CTCN과	협력	
촉진을	위해	①GCF	전략계획(strategic	plan)	갱신,	②GCF	기후기술	이전	성과	
항목의	GCF	통합성과관리체계(integrated	result	management	framework)	
추가,	③GCF	사업	내부	분류체계(internal	taxonomy	tool)를	통한	GCF	기후기술	
지원	포트폴리오	관리	현황을	소개함

	 -	 	(② GEF 연계)	GEF도	GCF와	함께	UNFCCC	하	재정	메커니즘의	운영기구로서,	
개발도상국의	환경	전	분야	투자	및	관련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1991년	설립됨.	
GEF는	개도국	대상	기술이전	활동	지원을	위해	2008년부터	‘기술이전을	위한	
포즈난	전략프로그램(PSP,	Poznan	Strategic	Programme)’을	추진했으며,	동	
프로그램	재원을	활용하여	‘감축	기술	이전	및	규모	확대’에	관한	TA	사업을	5년간	
총	13건	완료했음.	GEF는	2020년	100억	원	규모의	‘적응혁신을	위한	GEF	도전	
프로그램(Challenge	Program	for	Adaptation	Innovation)’을	조성하고	이를	
수행하는	9개	조직	중	하나로	CTCN을	선정하여,	2021년	4분기부터	CTCN의	
‘중소도시	기후변화	적응	기술	시범	지원	사업’에	총	8억	원을	지원할	예정

	 -	 	(③ AF 연계)	AF는	기후변화	취약국의	적응	지원을	위해	2005년	설립이	결정됨.	
AF는	UNFCCC	재정	메커니즘에	속해	있으나	운영주체는	아님.	CTCN과	CTCN	
운영주체인	UNEP과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은	AF	재원을	지원받아	기후변화	취약국을	지원하는	‘적응기금	
기후혁신	엑셀러레이터(AF	Climate	Innovation	Accelerator)	프로그램’을	출범해	
25만$	이하	소형	사업	25개를	5년간	지원	예정(2021년	2월,	2021년	5월,	2022년	
5월	총	3회	사업	선정).	AF는	이번	이사회에서	자체	추진	활동	중	CTCN과	협력	
가능	업무로	①농업·수자원·연안	지역	적응	기술	보고서	작성과	②적응위원회	
활동에	젠더	이슈	반영	계획	수립	업무를	제안했고	이에	대한	CTCN의	검토를	요청

<표 5> CTCN-재정 메커니즘 관련 기구와의 연계 현황 
종류 내용

녹색기후기금
(GCF)

(능력	배양	프로그램)	2017년부터	GCF	재원	활용	28건의	TA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0년	총	21건의	TA	사업을	진행	중

지구환경기금
(GEF)

(기술이전을	위한	포즈난	전략	프로그램)	GEF	자금(총	5천만$)	중	일부를	
활용하여	CTCN	TA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였음
(적응혁신	도전	프로그램)	9개	프로그램	이행	기관	중	하나로	CTCN이	
선정되어,	GEF가	조성한	약	100억	원	중	8억	원을	할당받음

적응기금
(AF)

CTCN-UNEP와	UNDP가	AF의	재원	1천만$을	지원받아	
기후혁신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출범하고	기후	취약국의	혁신적	적응	
활동을	지원하는	25만$	이하	소형	사업	25개를	5년간	지원	예정

※	출처:	CTCN(2021a)의	p.5,7,8,20,40,41,43의	내용,																																				
Hoffmaister(2021)의	p.5의	내용,	GEF(2019)의	p.2,3,13의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	 	(④ 다자개발은행)	CTCN은	다자개발은행과	협력을	통해	개도국	TA	재원	
조달을	지원하고	있음.	PSP	평가	권고에	의거해	CTCN은	4개	지역개발은행과	
PSP	지역	시범	재정기술센터(climate	 technology	 transfer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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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es)를	운영함(<표	6>	참고).	CTCN은	2020년	지역개발은행,	TEC,	GEF,	
GCF와	CTCN-재정기술센터-NDE	간	협력	방안을,	이슬람개발은행(IsDB,	
Islamic	Development	Bank)과	프로보노	사업	및	남남(South-South)/삼각	
협력계획을,		유럽재건발전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과	동유럽	협력	방안을,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엑셀러레이터**를	통한	재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음

	 	 *	NDC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당사국이	스스로	결정해	제출한	목표	

	 	 **	NDC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및	수익사업	지원을	위해	IDB가	출범한	투자	플랫폼	

<표 6> 지역개발은행의 재정기술센터 운영 현황

지역개발은행 운영 현황
유럽부흥
개발은행
(EBRD)

•	(방식)	EBRD	파이프라인	활용
•		(지원)	낮은	기후기술	시장보급률을	가진	기후기술	도입을	위해	5~25%의	
인센티브	및	공여금	재정	지원,	기술	및	정책적	지원

미주
개발은행
(IDB)

•	(방식)	5개의	외부	집행기구	활용
•		(지원)	지역	특정	주제를	대표하는	기구들(집행기구	역할	수행)과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TA	사업	확인	및	국가	요구에	대응

아프리카
개발은행
(AfDB)

•		(방식)	감축	행동	지원은	외부	민간	및	공공	센터와	협력하고,	적응	행동	
지원은	AfDB	파이프라인	활용

•	(지원)	AfDB가	TA를	실행:	행동계획	및	투자안내서	준비

아시아
개발은행
(ADB)

•		(방식)	공공부문:	ADB	파이프라인,	민간부문:	외부	벤처	자금(VC),	
사모펀드(PE),	보조	기술이전	브로커	모델

•		(지원)	신규	기후기술	주류화를	위한	정책	및	TA를	UNEP과	협력	또는	
단독으로	집행하고	상업	브로커를	통해	기술이전	거래	지원

※	출처:	오채운	외(2019b)의	p.114의	표	5-2를	발췌

	 -	  (⑤ 프로보노 지원)	 CTCN은	한정적	예산	대비	개도국	TA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2017년부터	공여국	또는	수행기관이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기술·재원·전문성을	무상	제공하는	프로보노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이번	 CTCN	이사회에서는	프로보노	 TA	사업으로는	현재	한국	 8건이	
유일하며,	미국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도	프로보노	방식으로	모니터링·평가	전문	인력을	CTCN에	
지원했다고	밝힘.	CTCN	국장은	프로보노	TA가	CTCN	참여	확대에	유용한	
트랙이며,	향후	프로보노	사업의	확대	및	체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음	

<표 7> CTCN 프로보노 지원 개요

요소 내용
유형 비용을	부과해야	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및	기여하는	방식
특성 국가	NDE나	전문기관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TA를	직접	지원

현물지원과	
비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은	유사하나,	프로보노는	기여국의	참여	촉진을	
위해	입찰	절차·과정을	간소화하고	사무국이	안내	및	지원을	제공

※	출처:	오채운	외(2018)의	p.42의	표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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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N의 역량배양 및 네트워킹 지원이란?

•	 	(개요)	CTCN은	국가,	지역,	기관의	차원에서	기후기술	전문가-수요자	간	협력	기반	
구축(예:	국제포럼,	공동	행사,	지역	포럼,	민관협력	워크숍,	동료	학습)과	기후기술	
이전을	위한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	  (근거)	CTCN은	국제,	국가,	지역,	기술	단위에서	다양한	기술센터,	네트워크,	
이니셔티브,	단체와	협력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함	(UNFCCC	2010,	para	
123)

•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 현황)	CTCN은	개도국이	기후기술을	적절히	이전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교육을	통해	해당	개도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킹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

	 -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최빈국이	자국	NDC에서	
계획한	기후변화	행동을	이행하도록	지원.	특히,	기술로드맵*	작성을	지원해	
개도국이	저탄소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술로드맵은	기술	개발	및	이전	활동에	관한	공통의	목표와	추진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일관적인	지침으로	해당	기술의	이해관계자들이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작성

	 -	  (CTCN 파견 프로그램)	CTN	회원기관,	NDE,	컨소시엄	파트너,	CTCN	공여	기관	
등의	관계자를	선발해	CTCN	사무국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파견	기회를	제공하여,	
CTCN	사무국의	업무에	참여하는	제도를	운영.	해당	전문가가	CTCN에서	업무를	
경험하며	CTCN의	네트워크	활용과	다양한	행사	참여를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웨비나 및 행사)	CTCN은	①웨비나(Webinar)의	개최를	통해	CTN	회원기관이	
지식	파트너로서	기술	관련	지식	전달에	참여하여	개도국	역량을	강화하고,	
②포럼,	워크숍	등	관련	행사의	개최를	통해	NDE,	CTN	회원기관,	이해관계자들	
간에	CTCN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웨비나	
및	행사에서는	기후기술	정보,	재정	연계	방안,	기관	정보,	기술	솔루션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음

•	 	(제 17차 CTCN 이사회)	이번	제	17차	CTCN	이사회에서	‘역량배양’	성과	및	향후	
지원	방향성	관련	논의는	크게	5가지	방향으로	정리되며,	이는	①내생적	역량	강화,	
②NDC	파트너십	협력	기반	역량	강화,	③젠더	관련	역량	강화,	④TNA	관련	역량	
강화,	⑤청년	관련	역량	강화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음.	또한	‘네트워킹’	관련	성과와	
향후	지원	방향성에	관한	논의	역시	5가지	방향으로	정리되며,	이는	①회원기관	확대,	
②NDE	간	협력	기반	구축,	③대학·연구소	참여	확대,	④남남	협력	강화,	⑤기타	
이해관계자	협력으로	구분하여	소개할	수	있음

주요 업무
②역량배양 및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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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배양 현황 및 2021년 방향성

•	 	(내생적 역량 강화)	CTCN	제	2차	업무계획(2019-2022)은	개도국의	내생적	역량	및	
기술	향상을	업무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추진하도록	계획

	 -	  (내생적 역량·기술)	기술	메커니즘은	각국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행동	추신	시	
내생적이고	성-반응적(gender-responsive)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별	
가능	환경	조성과	기후기술	및	토착	지식	활용에	대한	내생적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함(UNFCCC	2019a,	Annex	para	16)

	 -	  (2021년 방향: 역량 평가 및 교육)	CTCN은	개도국의	내생적	역량	강화를	위해	
두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음.	첫째,	CTCN은	TA	사업	심사	단계에	내생적	역량	
평가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TA	사업	기획	시	사업을	통한	내생적	역량	및	기술	기여	
효과를	명시하도록	하였음.	둘째,	CTCN은	TA	수행에	내생적	역량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워크숍	및	교육	등을	통해	내생적	역량	강화	교육을	체계화하고	있음

•	 	(NDC 파트너십 협력 강화)	CTCN은	2019년부터	NDC	파트너십*	협력을	기반으로	
한	기후행동증진	패키지(Climate	Action	Enhancement	Package)의	활용을	통해	
TA를	추진하고	개도국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	중

	 	*		NDC	파트너십은	COP22에서	출범된	180여개	개도국·선진국·국제기구·비정부기구	
협의체로,	지속가능발전과	NDC	추진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을	가능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로	함.	1차	업무프로그램(2018-2020)	기간	10억$(약	1.13조원)	
이상의	재원을	개도국	지원	사업을	통해	배분하였음	

	 -	 	(2021년 방향: TA 사업 지원)	CTCN과	NDC	파트너십은	TA	사업	지원	협력을	
통해,	개도국	NDC	이행과	향후	NDC	목표	상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21년 방향: 역량배양 프로그램)	CTCN과	NDC	파트너십은	GCF	사업	참여	
역량배양을	위해	‘Vision	to	Concept’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GCF	사업	컨셉	노트	
작성,	제안서	제출,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음.	동	프로그램에는	25개	
정부	및	비정부	기관의	이해관계당사자들이	참여하여,	GCF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프로세스(NDC,	TNA,	GCF	국가별	프로그램	등)	
관련	지식을	교육하고	있음.	동	프로그램은	에스와티니를	대상으로	적용되었으며,	
향후	활발히	활용될	전망

•	 	(젠더 역량 강화)	CTCN은	‘젠더	정책	및	이행	계획(2019-2022)’을	통해	TA,	역량	
강화,	네트워킹,	커뮤니케이션,	지식공유,	모니터링과	평가	등	CTCN의	전	활동영역에	
있어서	명확한	젠더주류화	원칙을	천명하고,	특히	①젠더주류화에	TA	예산의	1%	
이상을	배정하고,	TA	이행	시	젠더	전문가의	참여,	②CTCN	행사	참가자의	젠더	
균형성	확보	③	CTCN	사업	이행	보고서에	젠더	내용	작성을	계획한	바	있음.	CTCN은	
2020년	8월	‘글로벌	젠더	서밋’의	개최를	통해	CTCN의	기술	개발	및	이전	사업	
하	젠더	관련	활동을	소개하고,	이	내용을	CTCN	웹사이트	젠더	허브를	통해서도	
확산하고	있음.	CTCN은	2020년	3월	UNEP-DTU와	공동으로	성-반응적	TNA	수행	
관련	웨비나도	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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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더주류화 의미와 근거)	젠더주류화란	정책의	수립·이행·평가	전	과정에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환경적	조건과	관심	요소를	고르게	반영하여	동등한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으로	성	평등	혹은	젠더	평등	달성을	목표로	함	(UN	Women	
2015).	기술	프레임워크	업무	지침은	기술	메커니즘의	설계	및	이행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도모하고	젠더	관점을	고려할	것을	명시함	(UNFCCC	2019a,	
para	3(b))

	 -	  (2021년 방향: 멘토링과 전문가 목록 구축)	CTCN의	2021년	젠더	부문	역량	
강화	추진	프로그램으로는	①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과	②기후변화	분야	젠더	
전문가	목록(gender	roster)	구축을	들	수	있음.	첫째	‘멘토링	프로그램’	관련해서,	
CTCN과	UNFCCC	산하	시민사회	옵저버	기관(UNFCCC	constituency)	중	
여성·젠더·청소년을	대표하는	YOUNGO*는	여성의	녹색	사업가	정신	고취를	위해	
기후기술,	기후재원,	COVID-19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배양	교육을	계획.	
둘째,	‘전문가	목록’	관련해서	CTCN은	AF,	GEF,	UNFCCC	젠더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분야	젠더	및	전문가	목록을	개발하여	향후	수행하는	CTCN	활동에	
이들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

	 	 	*	 	UNFCCC	산하	시민사회	옵저버	기관으로는	BINGO(기업	및	산업	NGO),	ENGO(환경	
NGO),	YOUNGO(여성젠더청소년	NGO)	등이	있음

•	 	(TNA 관련 역량 강화)	CTCN은	TA와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	사업의	일환으로	
개도국의	TNA와	기술행동계획(TAP,	Technology	Action	Plans)	수립을	지원하고,	
TNA·TAP	수립	시	지역	포럼	및	UNFCCC	회의에서	공유된	지식과	노하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함

	 -	  (2021년 방향: TNA 역량교육)	CTCN은	UNEP-DTU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별	
GCF	국가지정기구(National	Designated	Authorities),	NDE,	TNA	수행자들에게	
TNA	방법론,	재원	활용	방안,	TNA	수행	등을	위한	역량	강화	온라인	교육을	시행할	
예정임

•	 	(청년 역량 강화) CTCN은	청년	역량	강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청년단체와	다양한	협력	활동을	개발	및	수행하기	위해서,	UNFCCC	청년협의체와	
공동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웨비나와	인턴십	등을	통해	청년	
역량배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21년 방향: 기후이노베이션랩)	청년층의	역량	강화를	통한	기후기술	솔루션	
개발을	위해	기후이노베이션랩(Youth	Climate	Innovation	Labs)	지원	프로그램을	
출범하고,	청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Youth	Innovation	Academy)에서	총	13개	
팀을	선정	및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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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 현황 및 2021년 방향성

•	 	(네트워크 확대)	CTCN은	2013년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기후기술네트워크(CTN)를	
확장해	왔으며,	현재	CTN은	기후기술	관련	이해관계당사자들의	거대	커뮤니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	CTCN은	TA	사업	참가	자격	조건으로	CTN	회원기관	등록을	
전제하는	방식으로	CTN	가입을	독려하였음	

	 -	  (현황)	COVID-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해	101개	신규	기관의	CTN	가입을	
포함해서	2020년까지	총	97개국	624개	기관들이	CTN	회원으로	등록되는	등	CTN	
규모가	확대되었음,	그	중	부속서	I	국가(이하	선진국)로	22개국	291개	기관이,	
비부속서	I	국가(이하	개도국)로	75개국	330개	기관이	등록함(소속국이	없는	3개	
비정부기관	제외)	

	 -	 	(한국 네트워크 기관)	국내에서는	총	78개	기관이	가입하여,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포함	최다	회원기관을	확보함	(<표	8>	참고)

<표 8> 국가별 기후기술네트워크 회원기관 수 집계(2020년 12월)

순위
부속서 I 국가 비부속서 I 국가

국가 명 회원 기관 수 국가 명 회원 기관 수
1 미국 39 대한민국 78
2 독일 34 인도 26
3 스페인 32

남아프리카,	중국
17

4 영국 28 17
5 캐나다 27

베트남,	칠레
15

6 프랑스 25 15
그	외	16개국 106 그	외	69개국 162

총계 291 총계 330

※	출처:	CTCN(2021a)의	p.21의	그림2를	번역하여	정리

	 -	  (소속 지역별 분포)	2020년	회원기관의	‘소속	지역’은	아태지역이	전체의	34%,	
유럽이	33%,	아프리카가	11%로	집계	(	[그림	6]	참고).

[그림 6] CTN 회원기관의 지역별 비율(2020.12)

아시아태평양
34%

기타1%

북미 11%

아프리카 11%

유럽 33%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10%

※	출처:	CTCN(2021a)의	p.21의	그림2를	번역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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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 성격별 분포) 기관	‘성격’별로	살펴보면,	민간기업	49%,	연구소	및	대학	
20%,	비정부기구	11%	순으로	확인됨	([그림	7]	참고)

[그림 7] CTN 회원기관의 성격별 비율(2020.12)

파트너십 1% 정부간 기구 2%
이니셔티브 2%

비영리기관 7%

공공기관 7%

재정기관 
1%

민간기관 49% 비정부 기구
11%

연구소 및 대학
20%

※	출처:	CTCN(2021a)의	p.22의	그림3를	번역하여	정리

	 -	 	(기관 전문분야 별 분포)	기관의	‘전문분야’를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15%,	
에너지효율	14%,	수자원	9%	순으로	집계됨	([그림	8]	참고)

[그림 8] CTN 회원기관의 전문분야별 비율(2020.12) 

조기경보 및 환경평가 7%

폐기물 7%
산업 7%

인프라구조 및
도시 계획 7%

농업6%

융합 5%

임업 4%

농업 및 임업 4%

연안 4%
교통 4%

보건 3%
탄소 고정 및 감축 3%해양 및 어업 2%

에너지효율 14%

수자원 9%

재생에너지 
15%

	※	출처:	CTCN(2021a)의	p.22의	그림4를	번역하여	정리



30

	 -	  (2021년 방향)	2021년	CTCN은	특히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CTN	규모	확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	

	 	 ① (산업계)	CTN은	기술	역량의	배양이	필요한	개도국	민간산업	부문의	회원기관	
확대를	계획	중임

	 	 ② (대학 및 연구소)	CTN은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기술	솔루션,	
분석,	사례	연구,	성공사례	등에	대한	확산을	증진할	예정

	 	 ※		산업계는	기후기술	협력에	있어	R&D	성과의	시장도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대학	및	연구소는	기후기술	협력에	있어	①기후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의	직접적	
수행자이자,	②기후기술을	수요자와	대상	지역	맞춤	형태로	전달	및	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TEC	2021b,	p.3)

•	 	(남남 협력 강화)	CTCN은	남남	협력과	남남북	협력	등	다양한	개도국	간	협력을	통해	
개도국	간	지식과	성공사례	공유,	노하우	전수,	상호	간	기후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음

	 -	  (2021년 방향: 규모의 경제 달성)	2021년	CTCN은	TA,	재정	조달,	COVID-19	
대응	등	전	분야에서	남남협력을	위한	지식공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	CTCN은	
남남협력	강화를	통해	유사한	혁신	환경과	기술수요를	보유한	개도국들에	유사한	
노하우	및	솔루션을	적용하는	등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CTCN은	개도국	대상	기후기술	이전	사업	추진	시	
지원	수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히	COVID-19	피해지역의	재건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NDE 협력 기반 구축)	CTCN의	활동	수행	시	NDE는	주요	창구	및	참여자의	역할을	
담당함으로,	CTCN은	NDE	교육을	통해	NDE	간의	협력	및	역량	강화의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음

	 -	  (2021년 방향: 지역포럼 개최)	CTCN은	2020년	6월	부속서	I	국가와	비부속서	
I	국가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비대면	지역	포럼을	개최한	바	있음.	2021년에도	
CTCN은	지역	NDE	워크숍과	같은	노력을	통해	특정	기술	주제	관련	논의와	지역	
내	NDE	간의	협력,	신규	이니셔티브	추진,	지식	공유	등을	지원할	예정

•	 	(기타 이해관계자 협력)	위	대상	외에도	CTCN은	United	for	Efficiency(U4E)와	같은	
민관	파트너십,	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등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기타	보완적	
관계의	이해관계당사자	단체들과의	협력을	수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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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N의 지식공유 지원이란?

•	 	(개요)	CTCN의	3대	주요	업무의	하나인	지식공유는	성공적	기술이전을	위해	필요한	
지식에의	접근성	강화를	통해	기후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있음	

	 -	  (근거)	기술	메커니즘은	CTCN이	민간·공공·대학·연구소와	협력을	통해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이전을	촉진하도록	명시	(UNFCCC	2010,	para	123)

•	 	(제 17차 CTCN 이사회)	제	17차	CTCN	이사회의	‘지식공유’	관련	논의는	①온라인	
지식공유	기반	구축,	②이해관계자	협력	기반	구축,	③교육	및	인식	제고	지원의	3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음

지식공유 현황 및 2021년 방향성

•	 	(온라인 지식공유 기반 구축) 제	2차	CTCN	운영계획은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식공유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함

	 -	  (온라인 지식포탈 운영 및 2021년 방향)	CTCN은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해	온라인	지식포탈(ctc-n.org)의	운영을	시작하였고,	이를	CTCN	사업(TA,	
역량	강화	사업)	창구,	NDE와	CTN	회원기관	간	협력	거점,	기후기술	및	방법론	
정보의	DB로	활용할	계획임.	현재,	CTCN은	온라인	지식포탈을	통해	TA,	역량	
강화,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	수집한	15,771개	정보를	관리	및	확산	중임	(하단	
[그림	9]	참고).	동	지식포탈은	현재	6개	언어로	운영되며,	2019-2020년	방문자	
수	61%	증가	성과를	거두고	신규	CTN	회원기관	유치에도	크게	이바지했음.	
2020년	1-10월	온라인	지식포탈을	가장	빈번히	방문한	30개국을	분석한	결과,	
1/3은	최빈개도국,	1/3은	군소도서국	사용자로	확인됨.	30개국	절반은	아프리카	
국가이며,	그	뒤를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	아태지역	국가들이	이었음.	가장	
자주	검색된	정보는	‘기술	및	제품	소개’이고,	차순위로	‘TA	정보’와	‘네트워크	
정보’가	집계됨	(CTCN,	2020a,	p.12).

[그림 9] CTCN 웹사이트 이미지

※	출처:	CTCN(2021b)

주요 업무
③지식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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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 협력 기반 구축)	CTCN은	①지역	차원의	협력,	②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③청년층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들	간의	지식공유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 협력 현황과 2021년 방향)	CTCN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	
순환경제	관련	다자(multi-country)	TA	협력을	추진하는	등	지역차원의	협력에도	
동참한	바	있음.	이를	바탕으로	CTCN은	2021년	2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순환경제동맹(Regional	Coalition	on	Circular	Economy)’에	8개	전략	파트너*의	
하나로	참여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동	동맹은	2021-2022년	기간	산업계-정부-
시민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순환	경제	체제의	구축과	COVID-19	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음	

	 	 *	 	UNEP이	조정,	CTCN,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콘라드아데나워재단(Konrad	 Adenauer	
Foundation),	세계경제포럼(WEF),	엘렌맥아더재단(Ellen	MacArthur	Foundation),		
미주개발은행(IDB),	순환경제동맹추진플랫폼(Platform	 for	Accelerating	 the	
Circular	Economy	Coalition)이	참여

	 -	  (대학·연구소 협력 현황과 2021년 방향) CTCN은	2020년	아프리카	지역,	
아태지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	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관계자	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CTCN	인식	제고	및	홍보를	지원하고,	대학	관계자들이	CTCN	
지식포탈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고	스스로	보유한	정보를	포탈에	등록하도록	
지원하였음.	CTCN은	최근	미국	미시간대학과	공동으로	비부속서	I	국가의	갱신된	
NDC	분석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이	연구는	2021년	CTCN과	TEC	공동	‘기술과	
NDC’	연구보고서와도	연계	하에	추진될	예정

	 -	  (청년층 협력 현황과 2021년 방향)	CTCN은	UNFCCC	산하	시민사회	옵저버	
기관	중	청년층을	대변하는	YOUNGO와	협력을	통해	기후기술	혁신	및	이행에	
청년을	참여시키는	신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음.	동	업무계획은	기후기술에	대한	
청년의	입장을	대변하고,	청년	역량을	강화하며,	CTCN의	서비스가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를	포용하고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향후	CTCN과	YOUNGO는	‘청년-기후-혁신’	주제들을	연계하는	
공동	행사	및	교육을	기획하고,	웨비나,	인턴쉽,	지식상품	개발에	함께	협력하는	
기회를	모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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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및 인식 제고 지원) CTCN은	다양한	이해관계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맞춤형	
온라인	교육	및	웹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음

	 -	  (RD&D 및 신규 기술 교육 및 2021년 방향)	CTCN은	2020년	823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기후기술	RD&D와	신규	기후기술	관련	교육과	행사를	12회	
개최하였음.	CTCN은	행사	개최	시	CTN	회원기관	소속	전문가를	연사로	초청하고,	
CTCN	관계자	역시	타	이해관계자	주최	행사에	연사로	참여하여	RD&D	및	혁신	
지원	경험을	공유하였음.	CTCN은	향후	이러한	교육과	행사를	통해	기후기술	
지식에의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고,	수집된	RD&D	관련	지식	자원을	CTCN	온라인	
지식포탈을	통해	공유할	계획

	 -	  (역량 강화 교육 및 2021년 방향)	CTCN은	2020년	한해	국제,	대륙,	국가	
차원에서	국가	및	지역의	법·정책·로드맵	개발과	GIS	시스템에	기반한	역량배양을	
지원해	왔음.	6월에는	멕시코	NDC를	기반으로	멕시코	순환	경제	현황을	진단하는	
온라인	워크숍과,	 ‘브라질,	칠레,	멕시코,	우루과이	순환	경제	로드맵	구축을	
위한	현황	분석’을	위한	CTCN	TA	사업의	최종보고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하여	
남미지역	관련	이해당사자	간	경험	공유	기회를	제공하였음.	위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	업무	주제에서	살펴보았듯이,	CTCN은	앞으로도	남남협력	및	상이한	분야	
간의	경험	공유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상호	협력과	학습을	촉진할	계획

	 -	  (인식 제고 및 2021년 방향)	CTCN은	기술	서비스에	대한	대중	인식의	제고와	
기후기술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해서,	뉴스레터,	웹,	소셜미디어,	영상,	행사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	참여를	촉진하는	‘2020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출범하였음.	
CTCN은	2020년	1-12월	국제	및	국가	차원의	미디어에서	총	752회	소개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서	약	3800만	회	노출되었으며,	2000여	명	대중을	대상으로	TA	외	
주제를	대상으로	한	행사	26회	및	웨비나	11회를	개최하였음.	CTCN은	2020년	
8월	TEC	및	지역협력센터들과	공동으로	“지속가능	건축을	위한	기후스마트	
냉방	솔루션”	분야	감축	기술	전문가	회의(TEM-M,	Technical	expert	meeting	
on	mitigation)를	개최하여	참가자	130명에게	지식을	공유하였고,	11월	
비대면	UN	기후변화	담론(UN	Climate	Change	Dialogues)의	개최를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젠더전환적(gender-transformative)	기후행동과	
기후복원력(climate	resilience)	제고를	위한	혁신	방안을	공유	및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함.	최근	CTCN은	해양에너지기술,	친환경적	COVID-19	폐기물처리	기술,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저장	기술	관련	웨비나를	개최하는	등,	향후	지속해서	CTN	
회원기관,	NDE,	UN	기구,	기타	파트너들과	함께	공동	웨비나를	개최할	계획임.	
CTCN은	제	25차	COP	이후	AF	및	파리역량배양위원회(Paris	Committee	on	
Capacity	Building)와	함께	기후변화	적응과	기후복원력	관련	교육,	출판,	워크숍,	
웨비나	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모아	발간	및	배포를	위한	협력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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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N의 재정 운영 현황

•	 	 (개요)	CTCN은	양자	및	다자재원으로부터의	직접적	재정지원과	현물	기여	등을	통한	
간접적	지원을	통해	운영되며,	약	8,218만$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CTCN	2021a,	
p.48)	(하단	<표	9>	참고)

	 -	  (양자공여)	재원	제공	의무가	있는	선진국(유럽연합,	일본,	덴마크,	노르웨이	등)과	
자발적	재원	기여국으로	구성된	총	16개국의	양자	기여	재원으로,	총	6,708만$에	
달하며	CTCN	전체	예산의	약	82%	차지

	 -	  (다자공여)	5개	국제기구(GEF,	GCF,	UNIDO,	AF,	NDC	Partnership)의	다자	
기여	재원으로,	1,510만$에	달하며	CTCN	전체	예산의	약	18%	차지

	 -	  (현물기여)	UNEP와	나머지	13개	컨소시엄	파트너(UNIDO	포함)는	인력	제공	및	
전문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현물(in-kind)을	기여

<표 9> CTCN 재정 누적 공여 현황(2021년 4월)
공여 주체 공여액 ($)

1 유럽	위원회 14,429,688
2 일본 11,973,480
3 덴마크 11,677,898
4 노르웨이 8,499,850
5 미국 4,930,308
6 캐나다 4,357,277
7 스위스 4,296,515
8 영국 1,396,648
9 대한민국 1,256,575
10 독일 1,158,207
11 스웨덴 927,237
12 이탈리아 849,653
13 오스트리아 597,233
14 스페인 293,262
15 핀란드 216,640
16 아일랜드 216,548

소 계 67,077,019
15 녹색기후기금(GCF) 6,657,975
16 적응기금(AF) 4,575,000
17 지구환경기금(GEF) 1,971,000
18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1,247,665
19 NDC	파트너십 649,793

소 계 15,101,433
총 계 82,178,452

※	출처:	CTCN(2021a)의	p.48의	그림11을	번역하여	정리

주요 이슈
①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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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결산)	제13차	CTCN	이사회는	2020년	예산으로	1천만$을	승인하였고,	그	
중	930만$를	지출하였으며(93%),	성과의	경우	당초	목표	대비	108%로	초과	달성

	 -	  (사용 비목)	집행된	예산의	분야별	사용	비중을	살펴보면,	TA	사업	72%,	CTCN	
사무국	운영비	11%,	역량배양	7%,	지식공유(온라인	지식포탈	운영)	4%,	NDE	
참여	및	네트워킹	지원	3%,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2%,	모니터링	및	평가	1%	
순으로	나타남.	TA	사업	지원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COVID-19로	인한	대면행사	
개최가	어려워,	역량배양	및	지식공유	등	타	분야	활동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임	
(하단	[그림	10]	참고)

[그림 10] 2020년 CTCN 예산 사용비목별 비중

CTCN 사무국 운영비
11%

지식공유[온라인 지식포탈 운영] 4%
NDE 참여 및 네트워킹 지원 3%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2%
모니터링 및 평가 1%

역량배양 7%

TA 사업 72%

※	출처:	CTCN(2021a)의	p.45의	그림6을	번역하여	정리

	 -	  (2020년 이후 가용예산) 2020년	결산을	기준으로	2021년	부터	CTCN	
가용예산으로는	현재	2,310만$가	확보되어	있음.	전체	가용	예산의	57%는	
사용처를	공여국이	지정하는	지정기여	방식으로,	28%는	GCF,	AF	등	다른	재정	
메커니즘을	통해서,	15%는	다자출연	신탁기금(Multi-Donor	Trust	Fund)의	
방식으로	지출	예정	(하단	[그림	11]	참고)

[그림 11] 2020년 결산 후 CTCN 가용예산 지출 방식별 비중

재정 메커니즘 
(약 642$)

28%

다자출연 신탁기금
 (약 349$)

15%

지정기여 방식 
(약 1,319$)

57%

※	출처:	CTCN(2021a)의	p.47의	그림10을	번역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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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기여)	한국은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CTCN	재원	제공	의무는	없으나,	
2017년부터	과기정통부를	통해	재정	공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10억	원(17년	2억,	
19년	4억,	20년	4억)을	공여하였음.	이러한	직접적인	재정	기여	외에도	다양한	워크숍	
및	행사의	공동개최,	과기정통부	과장급	인력	및	민간	전문가의	CTCN	파견	등을	통한	
현물성	기여를	진행하고	있음

•	 	(2020년 재원 이슈)	2020년	CTCN의	재정	관련	주요	이슈는	①재정	부족	문제와	
②재원	조달	관련	COP	지침	이행으로	나눌	수	있음

	 -	  (높은 재원 수요)	CTCN이	현재	수준의	사업	운영과	서비스	제공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1천만$(약	11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각국별	CTCN	활동	추진	
계획을	실제	이행한다고	가정하면	향후	연간	2천만$(약	22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또한	CTCN	서비스	요청	건수는	2014년	한해	15건에서	2020년	
214건으로	증가하는	등	CTCN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매년	상승하고	있음.	

	 -	  (재원 부족 문제)	현재	CTCN에	공여된	예산은	활용처가	한정된	지정기여	
방식인	경우가	많아	지출에	제약이	있음.	또한	많은	국가들의	CTCN	공여기간이	
종료를	앞두고	있어,	최근	덴마크,	EU,	일본의	추가	공여와	GCF,	AF	등의	
기후기금으로부터	추가	재원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필요	예산을	
조달하기에는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됨.	때문에	향후	안정적인	CTCN	운영을	
위해서는	신규	재원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	  (COP 지침 이행)	UNEP과	UNIDO는	CTCN의	운영기관으로서	당사국으로부터	
CTCN의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받음.	제	25차	COP는	
CTCN과	UNEP에게	재원출처	다각화	등을	포함한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도록	결정한	바	있음	(하단	<표	10>	참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CTCN은	
신규	재원마련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연차보고서에	포함하고,	재원	조달을	위한	
다양한	노력	중

<표 10> 제 25차 COP CTCN 재원 조달 관련 결정문(Decision 14/CP.25)

-	 	(25항)	COP과	UNEP	간	CTCN	설립에	관한	MOU에	근거하여,	CTCN	운영기관인	
UNEP에서	CTCN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재원	마련을	위한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것을	요청(invite)

-	  (26항)	CTCN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재원	운용	노력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방안을	활용하여	재원	조달	출처를	다양화하기를	요청(request)	

※	출처:	UNFCCC(2019b)의	p.19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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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 조달 노력 방향성

•	 	 (재원 조달 TF 출범) CTCN	이사로	구성된	재원	조달	TF를	출범하고,	CTCN	재원	
조달에	관한	COP	결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

•	 	 (재원 조달 노력 현황)	2021년	3월	재원	조달	TF	미팅에서	다음과	같이	재원	조달	
노력	현황이	발표되었음

	 -	  (양자 공여)	정부	고위관계자	미팅을	통해	자발적	양자	공여를	독려	중

	 -	  (재정 메커니즘)	기존에	협력하는	재정	메커니즘(AF,	GCF,	GEF,	NDC	
Partnership)과	재정기술센터를	활용한	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노력

	 -	  (다자개발은행 협력)	CTCN은	2020년	IsDB와	프로보노	사업과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계획을	수립하였고,	EBRD와는	동유럽지역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관련	
논의를,	IDB와는	NDC	엑셀러레이터를	활용한	재원	조달	방안	논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다자개발	은행들과	협력	추진	중

	 -	  (프로보노)	제17차	CTCN	이사회에서는	한국의	프로보노	TA	사업	8건과	USAID	
프로보노	인력	지원	성과가	공개되었으며,	프로보노	사업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	  (효과적 재원 관리 및 보고)	재원	관리	및	보고	체계의	투명성	강화

	 -	  (협력 저변 확대) CTCN은	UN	기구,	컨소시엄	파트너,	산업계,	UNFCCC	산하	
시민사회관찰자기관들과	협력하는	등	파트너	다각화를	위해	노력

	 -	  (보완 프로세스)	기존	TA	사업	보완을	위해	25만$(약	2.5억원)	이상의	대형	
TA는	①CTCN과	컨소시엄	파트너	기관들이	직접	사업공고를	분석하고,	
②NDE와	이해당사자들이	사업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③CTCN,	파트너기관,	
이해당사자(NDE	포함)가	국가	및	지역별	사업지원서를	작성하고,	④CTN	
회원기관이	TA를	수행하는	4단계	프로세스	도입을	검토	중

•	 	 (향후 추진계획)	2021년	3월	현재	재원	조달	TF는	다음	업무를	계획	중

	 -	  (재원조성 라운드테이블) UNEP과	UNFCCC의	주관으로	2021년	하반기에	재원	
조성	라운드테이블(donor	roundtable)을	개최할	예정

	 -	  (TA 심층 분석) 사업이	종료된	TA	사례들을	대상으로	재원	관점에서	심층	분석을	
통해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

	 -	  (시나리오 다각화)	다양한	재원	조달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시나리오별	상황을	
예측하여	계획에	반영

	 -	  (차기 업무계획)	제3차	CTCN	업무계획	작성에	착수해,	구체적인	CTCN	
업무계획과	명확한	가치제안(value	proposition)	수립	지원



38

CTCN 평가 개요 

•	 	(CTCN 평가 종류)	CTCN	평가는	다차원적으로	진행되는데,	우선	기존	UNFCCC	
하	외부독립평가가	있으며(2021년	현재	2차	평가	진행	중),	2022년에	실시될	
파리협정	하의	기술	메커니즘	주기적	평가에도	CTCN에	대한	평가내용이	포함될	
예정임.	CTCN	자체	내부평가	차원에서도	모니터링	및	평가(M&E,	Monitoring	and	
Evaluation)	체계	개선이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음.	

외부독립평가 현황 및 2021년 방향성

•	 	 (CTCN 외부독립평가)	외부	컨설팅	기관이	매4년	검토를	실시하고,	결과	및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COP에	제출하면,	COP은	지침을	제공하는	절차

	 -	  (근거)	제	18차	COP(2012)는	UNEP을	CTCN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매4년	
외부독립평가를	통해	운영권	연장	여부를	논의하도록	결정하였음

	 -	  (경과)	2017년	1차	외부독립평가가	이행되었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23차	
COP(2017)는	UNEP의	CTCN	운영	MOU	연장(2021년	2월까지)을	결정함.	
2020년	11월부터	1년	간		2차	외부독립평가가	진행되며,	이를	바탕으로	2022년	
2월	이후	UNEP	운영권	갱신이	판단됨	

•	 	(2차 외부독립평가 중간 결과)	CTCN의	업무계획과	COP	결정사항	간의	합치성	및	
계획대비	CTCN	활동	이행의	효과를	분석한	중간결과를	발표함

	 -	  (주요 성과)	지난	4년	CTCN의	주요	성과로	①CTCN	활동	기반	구축	및	작업	
프로그램의	개선,	②성과	확산	및	커뮤니케니션	서비스	향상,	③CTCN	이사회-
TEC-재정	메커니즘	간	협력	체계화	및	활성화,	④서비스	비용효과	증진,	
⑤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기여,	⑥COVID-19의	효과적	대응,	⑦전환적	변화에	
기여,	⑧사회경제적	편익	창출	등이	확인됨

	 -	  (장애요인)	지난	4년	CTCN	활동의	장애요인에는	①운영	재원	확보(leveraging	
funding)	문제,	②재원	부족,	높은	비중의	목적성	재원,	재원	확보의	불확실성에	
따른	재원	계획의	예측력	저하	및	재원	할당	문제,	③사무국의	TA	사업	절차	
개입으로	신속한	사업	착수	및	기술지원은	가능했으나,	상당	재원을	갑자기	수혜	
받은	개도국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불로소득	현상(windfall	effect),	
④	복잡한	거버넌스(UNEP	포함	14개	컨소시엄	파트너	기관	공동	운영)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	⑤NDE의	자원	부족	및	재정	메커니즘과	협력	부족,	⑥CTN	
회원기관	간	협업과	컨소시엄	파트너	참여	부족,	⑦신규	M&E	체계의	미정착,	
⑧기술이전	및	시장	창출	관련	직접·구체적	성과의	부족,	⑨파트너십	구축	및	
민간기업	참여에	지원	부족	등이	확인됨

	 -	  (향후 일정)	문헌과	설문에	대한	심층	분석과	권고사항	도출이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평가	결과	초안은	2021년	7월	중순	발표	예정

주요 이슈
②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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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N 내부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현황 및 2021년 방향성

•	 	(모니터링 및 평가 개요)	CTCN은	외부독립평가와는	별개로	운영	및	업무	성과를	
내부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M&E	체계를	활용하여,	COP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CTCN	이사회	및	UNEP	대상	보고자료를	작성하고	
있음

•	 	(M&E 체계 개선 배경)	 1차	외부독립평가	결과(2017년	11월	완료),	기존	
M&E	체계의	CTCN	활동	및	파급영향에	관한	보고	및	평가	체계에	대한	개선이	
권고되었고(권고안	10),	당사국들	역시	CTCN	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M&E	
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	

	 *	 	특히	산출물(output),	성과(outcome)와	더불어	실질적인	기여를	수치	등으로	객관화한	
평가	자료인	영향(impact)	평가체계의	개선을	요구하였음

	 -	  (근거)	제	23차	COP(2017)는	TEC와	CTCN이	위임사항을	이행하는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에	있어	영향(impact)	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청(request)하였고,	
제	25차	COP(2019)도	CTCN과	TEC의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를	CTCN과	TEC	업무의	결과물	및	성과를	보고하는	데에	활용하기를	
권장(encourage)한	바	있음

•	 	(신규 M&E 체계 도입)	CTCN은	TEC와의	협력을	통해	기존	M&E	체계에서	기술	
메커니즘	활동에	대한	영향평가를	보완한	신규	M&E	체계를	2020년	출범하였음.	신규	
M&E	체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하였음

	 -	  (대시보드 개발)	M&E	대시보드(dashboard)를	개발하여	TA	및	역량배양	사업에	
대한	파급영향	데이터를	저장·수집·분석하고,	이를	온라인상에	공개

	 -	  (누적 영향평가 지표 개선)	CTCN	사업	업무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TA	사업의	
누적	영향	평가	지표에	온실가스	저감	정도,	자금	차입	정도,	예상	수급자	수	등을	
추가하여	지표를	개선하였음

•	 	(NDE 대상 설문조사)	제	17차	CTCN	이사회에서	2020년	M&E	관련	주요	활동으로	
NDE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	및	논의되었음.	2020년	신규	M&E	체계가	출범되었으나	
동	체제는	CTCN	활동의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는데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CTCN과	TEC는	2020년	7월	NDE를	대상으로	TA의	파급영향을	
측정하는	지표에	관한	격년	설문을	기획	및	실시하였고	총	27개	NDE로부터	회신을	
수령하였음

	 -	  (목적)	TA의	장기적	파급영향과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효과를	평가하고,	TEC와	
CTCN	성과	측정	및	보고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수집

	 -	  (주요 내용)	NDE	설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기술 측면) 응답자의	74%는	TA가	자국	내	기후기술의	도입,	확산,	규모	확대를	
위한	제반	조건	향상과	관련	기술	및	인적	자원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했고,	동	응답자들은	실제로	TA의	기술개발	및	이전	권고사항들을	자국	내에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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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경제 측면) 응답자의	48%는	TA가	자국	내	추가적인	재정	및	투자	차입	효과가	
있으며,	응답자의	59%는	TA가	자국의	추가	재정	차입	역량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응답자의	52%는	TA가	자국의	시장조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③(환경 측면)	응답자의	56%는	TA가	자국의	온실가스	저감	및	차단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였고,	응답자의	81%와	TA가	장기적으로	자국의	기후변화	완화에	
지속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응답자의	74%는	TA가	자국의	기후변화	적응에	
지속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였음

	 	 	④(정치사회 측면)	응답자의	74%는	TA가	국가의	정책	및	법률	체계	형성과	
정보	및	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응답자의	70%는	
중기적으로는	TA가	자국의	젠더	평등	및	인권향상에,	응답자의	85%는	자국의	
환경보호	및	안보에,	응답자의	93%는	자국민들의	경제·사회적	웰빙	기여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⑤(회복탄력성)	응답자의	56%는	TA가	자국	경제의	회복탄력성	제고에,	응답자의	
52%는	TA가	자국	생태계의	회복탄력성	제고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음.	반면,	
TA가	자국의	웰빙,	식량,	수자원,	인프라	등의	영역에서	회복탄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응답자는	불과	35%에	그쳤음

	 -	  (결론)	동	설문을	통해	TA	수혜국들은	TA가	자국으로의	기술	개발	및	이전과	자국	
정책,	법률,	정보,	의식	개선에	있어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TA가	자국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과	함께	젠더,	인권,	환경보호,	
안보,	웰빙	향상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확인되었음.	반면,	TA	사업이	
자국의	추가	재정	차입	및	투자유치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은	절반	이하에	
불과하였음

	 -	  (제안 사항)	제	17차	CTCN	이사회에서는	본	설문지의	문항을	M&E의	성과측정	
체계(performance	measurement	framework)의	지표로	반영하여	활용하는	
안이	논의되었고,	본	설문	결과의	공개가	결정되었음

•	 	(M&E 관련 추진 계획)	앞서	2차	외부독립평가	중간	결과에서	현재	신규	M&E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확인되었음.	이에	CTCN은	2021년	신규	M&E	
체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	특히,	M&E	결과의	질	개선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CTCN	직원들과	이해관계당사자를	대상으로	신규	M&E	체계	
활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M&E	정보	수집	및	관리	방안에	관한	내부	교육을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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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과 영향 관련 논의 현황 및 2021년 방향성

•	 	(전환과 영향 논의) CTCN은	최근	전환과	영향(transition	&	impact)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임.	첫째,	파리협정에서	강조하는	‘전환적	변화(transformational	
changes)’	장기비전	달성을	위해	CTCN	활동의	전환적	영향	평가	및	촉진	연구를	
수행하고,	둘째,	당사국이	COVID-19	위기를	전환적으로	극복하고	발전적	재건을	
하도록	기여	방안을	논의	중

	 -	  (근거)	기술	프레임워크는	파리협정이	명시한	전환적	변화(transformational	
changes)와	기술	개발	및	이전을	위한	장기비전을	통해	CTCN과	TEC	업무의	
효과와	효율	향상을	강조함	(UNFCCC	2019a)	

•	 	(제 17차 CTCN 이사회)	제	17차	CTCN	이사회의	‘전환과	영향’	논의는	①COVID-19	
이후	기후탄력적	회복	보고서(Ensuring	a	Climate	Resilient	Recovery	after	
COVID-19)와	②CTCN	전환적	영향력	평가보고서(CTCN	transformational	impact	
assessment)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볼	수	있음

•	 	(COVID-19 이후 기후탄력적 회복 보고서) 본	보고서는	당사국	정부,	기업,	경제,	
시민사회가	COVID-19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탄력적	회복을	추진할	때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미래	발생	가능한	위기,	재해,	기타	위협에	대비한	회복탄력적	경제사회	
구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CTCN	사무국은	2020년	동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2020년	하반기부터	CTCN	이사	TF를	통해	동	보고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음	(최지혜	
외,	2020)

	 -	  (주요 내용)	동	보고서는	COVID-19가	개도국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했고,	
국가	및	사회계층	간	격차	심화와	개도국	원조	및	개도국	내	산업·고용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강조.	이에	동	보고서는	TA	사업을	통해	국가별	맞춤형	방식	
(country-driven	approach)의	재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국	
피해복구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교육	지원을	제안함.	동	보고서는	경제,	도시,	
기업,	자연환경의	4가지	측면에서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	(하단	[그림	12]	참조)

[그림 12] 발전적 재건을 위한 CTCN 추진 전략

시스템 탈탄소화 기반
도시의 회복탄력성 및 

지속가능성 향상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및 구조 하

비즈니스 생태계 혁신

순환 경제 및
순환 공급망 구축

자연기반 솔루션 및
생물다양성 달성

발전적 재건

※	출처:	CTCN(2020b)의	p.17의	그림6을	번역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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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계획)	CTCN은	발전적	재건을	위한	기후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며,	재정	메커니즘과	협력을	통해	각국이	경제	및	사회	체제	혁신을	통해	
기후복원력이	높은	국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CTCN은	동	보고서를	
2021년	상반기	이후	발간하고,	지역별	관련	웨비나를	개최해	정책,	기타	조치,	TA	
사업	반영	방안에	관해	논의할	계획

•	 	(CTCN 전환적 영향력 평가 보고서) CTCN	사무국과	UNEP-DTU는	CTCN	활동의	
전환적	영향	여부를	평가하고,	이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나아가	파리협정이	
명시한	전환적	변화	성과	보고를	위해	데이터	수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CTCN	
전환적	영향력	평가	보고서를	작성함

	 -	  (전환적 변화란?) 본	연구에	참여한	UNEP-DTU는	‘CTCN의	전환적	변화’를	
‘파리협정과	UN	지속가능발전	목표	연계	하	저탄소	기후탄력적	발전에	기여하는	
변화’로	정의.	이는	①기후행동	투명성	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Climate	Action	
Transparency)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환적	변화란	단일한(singular)	
개별적(stand-alone)	발전이	아닌	사회	각계각층을	참여시키는	체계(system)의	
변화’로	정의한	것과,	②기술	프레임워크가	파리협정이	명시한	전환적	변화	
장기비전을	통해	CTCN과	TEC	활동의	효과와	효율	향상을	강조한	것을	바탕으로	함	

	 -	  (평가 방법) CTCN	사업의	전환적	영향을	①과정(process)과	②결과(outcome)	
측면으로	구분해	특성을	정의한	평가	틀	구축.	기수행된	사업	최종보고서(closure	
report)와	대응계획(response	plan)을	참고로	TA	사업	10건,	역량배양	사업	
2건(지식공유	제외)을	선정하여	심층	분석(평가	내용은	부록	참조)

	 -	  (결론) ①CTCN	사업	과정	측면에서	전환적	영향	특성을	보이는	요소는	‘혁신’,	
‘민간기업’,	‘정부’,	‘젠더’이며,	②사업	결과	측면에서	전환적	영향의	특성	요소는	
‘기후변화	완화의	규모·지속성’과	‘회복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기후변화	
적응)의	규모·지속성’임.	③기존	CTCN	사업은	 ‘기술개발’,	 ‘혁신’,	 ‘정부’,	
‘인식’	요소의	전환적	영향에	주목했고,	‘수혜자’,	‘창업가’,	‘민간기업’주체들의	
전환적	영향력에	관한	관심은	저조했음.	④기확보	데이터는	CTCN	사업의	
수행·모니터링·보고	시	전환적	영향	평가에는	충분하나,	점수화	및	상호비교	
평가에는	불충분

	 -	  (향후 권고사항)	본	연구는	CTCN	사업의	전환적	영향	평가를	활성화하고,	전환적	
영향에	대한	기여도	제고를	위해서	①TA	대응계획	양식을	전환적	영향	평가에	
맞도록	수정하고,	②CTCN이	추진하는	전환적	변화에	대하여	NDE,	컨소시엄	
파트너,	CTN	회원기관,	정부	관계자	인식도	제고를	위한	가이드를	개발하며,	
③M&E	체계에	전환적	영향	평가	지표를	추가하고,	④TA	사업	최종보고	시	전환적	
영향	성과를	보고하도록	가이드를	제공하며,	⑤CTCN	활동	전반에	걸쳐	파리협정이	
목표하는	전환적	변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



43

CTCN 협력연락사무소 추진 배경

•	 	 (배경 및 근거)	CTCN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더	나아가	CTCN과	GCF의	연계	
강화와	CTCN의	기후기술	RD&D	지원	강화를	촉진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	과기정통부와	CTCN은	CTCN	협력연락사무소의	한국	유치에	합의하였고,	
과기정통부·인천시·UNEP·CTCN	4자간	논의를	통해	CTCN	협력연락사무소의	송도	
설립을	2019년	12월	결정	(김민,	2019)

	 -	  (주요 활동(안))	CTCN	협력연락사무소의	주요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CTCN	간에	아직	협의	중이며,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CTCN과	GCF	간	연계	강화,	
개발도상국	NDE	역량	제고,	기후기술	RD&D	관련	서비스	제공,	개도국	대상	TA	
사업	등이	있음	(박동운	외,	2019,	p.137-141)

•	 	 (설립 추진 경과)	CTCN	협력연락사무소의	설립을	위해선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UN-
과기정통부-외교부	간의	설립협정과	함께,	과기정통부-인천시-UNEP	간의	기관	
운영에	관한	행정·재정	약정	체결이	필요	(박동운	외,	2019,	p.136;	조현경,	2020)

	 -	  (설립협정 체결 관련)	정부조직법	제30조에	따라	설립협정	등	조약에	관한	사무는	
외교부가	관장하며,	이에	우리나라	정부부처-UNEP	간의	실무협의를	통해	문안을	
확정을	진행	중	

	 -	  (행·재정 약정 체결 관련)	2021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현재	기관의	행·재정	
약정의	실무협의가	진행	중에	있음	

이사회 논의 사항 및 2021년 방향성

•	 	 (17차 CTCN 이사회)	CTCN	사무국은	사무소	개소	관련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동사무소	개소를	통해	CTCN이	수행가능한	역할에	대해	논의를	실시

	 -	  (개소 진행상황 관련)	CTCN,	한국정부,	UNEP	모두	사무소	설립	협정의	최종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향후 역할 관련)	CTCN과	UNEP은	동	사무소가	GCF와의	협력	뿐만	아니라	
RD&D	및	기술혁신	활성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향후 계획)	약정문안	협의	마무리	후,	우리나라	과기정통부는	CTCN	협력연락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하고,	운영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

주요 이슈
③CTCN
협력연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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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N-TEC간 공동활동의 필요성과 추진 현황

•	 	 (CTCN-TEC 공동활동)	파리협정	당사국총회는	CTCN과	TEC가	기술	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해	공동활동을	수행할	것을	결정	(UNFCCC	2019a,	paras	2-5).	이에	
2021-2022년	TEC와	CTCN은	‘기술과	젠더’와	‘기술과	NDC’의	2개	주제에	대한	
공동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UNFCCC	2020,	para	15),	이를	위해	TEC-CTCN	
공동세션이	개최되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음

•	 	 (공동활동 ①: 기술과 젠더)	TEC와	CTCN이	각기	수행한	젠더주류화	활동을	보고하고	
향후	공동수행	활동	내용을	논의하였음

	 -	  (젠더 지원 활동)	TEC는	기술과	젠더	관련	브리프	배포,	여성의	날	행사	참여,	
UNFCCC	사무국	젠더	사무소와	협업,	경험	공유	행사	개최	등의	지원(outreach)	
활동을	추진함

	 -	  (젠더전문가 목록 구축)	CTCN과	TEC는	기후변화	분야	젠더전문가	목록	구축을	
위해	UNFCCC	사무국	젠더사무소와	협력을	통해	전문가	기준을	논의했고	타	
기구의	전문가	리스트	구축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로	함

•	 	 (공동활동 ②: 기술과 NDC)	CTCN과	TEC는	‘기술과	NDC’	관련	활동	현황을	
소개하고,	패널토론*을	진행했으며,	공동보고서	작성	틀을	수립

	 *	 	UNFCCC	사무국,	당사국	담당자,	GCF,	NDC	파트너십이	참여한	가운데,	당사국들	
(칠레·도미니카공화국·에스와티니·EU)은	NDC	갱신	경험,	NDC	기술	관련	사항,	관련	
정책	연계,	젠더주류화	요소	등을	공유했고,	GCF·NDC	파트너십	담당자는	NDC	이행	
지원방안·경험·애로사항·교훈·계획을	공유

	 -	  (기술과 NDC 공동 보고서) 공동보고서	틀을	하단	<표	11>과	같이	수립하고,	
2021년	하반기	TEC	회의와	CTCN	이사회	회의	시점에	보고서	초안을	발표하여	
검토한	후	2021년	9월	30일	최종	발간하기로	함	

<표 11> ‘기술과 NDC’ 공동 보고서 내용
구성 세부 내용

배경	및	개요

•		(배경)	결정문	8/CMA.2,	TEC	2019-2022	업무계획	개정안,	CTCN	2021년	
운영계획에서	TEC-CTCN	공동보고서	발간	계획

•		(목적)	NDC	관련	기술	분석과	기술	활용	사례	및	교훈을	조사하고,	기후기술	
활용을	통한	NDC	이행	방안	관련	제언	도출

기술과	NDC
관련	문헌	

분석

•		TEC	및	CTCN	관련	활동과	갱신된	NDC를	참고로	NDC	기술	이슈	분석
	 -	갱신된	NDC의	기술	관련	사항
	 -	NDC	상의	기술수요	종합분석
	 -	NDC	상의	기술	관련	도전적	요소	종합	분석
	 -	‘기술과	NDC’측면에서	정책과	이행	간의	연계	방안	분석
	 -	‘기술과	NDC’측면에서	NAP와의	연계	방안	분석

기술	활용	
성공사례와	
교훈	연구

•		지역/기술	분야/적응-완화/젠더-혁신	이슈	간	균형을	고려하여	기술	활용을	
통한	NDC	이행	지원	성공사례	8건	선정	및	분석

•		다양한	지역과	기술	분야에서의	기술	활용에	대한	교훈	도출
제언 •		NDC	이행을	위한	기후기술	활용	활성화	방안	제언

※	출처:	TEC(2021c)의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

주요 이슈
④TEC와의 
공동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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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과 확대와 더불어 재원 동원 노력

•	 	 (구체적 성과 창출)	제17차	CTCN	이사회에서는	CTCN이	2020년	한해	COVID-
19의	위기	속에도	꾸준한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CTCN이	2010년	설립	이래	꾸준히	
축적해온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	사업의	통계적	분석	및	파급영향	분석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개도국	기술이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재원 동원 노력) 제17차	CTCN	이사회에서는	CTCN이	개도국	TA	사업	수요	및	기타	
서비스	수요	증가	대응을	위해	다자재원,	양자재원,	프로보노	사업	차원에서	다양한	
재원	동원(mobilization)	전략을	강구하고	있음을	확인

•	 	 (시사점) 이러한	논의는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함

	 -	  첫째,	CTCN-다자재원	트랙	간의	협력	현황을	주시하고,	이를	활용해	TA	사업을	
기획하는	노력과	역량이	필요함.	즉,	요구되는	기술	분야	파악과		적용가능성,	
해당	개도국	현지	정보,	국내	관련	기술	보유	산·학·연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비용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계획	등을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역량과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최근	CTCN이	지구환경기금(GEF)	및	적응기금(AF)과	추진하는	협력	
프로그램이	적응	부문에	초점을	두고	있는바,	핵심	적응	기술	부문에	대한	사업	
기획과	사업	구성	유형화	및	서식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CTCN	프로보노	사업	트랙에	국내	산학연	참여를	확대하고	동	사업	성과의	
확산과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②협력 채널의 다각화

•	 	 (협력 다각화) CTCN은	온라인	지식공유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	및	인식	제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당사자들과	협력	채널을	구축	중임.	특히,	
①지역	수요·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	②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	③청년층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지식공유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2020년	COVID-19로	CTCN	
사업들이	상당한	부분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었음에도	오히려	예년보다	다양한	
이해관계당사자의	참여를	촉진하며	협력	채널	다각화에	이바지하였음.	CTCN은	보다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당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역량배양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후기술	이전에	필요한	역량별	지원을	체계화할	예정임	

•	 	 (시사점) CTCN의	협력	채널	다각화	노력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함

	 -	  첫째,	‘지역협력’차원에서,	우리나라	과기정통부가	송도	유치에	성공한	CTCN	
협력연락사무소를	중심으로	아·태지역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	
노력이	필요함.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의	순환	경제	동맹에	CTCN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하는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가	제시한	CTCN	협력연락사무소의	운영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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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인	‘GCF-CTCN	연계	및	RD&D	기술지원’에	맞추어	아·태지역	차원의	협력	
성과물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대학	및	연구기관	협력’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역량배양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	교육	인프라(다양한	대학)	및	주체들이	CTCN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및	추진해야	함.	현재,	CTCN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역량배양	활동에	
활용	가능	재원은	더욱	한정되어	있음.	반면,	국내	기후변화	관련	교육기관	인프라	
수준이	상당히	우수하며	우리나라의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선언	하에	공정한	
전환과	역량배양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져	있어	향후	국내에서의	역량배양	
활동의	확대가	예상됨.	이에	우리	정부는	국내	교육기관이	CTCN의	개도국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관련	
사례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UNFCCC	기후행동	
지원	투명성	훈련	적응	아카데미(Climate	Action	and	Support	Transparency	
Training	Adaptation	Academy)를	통해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UNFCCC	
사무국,	4개	해외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개도국	적응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2021-2025년	기간	아태,	미주,	유럽·아프리카	
3개	지역에서	지역별	개도국	공무원(30~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단기(3-
4주)	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	예정임.	원자력	분야의	경우,	기존에	시행해왔던	
국내·외	원자력	안전교육을	확대해	2008년	국제원자력안전학교를	설립하고,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이를	아시아지역	원자력	안전규제요원	훈련센터로	지정받는	
등	다양한	성과를	도출한	바	있음.	이처럼	과기정통부와	녹색기술센터	역시	국내	
교육기관과	협력을	통해	아태지역	국가	대상	기후기술	협력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CTCN과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	 	①태국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②네덜란드	IHE	Delft	Institute	for	Water	
Education,	③미국	Oregon	State	University,	④국제	NGO인	Alliance	for	Global	
Water	Adaptation

	 -	  셋째,	국내에서도	기후기술	국제협력	관련	이해관계당사자(대학,	연구소,	청년,	
여성,	NDE,	개도국	지원	관련	기관)들에	대해	기후기술,	개도국	협력,	개도국	
기후기술	이전	사업	참여	역량	향상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를	
지원한다면,	향후	국내	이해관계당사자의	CTCN	사업참여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임.	나아가	CTCN이	강조하는	역량	분야(NDC,	내생적	기술	및	노하우,	TNA,	
젠더,	청년)	관련	지원	프로그램의	심층	분석을	통해,	국내	관계자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후기술의	개도국	이전	지원	사업	및	기타	개도국	개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임



47

③평가 체계의 혁신 및 ‘전환과 영향’ 평가에 대한 논의

•	 	 (평가 체계 혁신)	CTCN의	사업	실적	및	운영	경험이	축척	됨에	따라	CTCN	활동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	기여도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이번	CTCN	
이사회에서는	CTCN	활동의	모니터링	및	평가(M&E)	체계	고도화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됨을	확인하였음	

•	 	 (외부 평가 관련 시사점) CTCN의	외부	평가	체계	개선	노력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2021년	UNFCCC	하	진행	중인	외부독립평가와	파리협정	하	2022년	진행	
예정인	기술	메커니즘	주기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국제협상	회의에서	CTCN의	
기능과	활동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적인	입장을	마련해야	할	
것임.	과기정통부는	CTCN을	우리나라	기후기술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채널이자	기후기술	국제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CTCN의	외부	
평가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CTCN의	활동에	관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하는	
것이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임	

	 -	  둘째,	파리협정	이행	활동을	보고하는	격년투명성보고서(BTR,	Biennial	
Transparency	Report)에	첨부될	공통표	양식(Common	Tabular	Format)에	
대한	국제협상	회의가	아직	진행	중이므로,	기술	개발	및	이전	지원	제공	및	수요	및	
수혜	섹션에	들어갈	공통표	양식은	향후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기술협력	결과물이	
포함되는	부분인바,	동	협상	회의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특히,	공통표	양식에	
대해서	CTCN과의	활동	결과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침을	넣는	방향을	고안하여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내부 평가 관련 시사점) 한편,	CTCN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	
차원의	평가와	관련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최근	CTCN	활동의	①장기적	영향,	②전환적	영향,	③발전적	재건	영향평가가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었음.	CTCN은	기존에	개발된	M&E	지표	체계에	전환적	
영향평가	지표를	추가하고,	기술지원의	대응계획	양식을	전환적	영향평가	체계에	
맞게	수정할	예정임.	전환적	영향평가	체계에서,	CTCN	사업	과정(process)	
측면의	중요	요소는	①혁신,②민간기업,	③정부	참여,	④젠더이며,	CTCN	사업	
결과(outcome)	측면의	중요	요소는	①기후변화	완화의	규모·지속성,	②기후변화	
적응(회복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규모와	지속성	요소인바,	향후	국내	
개도국	기술협력사업	기획	시에도	동	요소들을	정성·정량화	할	수	있는	방법론과	
툴을	기획하고	사업	종료	후	영향평가	부문을	모니터링	및	작성할	수	있는	
역량배양이	필요함

	 -	  둘째,	COVID-19에	대한	발전적	재건과	기후탄력적	회복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CTCN의	관련	신규	사업	도입	또는	신규	이니셔티브의	
출범도	예상할	수	있음.	이에	방역	모범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도록	국내	
정책입안자	역시	기후탄력적	재건에	관한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당사자	간	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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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제공하고	관련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및	국제사회의	회복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④CTCN-TEC 간 공동활동의 본격적 착수

•	 	 (협력의 본격화) CTCN과	TEC이	2021-2022년	기간	중	공동으로	수행할	‘기술과	
젠더’와	‘기술과	NDC’	주제와	관련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우선	젠더	분야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개도국	기술협력	사업	
레벨에서	기후기술	별로	젠더	주류화를	위한	방법론에	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후	기술	관련	정책	레벨에서	젠더주류화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둘째,	젠더	분야와	관련해서,	기후기술	분야	젠더	전문가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관련	인력	DB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젠더	전문가	인력	풀	구축을	추진할	수	있음.	
나아가	국내	젠더	전문가	DB와	CTCN-TEC	젠더	전문가	목록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	젠더	전문가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NDC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2020년	갱신한	NDC	상에서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	노력이	NDC	달성에	실제	기여하는	사례를	수집하고	그	적용성을	연구하는	
활동이	필요함.	특히,	우리나라	과기정통부는	2021년	3월	탄소중립	기술혁신을	
위한	1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10대	핵심기술	별로	우리나라	
NDC	및	탄소중립	달성에	관한	실행사례를	추적하고	이에	대한	모범사례를	
축적하고,	이러한	성과를	국외적으로	확산하고,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개도국	TA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향후	TEC-CTCN이	공동으로	작성하게	될	‘기술-NDC’	보고서에	수록된	
성공사례와	교훈을	참고할	수	있음.	또한,	국내	정책입안자는	우리나라	NDC	이행	
지원	정책	방안	강구	및	UNFCCC	NDC	관련	협상	시에	동	성과물이	소개하고	있는	
NDC	이행을	위한	기후기술	활용	활성화	방안	제언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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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전환적 영향력 평가보고서 주요 내용

구성 주요내용

평가 내용 <CTCN 사업 과정(process) 측면의 전환적 영향력 평가 내용>
•		TA	사업	10건과	역량배양	사업	2건의	과정	측면에	대한	전환적	영향	평가	결과,	각	부문	
특성별로	해당	되는	사업의	수를	바탕으로	다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		TA	사업은	기후기술의	초기	도입과	규모	확대	지원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
	 -		CTCN의	사업과	운영에	있어서	정부는	전환적	변화를	추진하는	주체로	강조되었고,	타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참여는	전환적	변화를	중재하는	역할로	인식됨
	 -		TA	사업은	정부	관계자의	인식	향상에는	기여했으나,	사회	전반의	행동	변화와	사회적	규범	

변화에는	영향이	제한적이었음
	 -		TA	사업의	성-민감성	효과는	높게	나타났으나	성-반응성	효과까지는	창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젠더	측면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음

CTCN 사업의 과정(process)애 대한 전환적 영향력 평가 결과
(해당되는 TA/역량배양 사업 수)

분야 기술 주체 인센티브 규범

전환적
영향 
특성

기술개발 7/0 창업기업 3/0 경제/비경제 6/1 인식 10/2
적용 6/0 지지	세력 4/1 사기	저하 2/0 행위 3/0

규모	확대 10/0 수혜자 4/1 법률·제도 4/0 사회규범 0/0
혁신 10/0 민간기업 4/1 젠더 2/1

정부 10/1

<CTCN 사업의 결과 측면의 전환적 영향력 평가>
•		대상	사업들의	결과	측면에	대한	전환적	영향	평가	결과,	다음의	내용이	확인되었음
	 -		TA	사업의	기획	및	보고	단계에서	분명한	대상	설정과	장기적	계획이	반드시	수반되지는	

못하는	실정
	 -		TA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향하고	있음

CTCN 사업의 결과(outcome)애 대한 전환적 영향력 평가 결과
분야 기후변화 완화 회복탄력적, 지속가능한 발전

전
환
적

영
향 
특
성

규모

•		TA	사업:	한해	총	2,735,728톤의	
CO2	저감	효과(우간다	사업은	데이터	
부재로	계상에서	제외)

•		역량배양	사업:	평가에서	제외

규모

•		TA	사업:	총	54,442,799의	주체(인구/
기관	수	기준)이	회복탄력적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혜택을	누림

•		역량배양	사업:	평가에서	제외

지속	
여부

•		TA	사업	계획	기간(역량배양	사업은	분석	대상	제외)
			-	장기목표	2건,	중기목표	1건,	단기목표	1건,	목표	부재(6건)
•		사업	대상의	대상	지역	및	분야	차원의	규모
			-	TA	사업:	대규모	0건,	중규모	7건,	소규모	3건
			-	역량배양	사업	2건:	국제	규모,	공통	분야,	대규모
•		지속가능발전목표	분야별	기여	여부
			-		TA	사업:	2번(2건),	3번(1건),	5번(2건),	6번(4건),	7번(2건),	9번(2건),	11번(2건),				

12번(2건),	13번(10건)
			-	역량배양	사업:	5번(1건),	13번(2건),	17번(2건)

결론 •		CTCN	사업	과정	측면에서	전환적	영향	특성을	보이는	요소는	‘혁신’,	‘민간기업’,	‘정부’,	
‘젠더’를	들	수	있고,	사업	결과	측면의	전환적	영향	특성	요소는	‘기후변화	완화의	규모와	
지속성’과	‘회복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규모와	지속성’이	있음

•		CTCN	사업은	‘기술개발;,	’혁신‘,	’정부‘,	’인식‘요소의	전환적	영향력에	주목했고,	’수혜자‘,	
’창업가‘,	’민간기업‘주체들의	전환적	영향력에	관한	관심은	저조

•		기확보	데이터는	CTCN	사업의	수행‧모니터링‧보고	시	전환적	영향력	평가에는	충분하나,	
점수화	및	상호비교	평가에는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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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약어모음

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AF Adaptation	Fund 적응기금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

AOP Annual	Operation	Plan 연간운영계획

BTR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격년투명성보고서

COP The	Conference	of	Parties 당사국	총회

CTC Climate	Technology	Center 기후기술센터

CTCN Climate	Technology	Center	and	Network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CTN Climate	Technology	Network 기후기술네트워크

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유럽재건발전은행

GCF Green	Technology	Fund 녹색기후기금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지구환경기금

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미주개발은행

IsDB Islamic	Development	Bank 이슬람개발은행

M&E Monitoring	&	Evaluation 모니터링	및	평가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E Nationally	Designated	Entity 국가지정기구

PSP Poznan	Strategic	Programme 포즈난	전략프로그램

TA Technical	Assistance 기술지원

TAP Technology	Action	Plan 기술행동계획

TNA Technology	Needs	Assessment 기술수요평가

U4E United	for	Efficiency 효율성연합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rion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유엔산업개발기구

WEF 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지식재산권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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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	메커니즘	하의	정책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의	제22차	
회의가	2021년	4월	20-23일,	26일	화상으로	개최

•	 	본	브리프는	제	22차	TEC	회의에서	논의된	TEC	2019-2022년	업무계획서의	
5대	주제(①혁신,	②이행,	③가능	환경	및	역량	강화,	④협력과	이해관계자	참여,	
⑤지원)별	최근	추진사항과	TEC-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공동	활동	추진	
계획	및	파리협정	이행계획을	소개

•	 	(TEC 정책 업무 현황)	TEC는	주제별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업무활동의	이행	
현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

	 -	 	(혁신)	①기후기술	RD&D의	이해관계당사자	역할에	관한	요약문서,	②신규	
기후기술	정책	논의(에너지공급	분야	중심)를	위한	컨셉	노트,	③기후변화	
적응기술	활성화를	위한	행사	계획이	발표됨

	 -	 	(이행)	①기존	기후기술의	가속화	및	규모화를	위한	정책브리프	초안과	②TNA-
NDC의	연계	방안	분석	보고서	내용이	발표됨

	 -	 	(가능 환경 및 역량 강화)	①민간·공공부문	기술개발	및	이전의	가능	환경과	
도전과제에	관한	보고서	수정본	초안과	②내생적	역량	및	기술	활용의	수요·격차·	
도전과제·가능	환경·추진	방안	관련	최종보고서	내용이	발표됨

	 -	  (지원)	①GCF와	GEF의	최근	기후기술	지원	경험	및	교훈	분석	보고서	
배경문서와	②기술	전주기	단계별	혁신적	재원과	투자옵션에	대한	향후	업무	
제안	보고서	배경문서	내용이	발표됨

•	 	(TEC-CTCN 공동활동 현황)	‘기술과	젠더’와	‘기술과	NDC’	주제별로	TEC-CTCN	
간에	추진하게	될	공동	활동의	현황과	계획이	소개됨

•	 	(파리협정 이행 현황)	UNFCCC	사무국의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내용	및	절차가	
발표되었고,	TEC의	전지구적	이행점검	기여	계획이	논의됨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기술	협력,	기술메커니즘(Technology	Mechanism),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Climate	Technology	Center	and	Network)

키워드

유엔기후변화협약 하 기술집행위원회(TEC)   
제 22차 회의(2021년 4월)
개최 동향 및 시사점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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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하 기술 메커니즘 구성

•	  (설립)	기술	메커니즘(Technology	Mechanism)은	2010년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제16차	당사국	총회(COP,	The	Conference	of	Parties)의	결정으로	설립

	 -	  (역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분야의	기술	개발과	이전을	지원하고,	국가	
우선순위와	상황을	고려한	기술수요를	파악하며,	기술의	전	주기를	지원

	 -	  (구성)	 기후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기술집행위원회(TEC,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와	개도국으로	기후기술	이전	활동을	이행하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로	
구성

•	  (파리협정 하에서의 업무 지침)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이전을	강조하며,	기술	메커니즘을	기술	개발	및	이전의	수행	주체로	설정(PA	
2015,	제10.3조)하고	기술	프레임워크(Technology	Framework)*를	제정하여	
기술	메커니즘	업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단	<표	1>	참고)

	 *	 	기술	프레임워크는	①프레임워크	목적(purpose),	②업무	방향성을	담은	원칙	(principles),	
그리고	③업무영역인	주요주제(key	themes)로	구성(제10.4조)

<표 1> 기술 프레임워크 구성

분류 내용

목적 파리협정	제10.4조에	근거

원칙 ①일관성,	②포괄성,	③결과	지향성,	④전환적	변화,	⑤투명성

주요	주제 ①혁신,	②이행,	③가능	환경과	역량	강화,	④협력과	이해관계자	참여,	⑤지원

※	출처:	박인혜	외(2019)의	p.23	표에서	발췌

TEC는 UNFCCC 기술 메커니즘의 정책기구

•	  (기능)	TEC는	UNFCCC	기술	메커니즘의	정책기구로서,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의	
기술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국제적인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정책분야 및 역할)	기후기술	재정,	감축과	적응기술,	기술수요평가,	가능	환경과	
도전과제	등	기술	개발	및	이전을	위한	전략적·정책적	분석과	제언	제공을	위한	
역할	수행	(UNFCCC	2010,	para	121)

	 -	  (구성)	총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일	년에	두	차례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현재	한국의	강수일	박사(GIST	국제환경연구소	총괄국장)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TEC	위원	3인	중	1인으로	활동	중(2018-2022)

	 -	  (CTCN*과의 관계)	정책기구	TEC와	이행기구	CTCN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	의제에	대해	협력하여	결과물	도출	(하단	[그림	1]	참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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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CN은	개도국	기후기술	이전	사업의	실질적	이행	담당	기구로서	사무국인	기후기술	
센터(CTC,	Climate	Technology	Center)와	정부·산업계·학계·NGO가	참여하는	
기후기술네트워크(CTN,	Climate	Technology	Network)로	구성됨.	CTCN은	개도국	
국가지정기구(NDE,	Nationally	Designated	Entity)가	작성	및	제출한	사업요청서를	
심사하여	CTN	회원기관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	

[그림 1] 기술 메커니즘 구성도

Policy arm(정책기구) Implementation arm(이행기구)

N
네트워크

멤버

N
네트워크

멤버

선진국
NDE

개도국
NDE

기술 메커니즘
(Technology Mechanism)

국가지정기구
(NDE)

TEC
기술집행위원회

기술정책
의제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CTC
기후기술센터

기술개발 및 이전
이행 활동

CTCN
이사회

COP

당사국회의

HOST
기관

※	출처:	오채운	외(2016)의	p.17	그림	1	발췌

제22차 TEC 회의 개요

•	  제22차	TEC	회의가	2021년	4월	20일부터	4월	23일,	26일(TEC-CTCN공동	
회의)까지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어,	 TEC	위원	약	20명이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옵저버	약	30명이	참관하여	의견을	제시

•	  TEC는	회의는	2019-2022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제4차	TEC	업무계획(Work	
Plan)*	상의	주제별	활동	이행	현황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

	 *	 	TEC는	업무계획을	1차(2012-2013),	 2차(2014-2015),	 3차(2016-2018),	
4차(2019-2022)로	수립

	 -	 	제4차	업무계획부터는	기술	프레임워크의	5대	주요	주제인	①혁신,	②이행,	
③가능	환경과	역량	강화,	④협력과	이해관계자	참여,	⑤지원에	맞춰	TEC	업무	
주제를	조정하고,	분야별	작업반(TF,	Task	Force)을	출범

•	  	이에	본	브리프는	제22차	TEC	회의	주요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의	내용을	소개하겠음

	 -	 	TEC	업무계획	5대	주제(①혁신,	②이행,	③가능	환경	및	역량	강화,	④협력과	
이해관계자	참여,	⑤지원)별	TEC의	업무	방향성과	최근	추진	활동	현황

	 -	 	TEC-CTCN	간	공동활동의	이행	현황	및	계획

	 -	 	UNFCCC의	전지구적	이행점검	절차에	대한	TEC의	기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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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신기후체제 기술협력의 핵심적 키워드

•	  	(파리협정과 혁신)	파리협정은	‘혁신’을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	및	지속가능	발전에	중요	요소로	명시하고,	기후기술	혁신의	가속화(ac
celerating)·촉진(encouraging)·가능화(enabling)와		기술	개발	및	이전을	위한	
당사국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PA	2015,	제10.5조)

•	  (기후기술혁신)	 UNFCCC는	기후기술이	 ‘기후변화	완화	또는	적응을	위한	
설비·기법·	노하우·기술’이며(UNFCCC	2017,	p.6),	기술혁신은	기술전주기*에서	
반복적,	순환적,	상호적	과정으로	인식	(TEC	2017,	p.6)

	 *	 	연구개발(R&D),	실증(demonstration),	활용(deployment),	확산(diffusion)	

•	   (기술 프레임워크 상 ‘혁신’ 업무 지침) 기술	메커니즘은	기후기술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①지원	정책과	재정의	확대*,	②협력적	RD&D**,	③민간분야	참여***라는	
3개	업무	분야를	추진해야	함(UNFCCC	2019a,	Annex	para	8)

	 *	 	제도,	시스템,	정보공유	기반,	지원	정책	개선을	통해	기후기술의	혁신	달성	

	 **		국제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국제	공동	RD&D	활동	등의	활성화	방안

	 ***		혁신적인	기후기술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민간분야의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TEC의 ‘혁신’정책 활동 방향 

•	  (TEC 활동)	제4차	TEC	업무계획은	‘혁신’을	위한	업무	활동을	하단	<표2>와	같이	
①국가혁신체제	구축,	②	RD&D(주요	신규	기후기술	분석	포함),	③적응기술	확산	
혁신접근법으로	명시(TEC	2019,	para	12-13)

<표 2> 제4차 TEC 업무 계획(2019-2022): 혁신 부문

주제 세부 계획

①	국가혁신	체제	
구축

•		다른	국가와	지역의	국가혁신체제	분석
•		적응	및	감축	분야	기후기술	혁신	활성화	방안	도출

②	RD&D
•		국제	RD&D	파트너십·이니셔티브와	협력적	RD&D	방안	수집·분석
•		RD&D	정책	및	활동	관련	국가	경험,	모범사례와	교훈	수집
•		주요	신규	기후기술	분석

③	적응기술	확산	
혁신접근법

•		적응기술	보급·확산·규모화를	위한	혁신적	접근법	촉진(우수	비즈니스	
사례,	지역커뮤니티	참여,	젠더	및	문화적	접근법	모색	등)

•	  	(제22차 TEC 회의)	이번	TEC	회의에서	‘혁신’에	관한	논의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정리되며,	이는	구체적으로	①협력적	RD&D를	통한	‘혁신’에	있어서는	기후기술	
RD&D의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역할(과거	수행	역할과	향후	권고	역할)에	관해서,	②	
RD&D	혁신의	세부	주제인	신규	기후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에	있어서는	신규	
기후기술	정책	논의의	대상(에너지	공급	분야)과	세부	주제에	관해서,	③기후변화	
적응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에	있어서는	농업분야	적응기술에	이은	차기	
주제로서	해양과	연안지역	적응기술	논의	계획에	관해서로	요약할	수	있음

주요주제 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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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력적 RD&D를 통한 ‘혁신’

•	  (RD&D 의미)	UNFCCC는	기후기술	RD&D를	‘새롭고	향상되고	저렴한	기후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의	효용을	실제	환경조건	하에서	시연하는	프로세스’로	정의	
(UNFCCC	2009,	para	26-27)

	 -	  (협력적 RD&D 정의)	협력적	RD&D에	대한	보편적	정의는	없으나,	파리협정은	
기술	전주기상	초기(연구개발)	단계에서	협력과	기술에	기반한	혁신을	강조하고	
(PA	2015,	제10.5조),	TEC는	공동	RD&D의	수행을	통해	단독	RD&D의	
비용적·기술적	한계	극복	가능성을	시사	(UNFCCC	2017,	p.2)

	 -	  (협력적 RD&D 필요성) 기후변화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그	영향이	상이하여	실제	
환경	조건	하에서	기술을	개발	및	검증할	수	있도록	현지	기관과	협력적	RD&D가	
필요.	기술이전의	관점에서도	개도국	기후기술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협력적	RD&D가	필요

•	  (국제 RD&D 협력 이해관계당사자 역할 권고안)	제22차	TEC	회의에서는	
이해관계당사자별	역할	분석	및	권고	내용을	담은	요약문서	발표	및	검토함

	 -	  (배경 및 목적)	지난	TEC	회의에서	국제	RD&D	파트너십과	이니셔티브	모범	
사례*	및	교훈들이	공유되었으며,	논의	결과	협력적	RD&D	추진	시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이	강조됨.	이에	제22차	TEC	회의는	협력적	RD&D의	이해관계자	
기여도	제고를	위한	요약문서가	하단	<표	3>과	같이	작성

	 	 *	 	인도-미국	공동청정에너지	R&D센터,	미션이노베이션(Mission	 Innovation),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등	8개	모범사례	소개

<표 3> 국제 RD&D 협력을 위한 이해관계자 역할·성과와 권고 활동

분류 역할 권고사항

정책
입안자

•		국제	기후기술	RD&D	
이니셔티브의	운영과	
장기	지속가능	발전	추진	
지원	역할

•		기후기술	적용과	신규	기술시장	창출	지원	제도	형성	
및	국제	표준화	프로세스	참여

•		국내	수요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국제	RD&D	
프로그램	기획	시	반영

•		연구소-국제	RD&D	프로그램	간	연계	강화

대학/
연구소

•		기후기술	RD&D	직접	
수행	역할

•		RD&D	성과를	수요자/
지역에	맞춰	확산	역할

•		민간기업	및	RD&D	프로그램	최종	수요자	참여	독려
•		국제	RD&D	이니셔티브의	정기적	외부	독립	평가	
지원

•		연구자·학생의	노하우	공유와	역량	강화	지원

국제
기구

•		우수한	네트워크	기반	
제공	역할

•		선진국-개도국	간	
노하우와	사례	공유를	
통해	신규	기술의	확산	
역할

•		지역	인력	참여와	다양한	지식	활용을	지원
•		국가	기술수요	조사	지원
•		현지사무소·거점센터를	통한	지역	역량	강화
•		정부-대학-산업-재정간	연계(예:	민관협력)
•		지역	정부	및	연구자	트레이닝	및	교류	지원
•		민간투자자·재정지원기관	참여	활성화

민간
기업	

•		RD&D	성과의	시장도입	
지원	역할

•		국제	RD&D	프로그램	참여	및	타	산학연과	RD&D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창업	협력	
및	자원	활용

•		RD&D	전문인력	양성	및	필요	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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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정부·산·학·연	뿐	아니라	기타	공공부문,	기술	최종	수요자,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의	역할도	분석할	것과	RD&D	수행	시	지적재산권	관리	등의	이슈를	
고려할	것이	제안됨.	혁신	TF는	동	의견을	반영한	요약문서를	5월까지	완성	및	배포	
예정

(2) 신규 기후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

•	  (신규 기후기술) 	 신규(emerging)	 기후기술이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새롭게	고안된	기술·공정을	의미하며,	기술	프레임워크는	기존	혁신기술의	
개발·활용·확산과	신규	기술을	개발하고	규모화	및	확산하는	것을	기술	메커니즘의	
업무영역으로	명시	(UNFCCC	2019a,	Annex	para	9(c))

	 -	  (TEC 활동 근거) TEC	역시	신규	기술을	파악하고	그	경제·환경·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며,	신규	기술	지원	정책에	대한	역할을	강구해야	함	(TEC	2018a)

•	   (신규 기후기술 정책 보고서)	제21차	회의에서는	신규	기후기술	매핑(mapping)	
결과가	발표되었고,	TEC는	이를	토대로	‘에너지공급	분야’*를	신규	기후기술	정책	
논의의	대상으로	결정하고,	이에	관한	컨셉노트**를	제22차	회의에서	발표	및	
논의하였음	(하단	<표4>	참고)

	 *	 	에너지	공급분야를	선택한	이유는	2010년	전체	온실가스	오염의	35%를	담당하는	가장	
온실가스	저감이	시급한	분야로서,	기후변화	저감	잠재력이	높으며,	기후변화	적응	등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혜택에	대한	기대가	가능함

	 **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단계상	4단계(성능평가	단계의	초기	
프로토타입)에서	8단계(시제품	실증)	사이에	해당하며,	기후변화에	상당하고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생산	및	구현)	분야의	신규	기후기술을	대상으로	설정

 <표 4> 에너지 공급 분야 신규 기술 정책 설정 컨셉노트 내용

관련 요소 세부 내용

목적
•		에너지	공급	분야	주요	신기술을	파악하고,	기술의	적용,	상업화,	지속가능	
발전	요인을	분석해	정책입안자들이	기술	규모화	및	확산	정책	개발	시	
필요한	정보	제공

분석	주제

•		신규시장	진입	영향요인	분석
•		사회적	수용성(기술적용의	주요	요인)	분석
•		개발	및	적용	관련	기술/사회/제도/경제/사업적	요건들과	해당	요건	간의	
상호작용

분석	대상	
기술

•		공중	풍력에너지,	부유식	풍력/태양광	시스템,	파력·조력	발전시스템,	
해양	열에너지	변환시스템,	바이오에너지-CCS,	녹색	수소,	차세대배터리,	
열에너지저장,	기타

향후	
결과물

•		기술보고서	작성(2021.4-9)
•		주제	담론	행사*	개최(2021.5-7)
	 *		2021년	7월	아태기후주간	행사에서	해양에너지	기술	및	녹색수소	deep-dive	세션	개최
•		COP와	CMA	권고사항	작성	및	제출(2022.3)

•	   (논의)	선정	기술별	상용화	전망	정보,	환경·사회·경제적	예상	기대	효과,	COVID-
19로부터	재건	효과,	회복탄력성	효과에	대한	정보도	추가하는	방안이	제안됨.	이를	
반영해	2021년	9월까지	기술보고서	작성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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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 적응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

•	   (적응)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은	기후변화	악영향을	줄이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행동으로,	UNFCCC는	기후기술을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설비,	
기법,	실용적	노하우	및	기술로서	정의	(UNFCCC	2017,	p.6.)	

•	   (적응기술 촉진)	제4차	업무계획에	근거해서,	TEC는	적응기술의	보급,	확산,	규모	
확대를	위해	혁신적	접근법의	적용을	촉진해야	함.	이에	TEC는	적응기술	촉진을	
위한	혁신적	접근법을	논의를	위해	Technology	Day	행사	개최를	결정

•	   (제22차 TEC)	이번	TEC	행사는	지난	1차	Technology	Day	행사의	개최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행사	개최	계획안을	검토하였음

	 -	   (1차 행사 경과)	2020년	11월	TEC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기후	
스마트농업	국제연맹(GACSA)과	공동으로	농업	분야	적응기술에	관한	
Technology	Day를	개최하여	연사	12인과	300여명이	비대면으로	참석한	
가운데	“기후스마트농업	기술	및	해법의	보급·확산·규모	확대를	위한	혁신적	
접근법(모델,	접근법,	우수사례	교훈)”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실시.	논의	결과	
농업	분야에서	적응기술	필요	영역,	정책적	지원방안,	이해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민간	투자	필요성	등이	제기

	 -	 		(2차 행사 계획)	 2021년	6월	TEC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생태기반	
농업연대(FEBA)와	공동으로	2차	Technology	Day	“해양	및	연안	지역	기후	
적응을	위한	혁신적	접근법”의	추진	계획안을	발표	(	<표	5>	참고).	또한	TEC는	
향후	FEBA와	함께	개도국의	적응기술	이전,	적응	정책	수립,	투자	촉진을	위해	
정책연구	공동	추진과	공동	작업반	구축	방안을	제안함

<표 5> 2차 Technology Day 개최 계획안

2차 Technology Day 개최 계획안

추진	
목표

•		해양	및	연안	지역	기후복원력	제고를	위한	혁신적인	신규	기술	파악
•		통합적	기술	해법(정책·프로그램·재정·지원방안	등)을	위한	혁신적	접근법	소개
•		해당	지역의	내생적	지식	자원을	기반으로	적응기술을	개발·개선하는	방안	모색
•		내생적,	성-반응적,	미래세대	고려의	기후기술	세이프가드	중요성을	논의

분야	
선정	
이유

•		인류의	상당수가	연안	지역에	거주하며,	해양의	천연자원에	의존
•		해양은	전	지구적	기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기후변화	및	기타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음

•		해양	및	연안	생태계는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

접
근
법

•		녹색	재건(Green	Recovery)을	위한	생태계	기반	적응(EbA,	Ecosystem-based	
adaptation)	접근법과	하이브리드	접근법(자연과	기술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법)을	적용

	 ※		COVID-19와	관련해	기후변화	적응,	기술	개발,	보건·경제	위기	대응	전반에	있어	국제사회의	
녹색	재건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는	추세	반영

•	  (논의)	2차	Technology	Day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혁신적	접근법의	적용	효과	
예측,	효과적	적응기술	소개,	일부	주제의	심도	있는	논의,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연계,	농업	분야	편익	고려	등이	권고되었고,	TEC는	1차	세션	결과를	확인하여	향후	
개최될	2차	세션의	방향성	및	패널	토의	주제를	제안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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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조치 이행을 위한 기술협력

•	   (기술 프레임워크 상 ‘이행’ 업무 지침)	기술	메커니즘은	당사국	간의	기술	개발	및	
이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①각국의	기술수요평가(TNA,	Technology	
Needs	Assessment)*를	촉진하고,	②이전	가능한	기술의	평가	방법을	개발하며,	
③기술	개발	및	이전의	도전과제를	분석하고	극복	방안을	모색해야	함	(UNFCCC	
2019a,	Annex	para	12)

	 *	 	TNA는	각국의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장기비전	문서	및	기후변화	완화·적응	전략을	
바탕으로	기술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기술	도입	및	확산의	도전과제와	극복	방안을	
분석하는	활동

•	   (이행 추진 방법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행동의	이행을	위해서는	TNA,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장기저탄소개발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등	전략	수립을	위한	방법론과	프로세스(planning	tools	
and	processes)가	활용됨	(TEC	2019,	para	14)

	 *	 	NDC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당사국이	스스로	결정해	제출한	목표	

TEC의 ‘이행’ 정책 활동 방향 

•	   (TEC 활동)	제4차	TEC	업무계획부터	TEC는	기술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이행’	
주제에	대한	세부	활동을	①TNA와	NDC의	연계,	②TNA	수행	및	결과	이행,	
③TNA	지침	개정,	④기존	청정기술	활용,	⑤감축기술	평가방법론	개선으로	확정.	
하단	<표	6>	참고	

<표 6> 제4차 TEC 업무 계획(2019-2022): 이행 부문
주제 세부 계획

①	TNA-NDC	연계 •		TNA와	NDC	과정	간의	연계	방안	도출(기존	업무	연장)
②	TNA	수행·결과	이행 •		TNA	수행과	결과	이행에	관한	경험과	교훈,	모범사례	분석

③	TNA	지침	개정 •		TNA	이행	촉진을	위한	TNA	지침	개정(기존	업무	연장)
④	기존	청정기술	활용 •		기존	청정기술	해법의	활용	촉진을	위한	혁신적	방안	도출

⑤	감축기술	
평가방법론	개선

•		감축기술평가과정(TEP-M,	Technical	examination	process	on	
mitigation)과	감축기술전문가회의(TEM-M,	Technical	expert	
meeting	on	mitigation)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방향	및	
수행내용	도출

	 *	 	TEP	및	TEM의	일환으로	2019년은	‘농업-식품	체인의	독립형	분산	에너
지’에	관해서,	2020년은	‘지속가능한	저배출	건축’에	관해서	회의	진행	및	
보고서	발간

•	  (제22차 TEC 회의)	이번	TEC	회의에서	‘이행’에	관한	논의는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정리됨.	①첫째는	기존	청정기술을	통한	‘이행’에	있어서는	감축과	적응을	위한	
기후기술	이행의	가속화·규모화	방향	구체화이며,	②둘째는	TNA와	NDC의	연계를	
통한	‘이행’에	있어서는	기후탄력성과	저배출	개발의	달성을	위해	국가	계획의	
일관성	증진	도모임

주요주제②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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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기후기술을 통한 ‘이행’

•	  (기존 기술)	개발도상국으로	기술이전을	‘이행’함에	있어서	TEC는	기존	기술	
(existing	technology)	혹은	성숙한	기술(mature	technology)의	활용을	통해	
‘이행’을	달성하고자	함	(TEC	2019,	para	15).	

•	  (제22차 TEC)	제22차	TEC	회의에서는	성숙한	기후기술의	가속화	및	규모화를	
위한	혁신적	접근법에	관한	정책	브리프	초안을	발표	및	검토함

	 -	  (배경 및 목적)	제21차	TEC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기후기술의	활성화	및	규모화를	위한	혁신적	접근법을	개발하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었음.	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번	TEC에서는	개도국에서	기후기술	적용	
규모의	확대와	이해관계자	참여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추진	
계획과	방안을	담은	정책	브리프의	초안을	발표

	 -	  (내용)	정책	브리프는	기후기술	선정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민간의	기술투자	
유치,	민관협력을	통한	기존	기후기술	보급	및	규모화를	위하여	인간-재정-
사업을	연계하는	혁신적인	접근을	제안	(하단	<표	7>	참고)

<표 7> 기존 기후기술 보급의 가속화 및 규모화를 위한 혁신적 접근

관련 요소 세부 내용

인간
(People)

[이해관계자의 기후기술 참여를 위한 혁신적 방법]
•		기후기술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계획	공동	설계

•		청년층	포함	‘기술챔피언(technology	champions)’의	홍보	및	동기부여
•		기후기술의	기술·경제적	잠재력	관련	정부,	NGO,	기타	단체	대상	교육

재정
(Finance)

[기후기금 유치 확대를 위한 혁신적 방법]
•		공적기금과	연계로	위험관리를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
•		기후친화적	활동을	선별해	‘기후’	및	‘녹색’	용어를	투자상품명에	넣을	수	
있도록	분류체계와	벤치마크	개발(예:	기후채권(climate	bonds)	등)

•		위험관리에	대한	투자자	요구사항	및	‘녹색’	혹은	‘기후’	상품	요건에	맞춘	
투자제안서	작성을	위해,	개도국의	시장참여자	교육

사업
(Business)

[민간 부문의 참여와 액셀러레이터를 위한 혁신적 접근법]
•		토착	자원의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기후	친화적	경제활동	지원
•		지역	지식	허브인	기후혁신센터(Climate	Innovation	Center)를	통해	
기후기술	시장	가능성에	대한	기업가들의	탐색	활동	지원

•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표준	평가	요소의	정립으로	투자자들의	책임투자	
유도


	 -	  (공공-민간의 균형) 산업화가	저조한	최빈개도국일수록	시장	주체가	성숙한	

기술을	포함한	기후기술의	보급을	견인하기보다는	공공주체가	기술보급을	
주도하기에	공공-민간	참여의	균형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

•	   (논의)	녹색기술과	에너지효율을	분류하는	벤치마크의	중요성이	재정	분야에서만	
언급되어	있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벤치마크의	활용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행	TF는	동	의견과	TEC의	지침을	바탕으로	정책브리프를	수정․보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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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NA와 NDC의 연계를 통한 ‘이행’

•	   (기술수요평가)	 TNA는	개발도상국이	주도적(country-driven)으로	자국의	
기후변화	완화․적응을	위해	필요한	기술수요	및	행동을	도출하는	절차로	TNA	
외에도	NAMA*,	NAP**	등이	있음

	 *	 	국가적정감축행동(NAMA,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과	실행방안(기술,	재정,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한	국가	계획

	 **		국가적응계획(NAP,	National	Adaptation	Plan)은	각국의	중장기	적응	수요를	도출하고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및	프로그램을	개발·이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국가	수준의	기후변화	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각국에서	시행	중인	적응	활동을	바탕으로	
수립하는	유연한	계획

•	   (TNA-NDC 연계 보고서)	TEC는	기존에	작성되었던	‘TNA와	다른	기후정책	도입	
과정	간의	연계에	대한	TEC	배경보고서’,	‘TNA,	NAMA,	NAP의	잠재적	통합에	
대한	TEC	브리프’	및	기타	자료에	수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TNA와	NDC의	연계방안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컨셉노트를	발표	(하단	<표	8>	참고)

<표 8> TNA와 NDC 간의 연계에 대한 보고서의 컨셉노트

관련 요소 세부 내용

목적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국가	계획	간의	일관성	증대
•		TNA와	NDC	간	구체적인	연계를	위한	방안	제시
•		COP·CMA에서	당사국들에	제안	사항을	전달	지원

내용

(1)	기후협약	하에서의	TNA와	NDC	도출과정과	결과
(2)		TNA와	NDC의	연계(제도적	연계	포함)	가능성	분석	및	관련	제도	개관,	

연계를	위한	정보	공유	촉진	방안	분석
(3)		TNA와	NDC	연계	및	이행의	모범사례	(국가	수준에서	TNA-NDC	연계	및	

이행	사례)
(4)	향후	발전	방향
(5)	핵심	내용	및	제언

장기적				
기대효과

•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목표	지원
•		국가들의	기후변화	영향	대응	역량	강화	지원
•		NDC를	통해	TNA	결과	주류화(mainstreaming)	및	이행	지원
•		개도국	NDC에	TNA	결과	포함을	통한	기술수요	효과적	대응	지원

•	  (논의)	NDC와	TNA	과정의	이해관계자,	관리부처,	재원	조달방식	등이	상이함을	
고려해야	하고,	TNA를	실행하지	않는	선진국에서도	기술	관련	사항이	NDC에	
포함되어야	하기에	‘NDC의	명확성,	투명성,	이해를	위한	정보(ICTU)*’에	기술	관련	
요소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이행	TF는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다음	회기까지	작성할	예정

	 *	 	ICTU(information	 necessary	 to	 facilitate	 clarity,	 transparency	 and	
understanding)는	2018년	카토비체	회의에서	채택된	NDC	작성	시	명확성·투명성·이해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관한	지침을	의미하며,	NDC	수정	시	이를	반영할	것이	권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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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 및 이전을 위한 ‘가능 환경 및 역량 강화’

•	   (파리협정과 역량 강화)	역량	강화는	재원	및	기술과	더불어	파리협정의	주요	이행	
수단으로,	개도국(특히	최빈개도국)의	기술	개발	및	확산,	기후	재원에	대한	접근성,	
관련	교육	및	소통을	촉진하여	이들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	(PA	2015,	제11.1조).	모든	당사국은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	(Ibid,	제11.3조)

	 -	  (파리협정 하 역량 강화 전담 기구) 개도국의	기술	격차와	수요에	대응해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관으로	파리역량배양위원회(PCCB,	 Paris	
Committee	on	Capacity	Building)을	설립	(Ibid,	para	71)

•	   (기술 프레임워크 상 ‘가능 환경 및 역량 강화’ 업무 지침) 개발도상국의	기술	
개발	및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	재정,	시장	상황,	법·규제,	네트워크,	
제도·기관역량	등에	이르는	다양한	도전과제가	존재함.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	
메커니즘은	각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도전과제와	수요를	고려하여	사회·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이	개발	및	이전될	수	있도록	가능	환경을	조성	및	증진해야	하고	
(UNFCCC	2019a,	Annex	para	13),	각국이	파리협정	이행에	효과적인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추진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Ibid,	Annex	para	14)

TEC의 ‘가능 환경 및 역량 강화’정책 활동 방향 

•	   (TEC 활동)	제4차	TEC	업무계획부터	TEC는	기술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가능	
환경	및	역량	강화’	주제에	대한	세부	활동을	①공공	및	민간부문	장려,	②내생적	
역량․기술,	③기술의	재현성․확장성으로	확정하고	(하단	<표	9>	참조),	이를	이행하기	
위해	‘가능	환경	및	역량	강화	TF’를	출범	(TEC	2019,	para	16-17)

<표 9> 제4차 TEC 업무 계획(2019-2022): 가능 환경 및 역량 강화 부문

주제 세부 계획

①	공공·민간					
참여 공공·민간의	기후기술	개발·이전	시	도전과제	및	가능	환경	요소	분석

②	내생적	역량·
기술

기후변화	대응	관련	내생적	역량과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가능	환경	조성	방안	분석(예:	내생적	역량·기술	관련	TEC	분석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	피드백	수집,	한계,	도전과제,	수요,	가능	환경	분석,	내생적	역량	
및	기술에	대한	공동의	이해	촉구)

③	기술의									
재현성·확장성

지속가능한	수송	기술의	재현성	및	확장성의	제고를	위하여	가능	
환경(시장환경	포함)	조성에	대한	도전과제	및	기회	도출,	공공·민간부문의	
참여	환경	조성	방안	모색

•	   (제22차 TEC 회의)	이번	TEC	회의의	‘가능	환경	및	역량	강화’에	관한	논의는	크게	
2개	방향으로	정리되며,	이는	구체적으로	①민간·공공부문의	기술개발과	이전	참여	
확대를	위한	‘가능	환경	및	역량	강화’	관련,	②내생적	역량과	기술의	육성을	위한	
‘가능	환경	및	역량	강화’	관련으로	요약할	수	있음

주요주제③
가능 환경 및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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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공공 참여 확대를 위한 ‘가능 환경 및 역량 강화’

•	  (배경)	TF는	제21차	회의에서	‘TNA,	NDC,	CTCN	기술지원(TA,	Technical	
Assistance)*	관련	TEC	브리프	분석	기반의	가능	환경과	도전과제	조사	보고서’	
초안을	발표

	 *	 	TA는	CTCN의	주요	업무로,	개도국이	CTCN에	기술지원	요청	시	CTCN은	이를	검토·	
구체화하여	재원을	제공하는	개도국	기술이전	활동

•	  (가능 환경과 도전과제 보고서) 가능	환경	및	역량	강화	TF는	제21차	회의의	
논의사항과	2020년	갱신된	NDC를	반영하여,	민간·공공의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에	대한	가능	환경과	도전과제	조사	보고서	수정본	초안을	발표

	 -	  (주요 수정사항)	제21차	TEC	회의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조사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서술해	달라는	의견과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기술의	관점에서	가능	
환경을	각각	서술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	내용을	보고서	수정	시	
반영하였음.	하단	<표	10>	(b),	(f),	(g)	참고

<표 10> ‘가능 환경과 도전과제에 대한 조사 보고서’주요 내용

주요 내용

현황	
분석

(a)		최근	기후기술	혁신의	평가·이행·투자	등에	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공공	및	
민간기관	간	협력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음

(b)		각국	정부는	기후기술	개발·이전에	대한	가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제도적,	조직적	방안을	도입하는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가능	
환경
조성	
방안

(c)		지속가능한	기후기술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접근법을	기반으로	한	
기술	개발	및	이전의	가능	환경	조성이	필요

(d)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에	대한	지원방안(가능	환경	조성	포함)을	정부	정책·계획에	
반영한	국가별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타	국가들도	참고하도록	지원

(e)		기후기술	개발·이전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메커니즘	등의	공공·민간자원	활용이	
필수적

분야별	
가능	
환경

(f)	 	적응기술의	개발·이전을	가능하게	하려면	기후	취약성을	줄이고	제도적	측면	및	
기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인식	증진이	필요

(g)		감축기술의	개발·이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과	규제를	만들고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	  (주제 담론 행사) 가능	환경	및	역량	강화	TF는	‘가능	환경과	도전과제에	대한	조사	
보고서’	관련	주제	담론(thematic	dialogue)	행사를	하단	<표	11>과	같이	준비	중

<표 11> 가능 환경과 도전과제 조사 보고서 관련 주제 담론 행사(안)

행사 제목(안)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이전 가능 환경 조성에 관한 담론

행사	구성

•		(세션1)		지원	(발표:	재정	메커니즘,	공여	기관,	최빈개도국	기술은행,	기타	
개발금융지원기관	운영	주체)

•		(세션2)		경험	공유	(발표:	국가	대표,	민간	대표,	시민사회,	NGO)
•		(세션3)		기후기술	개발·이전	가능	환경에	대한	소그룹	토의

•	   (논의)	지난	회의	제안사항에	따라	추가된	주제와	기존에	계획된	주제가	다소	중복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향후	젠더	관련	내용도	가능	환경	연구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TF는	보고서를	수정하여	다음	회기	때	발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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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생적 역량 및 기술 육성을 위한 ‘가능 환경 및 역량 강화’

•	   (내생적 역량·기술)	기술	메커니즘은	각국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행동	추신	시	
내생적이고	성-반응적(gender-responsive)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별	가능	
환경	조성과	기후기술	및	토착	지식	활용에	대한	내생적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함	
(UNFCCC	2019a,	Annex	para	16)

•	   (설문조사) 2020년	TEC는	내생적	역량	및	기술	활용을	위한	가능	환경	조성	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고,	본	제22차	회의에서	
설문	분석	결과를	담은	‘내생적	역량	및	기술	활용의	수요·격차·도전과제·가능	
환경·추진	방안’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설문 대상)	본	설문에는	①각국	정부	차원의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	담당자	
(NDE*,	TNAFP**),	②TEC,	CTCN,	PCCB	회원	및	참관인,	③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	사업	실무자의	3개	그룹이	참여

	 	 *	 	NDE란	UNFCCC	하	기후기술	협력	및	CTCN	협력을	담당하는	국가별	지정기구로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015년	12월	NDE로	지정됨

	 	 **		TNA	담당관(TNAFP,	TNA	Focal	Point	혹은	TNA	Coordinator)은	각국의	TNA를	
총괄하는	자리로,	NDE와	함께	CTCN과	소통하며	업무수행

	 -	  (설문 결과) 설문을	통해	하단	<표	12>의	주제별	제안사항	도출

<표 12> 내생적 역량․기술 관련 설문조사 기반 제안사항
주제 제안사항

이해
관계자
참여	
촉진

•		기후기술	사업	이해관계자	참여	및	소통	전략	개발
•		기후기술	개발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	시	필요한	역량	평가	방안	및	역량	간	격차	
극복	방안	모색	필요

•		기후기술	사업	수행에	여성	참여도	제고
•		토착	지식	기반	지역	수요	맞춤형	신규	기술	개발	사례	발굴	및	적용

거버넌스
구축

•		내생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법·규제·정책	등	거버넌스	구축
•		중앙정부-지자체	간	소통	및	협력	강화

역량
강화

•		NDE	및	TNAFP가	기술수요	평가,	적정	기술	선정,	토착	기술	개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영향	및	수요	파악,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	확보	지원

•		지역별	기술·지식의	수준과	수요에	따라	차별화된	역량	강화	방안	강구
•		지역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대상	선정	필요

재원	
확보

•		각국	기후기술	개발·이전을	위한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재원	조달	및	관리	방안	모색
•		재정기관과	연계를	통해	내생적	기술의	발굴	초기	단계부터	투자유치	방안	모색

•	   (논의)	내생적	기술은	기술	프레임워크의	중요	주제이기에	본	설문	결과를	CTCN과	
공유하고	TEC-CTCN	공동활동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연구․혁신	시스템’	조성에	관한	내용을	제안사항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가능	환경	및	역량	강화	TF는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수정하여	
최종본을	2021년	COP와	CMA를	위한	TEC의	제안사항	준비에	활용하고,	내생적	
역량	및	기술에	관한	주제를	TEC-CTCN간	공동활동	주제로	다루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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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

•	   (파리협정과 협력)	파리협정은	협정문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차원에서의	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	및	기후	취약성	극복과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강조하고	있음	
(PA	2015,	제7.6조,	제7.7조,	제8.4조,	제14.4조)	

•	   (기술 프레임워크 상 ‘협력과 이해관계자 참여’ 업무 지침)	기후기술의	개발	및	
이전을	위해서	기술	전주기	모든	단계에서	지역·국가·국제	차원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효율적이고	일관된	협력이	필요함.	이에	기술	메커니즘은	개방적이고	
포괄적으로	협력과	이해관계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①관계	기관과의	협력과	
②주요	이해관계자	참여라는	두	개의	전략	추진	(UNFCCC	2019a,	Annex	para	
20).	하단	<표	13>	참조

<표 13> 기술 프레임워크 상 협력 및 이해관계자 참여 관련 업무 지침

구분 세부 활동

협력 •		학계,	연구기관,	국제기구,	기타	이니셔티브와	협력	및	시너지	향상을	
통해	기술혁신에	대한	다양한	전문	지식과	경험	활용

이해관계자	참여
•		기술	메커니즘	활동	계획	추진	시	개도국	이해관계자(지역	커뮤니티,	
정책입안자,	공공기관,	민간기관,	시민단체)의	참여와	협력의	강화

•		민간,	NDE,	기타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증대

TEC의 ‘협력 및 이해관계자 참여’정책 활동 방향

•	   (TEC 활동) 제4차	TEC	업무계획부터	TEC는	‘협력	및	이해관계자	참여’	주제에	
대해서	주요	협력	대상(①관련	메커니즘,	②기술전문가,	③적응위원회,	④기타	
이해관계자)과	대상별	협력	주제를	선정	(TEC	2019,	para	12-13).	이에	기반해	
하단	<표	14>	참조	

<표 14> 제4차 TEC 업무 계획(2019-2022): 협력 및 이해관계자 참여 부문

협력 대상 협력 주제

①	WIM-Excom
WIM-Excom(기후변화	영향과	연계된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메커니즘	집행위원회)과	협력하여	해안지역	손실과	피해	방지,	
최소화,	해결	기술에	관한	공동	정책	브리프	개발

②	감축기술평가
과정

TEP-M	맥락에서	성숙	기후기술의	재현성과	규모화	촉진을	위해	
기술선택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③	적응위원회 적응기술전문가회의(TEM-A,	Technical	expert	meeting	on	
adaptation)	준비	시	적응위원회	실무그룹	업무	관여	및	협력

④	이해관계자 기술	메커니즘	활동	계획	및	추진	시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참여

•	   (TEC 회의 논의사항)	이번	TEC	회의에서는	협력과	이해관계자	참여	관련해서	
별도의	의제가	논의되지	않았으나,	지난	2020년	개최되었던	제20차와	제21차	TEC	
회의에서는	해안지역	손실·피해	방지	및	최소화	기술과	관련하여	TEC와	WIM-
ExCom이	공동으로	정책	브리프	초안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COP와	
CMA	제안사항을	도출한	바	있음

주요주제④
협력과 이해관계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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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지원’을 통한 전 지구적 파리협정 이행

•	   (파리협정과 지원)	파리협정은	개도국의	파리협정	이행과	기후변화	적응	및	취약성	
극복을	위해	개도국	‘지원’을	핵심	요소로	명시하고	있으며,	기술주기	단계별	균형	
및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조치	간	균형을	고려하여	개도국	대상	기술개발과	이전을	
지원하고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을	통해	이러한	지원활동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결의	(PA	2015,	제10.6조)

•	  (기술 프레임워크 상 ‘지원’ 업무 지침)	기술	메커니즘은	기후기술	‘지원’을	위한	
접근방안으로	①재정	메커니즘*과	기술	메커니즘	간의	협업	증진,	➁기술주기	단계별	
혁신적	재원과	투자	파악,	➂기술지원의	활성화,	➃다양한	형태의	지원	확대,	⑤기술	
메커니즘의	지원활동	모니터링	체계	개발	및	개선	(UNFCCC	2019a,	Annex	para	
26)

	 *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재정	메커니즘이	파리협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됨.	파리협정	
수행	주체에는	재정메커니즘의	운영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과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을	포함함

TEC의 ‘지원’정책 활동 방향 

•	   (TEC 활동)	제4차	TEC	업무계획부터	TEC는	‘지원’	주제에	대한	세부	활동을	
크게	①재정	메커니즘과	연계를	통한	지원,	②포즈난	전략프로그램(PSP,	Poznan	
Strategic	Programme)	평가	보고서*	분석을	통한	지원,	③기타	지원으로	확정.	
하단	<표	15>	참조	(TEC	2019,	para	20-21).

	 *	 	PSP는	GEF의	개도국	기술이전	활동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술	메커니즘	업무와	중복	
방지를	위한	평가	보고서를	2015년	작성,	2018년	갱신

<표 15> 제4차 TEC 업무 계획(2019-2022): 지원 부문

구분 지원활동
①	재정	
메커니즘	

연계를	통한	
지원

•		GCF와	협력을	통해	기후기술	지원(인큐베이터·액셀러레이터	지원	포함)을	
지속	및	강화하기	위해	UNFCCC	구성기관들과	GCF	연차회의에	참여

•		재정	메커니즘과	협력	강화를	위해	GCF·GEF의	기술지원	사례·교훈	분석
•		GCF	재정상설위원회에	재정	메커니즘	운영	주체	지침안에	대한	의견	제공

②	PSP	평가	
보고서	분석	
기반	지원

•		PSP	평가	보고서	갱신	시	재정기술센터*	운영과	GEF	4차	시범사업의	
경험·교훈	분석

	 *	 	PSP	평가	보고서	권고에	따라	CTCN은	4개	지역	개발	은행들과	협력을	통해	
재정기술센터를	설립	및	운영하며	개도국	기후기술	이전	지원

•		평가	보고서	갱신	시	기술	메커니즘	효과	증대를	위한	권고사항	검토·반영

③기타	지원 •		기술주기의	다른	단계에서의	혁신적인	재원	및	투자	선택사양에	관한	파악	
및	분석을	위한	컨셉	노트	준비

•	    (제22차 TEC 회의)	이번	TEC	회의에서	‘지원’에	관한	논의는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정리되며,	이는	구체적으로	①재정	메커니즘의	기후기술	지원과,	②기술	주기별	
혁신적	재원과	투자로	요약할	수	있음

주요주제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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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 메커니즘의 기후기술 ‘지원’ 현황 분석

•	   (배경)	TEC는	제20차,	제21차	회의에서	GCF와	협력	강화를	위해	GCF의	기술지원	
사례와	기후기술	인큐베이터·엑셀레이터	관련	업무를	검토함

•	   (GCF·GEF 기술지원 현황 사례) 제22차	TEC	회의에서는	GCF	및	GEF의	최근	
기후기술	지원	현황	사례를	발표	및	검토하였음

	 -	  (GCF 기술지원) 기술	관련	능력배양프로그램(Readiness	Program)	40건	
수행,	기술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담은	GCF	전략계획	갱신,	GCF	사업	통합성과	
관리체계에	기후기술	이전	항목	추가,	GCF	기후기술	관련	사업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내부	분류체계(internal	taxonomy	tool)	개발	현황을	발표

	 -	  (GEF 기술지원)	GEF는	 ‘적응혁신을	위한	도전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기후변화	적응	부문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포즈난전략프로그램(PSP)의	
내의	국제사업	등	기술	관련	사업들이	상당수	종료한바,	관련	내용을	GEF	
연차보고서에	포함하고	이를	제26차	COP(2021년)에	제출	예정

•	   (UNFCCC 재정 메커니즘의 기술지원 현황 보고서)	제22차	TEC	회의에서는	
UNFCCC	제정	메커니즘의	기후기술	지원	경험과	교훈을	분석한	보고서의	배경	
문서가	발표	및	검토되었음.	하단	<표	16>	참고

<표 16> UNFCCC 재정 메커니즘의 기후기술 지원 보고서 배경 문서 내용

요소 세부 내용

목적
•		기술	메커니즘의	효과적	운영과	기술	메커니즘-재정	메커니즘	간	연계	확대를	
위해	재정	메커니즘의	기후기술	지원	경험	및	교훈을	분석하고,	COP·CMA	
제언을	위한	정책	브리프로	활용

분석	
범위

•		재정	메커니즘의	기후기술	지원	시	주요주제	
•		기후기술	지원의	파급	영향
•		개도국	대상	기후기술	지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가능	환경	요건
•		기후기술	지원	추진의	주요	도전과제
•		재정	메커니즘의	기후기술	지원	사업	추진	경험	및	교훈
•		젠더주류화와	이해관계자	참여	관점에	대한	고려

분석	
대상

•		재정	메커니즘을	활용한	기후기술	지원	사례
•		완료된	기후기술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		군소도서국,	최빈개도국	등	취약국	대상	지원	사례
•		GCF	사업	중	CTCN과	협업한	능력배양프로그램과	GCF	기후기술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향후	
결과물

•		제22차	TEC	회의	후	기술보고서	작성
•		제23차	TEC	회의(차기	회의)에	기술보고서	작성	내용	검토

•	   (논의)	이번	TEC	회의에서는	GCF	내부	지표와	분류	도구의	활용성	및	확장	가능성,	
GEF	내	적응기술	사업의	낮은	승인율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위	현황보고서	배경	
문서에	대해서는	GCF	기술지원	사업의	경우	아직	이행(완료	이전)	단계로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었음.	향후	GCF와	GEF는	배경	문서를	서면	
검토하고,	지원	TF는	검토	결과와	TEC	회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해당	보고서를	
차기	회의까지	작성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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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전주기 단계별 혁신적 재원과 투자 옵션 분석

•	   (파리협정과 기술 전주기 단계별 재정적 지원)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기술	전주기	단계에	따른	재정적	지원과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을	위한	협력을	강조	
(PA	2015,	제10.6조)

•	   (기술 전주기 단계별 혁신적 재원)	TEC는	제22차	회의에서	각국	기후변화	완화	
목표치와	실제	기후기술	확산	수준	간의	격차	감소를	위해서는	기존	기후기술의	
확산과	신규	기후기술의	개발이	동시에	요구되며,	이	두	방안	모두	재원과	재정	
인센티브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재원과	
투자유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	(TEC	2021)

	 -	  (혁신적 재원의 의미) 혁신적	재원에	대한	보편적	정의는	없지만,	TEC는	혁신적	
재원을	전	세계	민간자본을	활용해	국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금융	솔루션으로	
정의하고,	그	특징으로	①혼합	자본	요소,	②투자위험	저감	요소,	③리스크	
관리·신규	파트너	참여·희소	공공재원	차입	등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들고	있음	
(TEC	2021).	

•	   (기술 전주기 단계별 혁신적 재원과 투자 옵션 보고서) 제22차	TEC	회의에서는	
기술	전주기	단계별	혁신적	재원과	투자	옵션에	대한	TEC의	향후	업무	제안	
보고서의	배경	문서를	발표하고	검토함

	 -	  (배경 및 목적)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TEC,	GCF	등은	기존에	기술	전주기	단계별	혁신적	재원	관련	연구를	
수행했으나,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사례를	주로	다루어	개도국	및	
적응기술을	고려한	분석과	기술	전주기	단계별	사례와	혁신적	재원	및	투자	
옵션을	분석한	문헌이	부족한	실정이었음.	이에	TEC는	동	배경	문서를	통해	
혁신적	재원	및	투자의	정의와	중요성,	기술	전주기	단계별	혁신적	재원	및	
투자	관련	문헌,	이해관계당사자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이에	관한	TEC의	
2022년까지	업무계획안을	하단	<표	17>과	같이	수립함

<표 17> 기술 전주기 단계별 혁신적 재원 및 투자 옵션 관련 TEC 업무계획안

•		기존	데이터·문헌	기반	기술주기별	혁신적	재원과	투자	옵션	기술보고서	작성
	 -	기술	전주기	혁신적	재원·투자	관련	개도국	경험·모범사례·교훈	파악·분석
	 -		기술	전주기	단계별	주요	혁신적	재원·투자	육성	정책	및	도전과제(국가·지역적	원인	고려)	

파악·분석
	 -	정책입안자	관점에서	기술	전주기	단계별	혁신적	재원과	투자	지원방안	모색
•		COP를	위한	제언	사항과	TEC	브리프	준비
•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TEC	브리프와	제언	사항	배포

•	   (논의) TEC는	배경	문서의	일부	표현	수정	후,	업무계획안의	내용대로	TEC	활동을	
2022년까지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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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CTCN 간 공동활동’의 필요성과 추진 현황

•	    (파리협정과 TEC-CTCN 공동활동)	파리협정	당사국은	TEC와	CTCN의	긴밀한	
협업을	강조하여,	TEC와	CTCN이	업무	계획에	공동활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공동활동의	경과,	도전과제,	교훈을	담은	공동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결정함	
(UNFCCC	2019a,	para	2-5)

	 -	  (공동활동 정의)	공동활동이란	TEC와	CTCN이	업무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협업하며	각기	다른	부분에	기여하는	활동을	의미

•	   (공동활동 추진 경과) TEC와	CTCN은	2019년	3월	첫	공동	세션을	개최하여	협업	
분야를	선별하기	위해	논의하여,	기술	메커니즘	활동의	영향력을	모니터링·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공동개발하고,	기술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를	공동	홍보하며,	NDE와	
공동	협력하기로	함	(UNFCCC	2019b,	para	10-17)

	 -	  (평가 결과)	당사국의	결정문(Decision	15/CMA.1,	Decision	16/CMA.1)에	따라	
TEC와	CTCN은	2019년	공동활동	계획을	논의하였으나	도출하지	못하였음.	이에,	
당사국들은	공동활동	관련	종합적	계획의	부재를	지적	(UNFCCC	2019c,	para	
2),	TEC와	CTCN은	2020년	연차보고서에	2021-2022년	공동활동	추진계획을	
수록하여	이를	개선	(UNFCCC	2020,	Annex	I)

	 -	  (활동 현황)	2021-2022년	TEC와	CTCN은	‘기술과	젠더’와	‘기술과	NDC’에	
대한	공동활동을	추진	(UNFCCC	2020,	para	15),	제22차	TEC	회의와	연계	
하에	TEC-CTCN	공동	세션을	개최해	2개	주제	관련	진행	상황	논의

공동활동 주제① 기술과 젠더

•	    (파리협정과 젠더주류화)	파리협정	하	기술	프레임워크는	기술	메커니즘의	주요	
지침으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도모하고	‘젠더’관점을	고려한	방식으로	업무를	설계	
및	이행할	것을	지시함	(UNFCCC	2019a,	para	3(b))

	 -	  (젠더주류화의 의미)	정책의	수립·이행·모니터링·평가	전	과정에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환경적	조건과	관심사를	고르게	반영하여	동등한	혜택을	누리게	하며	
궁극적으로	젠더	평등	달성을	목표	(UN	Women	2015)

•	  (‘기술과 젠더’ 부문 공동활동)	제22차	회의부터	TEC와	CTCN은	공동	세션을	통해	
TEC-CTCN의	젠더주류화	부문	공동활동을	보고하기	시작

	 -	  (젠더 지원활동)	관련	브리프	배포,	여성의	날	행사	참여,	UNFCCC	사무국	
젠더사무소와	협업,	경험	공유	행사	개최	등	지원(outreach)	활동	추진

	 -	  (젠더 전문가 목록 구축) 기구	업무	및	공동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젠더	전문가	
목록(roster)의	구축을	위해	UNFCCC	사무국	젠더사무소와	함께	전문가의	
기준을	논의하고	타	기구의	전문가풀	구축	정보를	수집함

CTCN과의 
공동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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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활동 주제② 기술과 NDC

•	  (파리협정 하 기술과 NDC)	파리협정은	당사국이	NDC를	통해	각국의	감축	목표와	
적응	계획을	포함한	기후변화	행동계획을	밝히며,	NDC의	주요	이행	수단	중	
하나로서	기술을	강조하고	있음	(UNFCCC	2015,	제4조).	이에,	TEC도	NDC	
관련해서	업무	주제별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	하단	<표	18>	참고

<표 18> TEC ‘기술과 NDC’관련 정책 추진 활동

주제 관련 활동
혁신 •		기술혁신	브리프	작성(TEC	2017)

이행 •		NDC와	NAP의	이행을	위한	남남협력·삼자협력	보고서	작성(TEC	2018b)
•		이행	TF가	TNA-NDC	절차	연계에	관한	정책	활동	추진	중(TEC	2019)

가능	환경	및
역량	강화 •		NDC	기반	기술	개발·이전	가능	환경	및	도전과제	분석	중(TEC	2019)

•	  (‘기술과 NDC’ 부문 공동 활동)	제22차	회의부터	TEC와	CTCN은	공동	세션을	통해	
TEC-CTCN의	‘기술과	NDC’	부문	공동활동을	보고하기	시작.	이번	공동	세션에서는	
동	주제에	관한	패널토론과	TEC-CTCN	공동보고서	진행	상황과	관련	발표가	
시행되었음

	 -	  (패널토론)	UNFCCC	사무국,	당사국(칠레·도미니카공화국·에스와티니·EU),	GCF,	
NDC	파트너십의	참여	하에,	당사국들은	NDC	갱신	과정,	갱신	NDC의	기술	관련	
사항,	관련	정책(NDC·NAP·TNA	등)과	연계,	NDC의	젠더주류화	및	사회적	요소를	
공유.	GCF·NDC	파트너십	담당자는	NDC	이행	지원방안,	경험,	어려움,	교훈,	향후	
계획을	공유

	 -	  (공동보고서) 보고서	세부	내용은	하단	<표	19>	참고

<표 19> ‘기술과 NDC’공동보고서 내용

구성 세부 내용

배경	및	개요

•		(배경)	결정문	8/CMA.2,	TEC	2019-2022	업무계획	개정안,	CTCN	
2021년	운영계획에서	TEC-CTCN	공동보고서	발간을	계획

•		(목적)	NDC	관련	기술	분석과	기술	활용	사례	및	교훈을	조사하고,	
기후기술	활용을	통한	NDC	이행	방안	관련	제언	도출

기술과	
NDC	관련	
문헌	분석

•		TEC	및	CTCN의	관련	활동과	갱신된	NDC를	참고로	NDC	기술	이슈	분석
	 -		갱신된	NDC의	기술	관련	사항	개관
	 -		NDC	상의	기술수요	종합분석
	 -		NDC	상의	기술	관련	도전적	요소	종합분석
	 -		‘기술과	NDC’측면에서	정책과	이행	간의	연계방안	분석
	 -		‘기술과	NDC’측면에서	NAP와의	연계방안	분석

기술	활용	
사례·교훈

연구

•		지역·기술	분야·적응-완화·젠더-혁신	이슈	간	균형을	고려하여	기술	
활용을	통한	NDC	이행	지원	성공사례	8건	선정	및	분석

•		다양한	지역과	기술	분야에서의	기술	활용에	대한	교훈	도출
제언 •		NDC	이행을	위한	기후기술	활용	활성화	방안	제언

•	   (논의) TEC-CTCN	공동	TF를	출범하며,	공동보고서의	초안(패널토론의	내용	
포함)을	수정	및	검토한	후	2021년	9월	30일	최종	발간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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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준비에의 참여

•	   (전 지구적 이행점검)	파리협정은	형평성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파리협정의	
장기목표(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이행	수단,	지원)	달성을	위한	각국의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에	결의.	각	당사국은	2023년부터	5년을	주기로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시행하고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자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원	활동을	
수정하는	데	합의	(PA	2015,	Article	14)

	 -	  (UNFCCC 구성기구 역할) TEC	및	UNFCCC	구성기구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전	
지구적	이행점검	진행	상황에	대해	주제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	방법론	
도출	및	기술	면담에	참여	(UNFCCC	2016,	UNFCCC	2019d)

	 -	  (주요 절차) 과학기술자문기구(SBSTA,	Subsidiary	Body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는	보고서	작성	시	활용될	정보출처를	갱신하고,	
부속기구(SB,	Subsidiary	Body)	의장단이	보고서가	고려할	‘안내	질문(guiding	
question)’을	발표하면,	구성기구는	이에	대한	주제별	종합보고서를	준비

	 -	  (주요 일정) 2021년	중	SBSTA의	정보출처	갱신과	SB	의장단의	안내	질문	
발표가	시행되면	구성기구는	종합보고서	준비를	시작.	2022-2023년	3단계의	
기술	면담*을	통해	기술적	평가가	진행.	2023년	종합보고서가	최종	마무리되어	
결과물에	대한	논의와	고위급	행사가	개최됨

	 	 *	 	각	기구가	이행점검	준비절차	3단계	중	언제	의견을	제공할지는	각자	결정할	사항이나,	
단계별	기술	면담	시	각	기구의	제출	의견이	논의되려면	3개월	전까지	의견	제출이	
권고됨(시한:	1단계	2022년	3월,	2단계	2022년	8월,	3단계	2023년	3월)

•	  (종합보고서) 전	지구적	이행점검에	참여하는	UNFCCC	구성기구들은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목적으로	개별	구성기구가	아닌	전체	구성기구들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취합·분석하여	파리협정	제10조의	이행	상황을	공동	점검하고	이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이에	TEC도	기술	개발	및	이전	부분을	작성	예정	

	 -	  (내용 예시)	결정문	19/CMA.1과	결정문	16/CMA.1은	종합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	사례를	제시하는데,	NDC의	종합적	이행	상황과	효과,	기후변화	
적응	행동의	효과·지원·경험·우선순위,	개도국의	기술장벽	및	도전과제,	국제협력	
모범사례·경험·잠재적	기회	등이	있음	(UNFCCC	2019d,	UNFCCC	2019e)

•	   (제22차 TEC 회의 논의 사항)	제22차	TEC	회의에서는	UNFCCC	사무국의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절차와	내용을	위와	같이	공유하였으며,	TEC는	사무국의	발표	
이후	TEC의	전	지구적	이행점검	참여	방안을	논의하였음

	 -	  (TEC 참여 방안)	 TEC는	종합보고서의	주제와	기존	정보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였고,	기후변화	관련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실무그룹	3을	제23차	TEC	회의에	초대하여	협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타	구성기구와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종합보고서는	SB	
의장단의	지도	질의를	받은	이후	준비를	진행하기로	결정

UNFCCC 
절차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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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책 활동에 대한 가시적 성과 도출

•	   (성과 구체화 노력)	이번	회의를	통해서	TEC가	2022년까지	4차	업무계획	내용을	
완수하기	위해	주제별로	기존	정책	활동을	발전시키고,	보다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혁신)	혁신	주제에	관해서는	①협력적	RD&D,	②신규	기후기술	분석,	③적응기술	
확산	혁신접근법과	관련하여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협력적 RD&D) 파리협정	제10.5조에	기반해	강조된	‘협력적	RD&D’는	아직	
명확한	정의가	부재함.	물론,	TEC는	국제	RD&D	협력	사례	및	교훈	분석	
자료를	일차적으로	도출하여	이해도를	높이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정책	및	이행	
측면의	구체적인	방향	및	접근법이	도출되지	않았음.	우리나라는	향후	기후기술	
RD&D에	대한	양자·다자	협력적	접근방안을	포괄적이고	전략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현재,	TEC가	협력적	RD&D의	이해관계자	당사자별로	역할과	참여	
방식에	대한	권고사항을	준비하고	있는바,	향후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신규 기후기술 분석) 다양한	신규	기후기술	중	어떠한	기술에	집중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	TEC는	신규	기후기술	맵핑을	실시하였음.	그	결과	신규	
기후기술	중	기후변화대응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신규	
기후기술을	포함할	수	있는	TRL	4-8단계의	에너지	공급기술을	중심으로	
2021년	내	기술보고서를	작성	및	논의를	지속하는	것을	결정함.	우리나라도	
기후기술의	개발을	위해	 2021년	 3월	탄소중립	기술혁신을	위한	 10대	
핵심기술을	선정한	바,	에너지	공급기술에	관해서	국제정책과의	호환성	여부와	
관련	기술지원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적응기술 확산 혁신접근법)	개도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응기술	지원을	
강력히	주장하는바,	 TEC는	적응기술의	보급·확산·규모화를	위한	혁신적	
접근법을	논의하고	관련한	행사를	활발히	개최하고	있음.	이에,	TEC가	주목하고	
있는	농업	및	해양	및	연안	지역	적응기술에	관해서	국내에서도	더욱	심도	있는	
기술	육성	및	보급	방안	강구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임.	또한,	우리나라	
과기정통부가	CTCN과	협력을	통해	추진한	개도국	기후기술	지원	사업	하에서	
물	분야	적응기술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물	
분야	적응기술	사업	경험을	토대로	이를	보다	육성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법	등에	
대한	정책	및	이행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이러한	적응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Technology	Day	유사	논의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지속가능	저비용	녹색	상수도	기술	촉진,	염수	담수화,	수자원	재활용,	식수	공급을	
위한	중력여과(Gravity-Driven	Membrane)	기술	적용	타당성	조사	등

•	   (이행)	이행	주제에	관해서는	①기존	기술의	적용	확대와	②TNA-NDC	연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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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기술 보급의 혁신적 접근) 2021년	도출되는	「기존	기술의	개도국	이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브리프	초안」은	개도국일수록	민간보다	공공이	기술보급	
환경을	조성·견인해주어야	한다는	시사점과	함께,	기존	기술	이전을	위한	
프레임워크(이해관계자-민간·공공투자-기업활동	연계)를	제시함.	향후	
우리나라가	국내기관들이	보유한	성숙한(mature)	기후기술을	개도국에	지원할	
때	이러한	프레임워크의	활용이	필요함

	 -	  (TNA-NDC 연계) 2021년	내	TEC가	도출할	예정인	「TNA-NDC	간	연계	
가능성,	연계방안,	연계	사례,	기대	효과	분석	보고서」는	세	가지	시사점을	
제공함.	①첫째,	개도국과의	기후기술	협력을	추진	시에	해당	개도국의	TNA와	
NDC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하에	이	두	요소가	상호	보완	및	연계되도록	사업을	
기획	및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TEC	정책	활동	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②둘째,	개도국	TNA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기구의	재정	
지원이	이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향후	개도국	TNA	수행에	대해서	국내	
ODA	재원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개도국의	수요를	파악하면서	국내기관	보유	기후기술을	공급할	수	
있도록	TNA	작성을	지원하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③셋째,	우리나라	NDC	
달성에	있어서	기술	요소의	실질적인	역할	및	영향	등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2030	NDC	수정(안)*을	UNFCCC	
사무국에	제출하였는데,	우리나라는	TNA를	수행하지	않아	TNA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기술	관련	사항은	향후	NDC	달성에	상당히	중요함.	이번	TEC	
회의에서도	언급되었듯이	TNA를	실행하지	않는	선진국에서도	기술	관련	사항이	
NDC에	포함되어야	하기에	향후	NDC	갱신	과정에서	‘NDC의	명확성,	투명성,	
이해를	위한	정보(ICTU)’에	기술	요소를	반영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와	고민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7년에	배출한	7억	910만	톤	대비	24.4%	감축을	목표

•	   (가능 환경 및 역량 강화)	가능환경	및	역량강화	주제에	관해서는	①민간	및	공공	
참여	확대와	②내생적	역량	및	기술	육성에	대하여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민간 및 공공 참여) 기존에	발표된	「TNA,	NDC,	CTCN	기술지원	관련	가능	
환경과	도전과제	조사	보고서」,	2021년	중	완료	예정인	「민간·공공의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의	가능	환경	및	도전과제	조사	보고서」,	기타	관련하여	진행될	주제	
담론	행사	결과물들은	모두	향후	국내	공공	및	민간	주체의	기후기술	개발과	이전	
활동	현황	분석에	참고	가능하며,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기술별로	국내	R&D	및	
활용	가능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

	 -	  (내생적 역량 및 기술)	내생적	역량	및	기술은	개도국이	가장	주시하고	있는	
주제임.	이는	역량	및	기술을	단순히	외부에서	이전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국	내에서	이를	내생화해	향후	기술혁신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개도국의	
의지를	내포함.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내생적	역량	및	기술	활용의	현황·가능	
환경·도전과제·추진	방안에	관한	관계기관	담당자	설문	분석	보고서」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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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시사점을	제시함.	①첫째,	신규	기술	발굴	시,	해당	지역의	내생적	지식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수요에	맞춘	신규기술	발굴을	기획해야	함.	②둘째,	
국내기관들은	개도국	기후기술	협력사업의	설계	및	추진	시에	개도국이	보유한	
다양한	상황특정적인(context-specific)	역량·기술·지식을	활용하여	각국의	
토착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해	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이때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거버넌스	간,	내-외부	협력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적절한	재원	
마련이	필요함

•	   (지원)	 ‘지원’	주제는	하에서	기술	메커니즘과	재정	메커니즘	간의	연계는	매우	
중요한	주제임.	2021년부터	작성될	「UNFCCC	재정	메커니즘의	기술지원	현황	
보고서」는	향후	국내기관들의	개도국	기후기술	협력사업	기획	시에	또는	정부가	
해외	사업	지원	전략	수립	시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나아가	기술	
메커니즘과	재정	메커니즘	연계에	관한	우리	정부의	UNFCCC	협상	입장	수립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이에	동	보고서의	작성	현황	및	방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새롭게 논의되는 주제

•	   (기술 전주기에 걸친 재정 지원) 이번	TEC에서는	신규	기술의	개발과	기존	기술의	
확산	모두에서	재정	지원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기술	전주기	단계별	
혁신적인	재정	및	투자	촉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2022년까지	작성될	「기술	
전주기	단계별	혁신적	재원	및	투자	옵션	기술보고서」는	①첫째,	개도국	협력사업	
기획	시	재원	조달	방안	마련,	②둘째,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기술	생애	단계별	
맞춤형	재정	연계	지원방안	마련,	③셋째,	기술	메커니즘-재정	메커니즘	간	연계에	
관한	우리나라의	UNFCCC	기술협상	준비과정에	있어서	참고자료로서	활용	가능할	
것임

•	   (COVID-19에 대응) 최근	COVID-19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녹색	재건(Green	

Recovery)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는바,	TEC	정책	활동	하에서는	COVID-19	
대응	및	발전적	재건에	대한	별도의	논의를	진행한	바는	없음(CTCN은	별도의	

지침서	마련).	그러나,	 TEC	정책	전반에	COVID-19	차원의	발전적	재건을	
주류화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TEC는	①첫째,	신규	기술과	관련하여	TRL	
4-8단계	에너지공급분야의	다양한	세부	신규	기술들을	개발	및	적용할	때	필요한	
기술·사회·제도·경제·사업	측면의	요건들을	도출할	때,	 	COVID-19로부터의	
재건	효과와	회복탄력성	효과에	대한	시각을	반영하는	안이	제안되어	혁신	TF는	
이를	검토하고	있으며,	②둘째,	2021년	6월	해양	및	연안지역	적응기술에	대한	
Technology	Day	행사	개최	시에	녹색	재건을	위한	생태계	기반	적응(Ecosystem-

based	adaptation,	EbA)	접근법과	하이브리드	접근법(자연과	기술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법)의	적용을	통해서	COVID-19	위기	대응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이에	
우리	정부	역시	관련	논의를	통해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	정책	추진	시	COVID-19	
대응	및	발전적	재건	기여	방안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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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CTCN 간 공동활동의 본격화

•	  (본격화) 이번	22차	TEC	회의와	함께	개최된	TEC-CTCN	공동	세션은	2021-
2022년	공동활동	주제인	‘기술과	젠더’와	‘기술과	NDC’의	업무	진행	상황	및	향후	
업무계획에	관해	본격	논의를	시작하였음

•	   (젠더 부문) TEC는	CTCN과	함께	구축할	젠더	전문가	목록은	우리에게	2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음.	①첫째,	기후기술	관련	정책	활동	및	성과물에	젠더주류화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②둘째,	국내에서도	기후기술	
분야	젠더	전문가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관련	인력	DB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젠더	
전문가	인력	풀	구축을	추진할	수	있음.	나아가	국내	젠더	전문가	DB와	TEC-
CTCN	젠더	전문가	목록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	젠더	전문가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NDC 부문) TEC와	CTCN이	2021년	발간할	「NDC	갱신-관련	정책-기타	사회적	
주제’간의	연계	경험,	도전과제,	향후	계획」	관련	공동보고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음.	첫째,	국내기관이	동	보고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기후기술을	
활용한	NDC	이행	지원	성공사례들을	개도국	NDC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	시	참고할	수	있음.	둘째,	국내	정책입안자는	동	성과물이	소개하고	있는	
NDC	이행을	위한	기후기술	활용	활성화	방안	관련	제언을	우리나라	NDC	이행	
지원	정책	방안	강구	및	UNFCCC	NDC	관련	협상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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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TEC 회의 논의 내용

•	  COVID-19의	여파로	인해	지난	2020년	4월과	11월에	개최되었던	제20차,	제	
21차	TEC	회의는	화상회의를	통해	TEC	의원	중심으로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옵저버는	참관하는	방식으로	대체됨

•	  지난	제20차	TEC와	제21차	TEC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분류 주요 논의 내용

제20차
TEC 회의

1.	2019-2022년	업무계획서	상의	주제별	활동	추진	사항
	 ①		(혁신)	국제	RD&D	파트너십과	이니셔티브	연구와	Technology	Day	행사에	

관한	컨셉노트	발표	및	합의	
	 ②		(이행)	TNA	경험,	모범사례,	교훈을	내용으로	한	정책브리프와	‘기존	

기후기술	활용을	위한	혁신적	접근’	보고서	초안	발표	및	검토
	 ③		(가능	환경과	역량	강화)	내생적	역량	강화를	위한	현황	분석	방법론	결정	

및	설문조사지	초안	발표
	 ④		(협력과	이해관계자	참여)	해안지역	손실·피해	방지	및	최소화	기술	관련	

TEC-WIM	ExCom	공동	정책	브리프	작성에	대한	논의	진행
	 ⑤		(지원)	GCF-기술	메커니즘	간의	연계	및	별도의	메커니즘인	

기후혁신기금(Climate	Innovation	Facility)의	도입	준비	현황에	대한	
발표,	향후	CIF의	구체화	단계에서	TEC가	의견을	제안할	예정

2.	TEC-CTCN	협력	사항
	 •		송도	CTCN	지역사무소	설립	추진	상황	공유
	 •		2020년	G-STIG	행사	주제인	SDG	달성	및	기술을	소개하고	TEC-CTCN	

공동활동	주제	제안
3.	기타	진행	상황
	 (홍보	관련)	TEC	커뮤니케이션	&	지원(outreach)	전략보고서	초안	발표

제21차
TEC 회의

1.	2019-2022년	업무계획서	상의	주제별	활동	추진	사항
	 ①		(혁신)	국제	RD&D	모범사례와	교훈	취합	내용	초안	발표	및	합의,	신규	

기후기술	맵핑	및	분석	내용	발표	및	검토
	 ②		(이행)	TNA	결과	이행	개선	정책브리프	초안	및	2020년	

감축기술전문가회의(TEM-M)	결과를	기반으로	한	COP	제언	사항	발표	및	
합의

	 ③		(가능	환경과	역량	강화)	내생적	역량	강화	및	기술	향상	방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	시	가능	환경	및	도전과제에	관한	
보고서	초안	발표	및	검토

	 ④		(협력과	이해관계자	참여)	해안지역	피해	방지	및	최소화	기술	관련	
정책브리프	초안을	기반으로	도출한	COP	및	CMA	제안사항	발표	및	합의

	 ⑤		(지원)	GCF의	현황	및	기술	메커니즘과의	협력	개선	방항	논의
2.	TEC-CTCN	협력	사항
	 •		TEC-CTCN	공동활동	목록에	대한	제안서	공유	및	논의
	 •		발전적	재건(build	back	better)	보고서	공동	작성	계획	공유
	 •		TEC-CTCN	공동연차보고서	작성	논의	
3.	기타	진행	상황
	 •		TEC의	최근	젠더주류화	현황	공유
	 •		TEC	업무	M&E	체계	구축	진행	상황	공유
	 •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기술	부문	참여	방안	논의	착수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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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행정부는	첫	예산안을	통해	기존	기후변화	대응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ARPA-C	및	청정에너지실증국	등	전담조직	신설

•	 �에너지부	내	연구개발단계별	전담조직(과학국-응용과학국-청정에너지실증국)이	
완비됨으로써	기초연구성과가	상용화까지	연계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

•	 ��태양복사관리(Solar	Radiation	Management;	SRM)	등	기존	감축/적응	분류로	
구분하기	어려운	제3의	기술	영역이	등장

•	 �R&D	차원에서는	탄소중립	달성	차원을	넘어	탄소흡수(Carbon	Negative)	기술	
확보에	착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기후변화,	탄소중립,	2022년	예산,	R&D,	ARPA-C

•	 �Climate	Change,	Carbon	-Neutral,	FY2022	Budget,	R&D,	ARPA-C	

분석�배경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법률상의	예산안	제출기한*을	약	2개월	지난	시점(2021년	
4월	9일)에	대통령재량예산안**만을	먼저	의회에	제출하는	형태로	첫	예산안	
(FY2022)에	대한	의회의	예산심의절차를	개시

	 *	 	2월	첫	번째	월요일이므로,	FY2022	대통령	예산안	제출기한은	2021년	2월	8일에	해당
	 **		원어명	:	FY2022	President’s	Discretionary	Budget	Request

	 -	 �미국의	예산안	편성	절차는	회계연도	개시	18개월	이전	혹은	대통령	예산안	제출	
9개월	전에	이미	개시되므로,	1월에	취임하는	신임대통령으로서는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제출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

	 	 ※			따라서,	신임	대통령의	첫	예산안은		법률상의	예산	제출기한을	넘겨서	제출되는	것이	
통상적

	 -	 �신임	대통령은	첫	예산안	제출시	①전임	대통령의	예산	편성	사항을	그대로	계승,	
②일부	수정·보완,	③전면	개편	등	3개	선택지가	존재하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	제출은	통례보다도		크게	지연*되면서	사실상	전면개편을	예고

키워드

분석�개요

바이든�행정부�첫�예산안(FY2022)�상의�
기후변화�R&D�관련�주요사항�분석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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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행정부도	첫	예산안	개요를	우선	제출한	후	구체적인	예산안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예산안	개요	제출	자체는	바이든	행정부보다	빠른	시기였던	3월초에	제출

•	 �2021년	5월	28일부로	최종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부처별	예산요구서	및	
부속	자료들은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상태

분석�목적�및�방법

•	 �새로운	행정수반	취임	이후	첫	예산안은		새	행정부의	정책	기조	및	수단을	종합적·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최초의	자료라는	점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트럼프	행정부에서	삭감되었던	기후변화	대응	관련	프로그램들의	향후	추진	방향	
및	활용될	정책	수단	등을	가늠

	 	 ※		기존	프로그램의	수정·보완	사항	이외	신설조직인	ARPA-C	등의	추진체계,	지원	분야,	
예산규모	등도	예산안을	통해	유추	가능

•	 �동	브리프에서는	FY2022	대통령	재량예산안	등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방향을	조감한	후	각	부처	관할	세부	프로그램별	실제	예산요구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진행

	 -	 �분석	대상	부처는	기후변화	R&D와	연관성이	높은	에너지부,	농무부,	보건복지부, 
환경보호청,	해양대기청,	지질조사국,	항공우주국,	국립과학재단을	선정

<표�1>�기후변화�R&D�관련�부처·기관�및�주요�임무

부처/기관명 주요�임무

에너지부
-	 	연방정부의	에너지	관련	기능	조정	및	집행
-	 	에너지기술	연구개발프로그램,	에너지	생산과	사용	규제,	석유가격	
결정과	배당	및	핵무기	관리·운영

농무부 -	 	농지개발,	농업,	임업,	축산업,	식품	관련	정책	및	집행

보건복지부 -	 	공공보건사업,	식품	및	약품	관리,	정신병	관리,	저소득층·영유아·노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연구	프로젝트	지원	등

환경보호청 -	 	국민	건강보호	및	자연환경	보호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을	관리

해양대기청 -	 	미국	상무부	산하	기관으로	기후,	기상,	대양	및	해안	분야	관측	연구	
수행

지질조사국 -			미국	내무부	산하	기관으로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및	천연자원	
관리를	위한	연구	수행

항공우주국 -	우주탐사,	과학적	발견	및	우주연구
국립과학재단 -	의학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기초	과학·공학	연구	지원

	※	출처:	박종준(2017)	및	기관별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각	부처별	예산요구서	및	부속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R&D	프로그램별*	예산	
요구	현황**	및	프로그램별	중점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기술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

	 	 *		분석	대상	중	기존	프로그램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조정사유에	관한	문헌인	OMB	
(2017)의	기후변화	관련	R&D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되,	적응	관련	부처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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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Y2022년	예산요구금액	이외	과거	2개년도의	제정예산(Enacted	Budget;	지출승인
법	(Appropriation	Act)상	예산	금액)	및	증감	내역	포함하였으며,	예산안상	증감	내역
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문헌상	수치를	활용하여	별도	산출

•	 �FY2022	재량예산안은	대통령서한-재량예산안상의	핵심투자	영역-각	부처/
독립기관별	중점	추진사항	등	3개	부분으로	구성

	 -	 �공중보건에	대한	투자,	모두를	위해	기능하는	경제	창조,	기후위기에의	대응,	
형평성의	강화,	미국의	글로벌	입지	회복	및	21세기	안보	문제에의	대응	등	5대	
핵심	영역	제시

	 -	 �주요	부처별	요약	부분에서는	농무부,	상무부	등	주요부처의	중점	추진	방향을	
기술

•	 �‘기후위기에의	대응’	영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단순히	경제성장의	기회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	등	환경정의적	관점을	함께	강조

	 -	 �①청정에너지프로젝트	구축	및	복원력에의	투자,	②소외된	공동체에	대한	지원,	
③과학과	혁신에의	투자를	통한	경쟁력	증진,	④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향해	
세계를	선도	등	4개	추진방향을	제시

	 -	 �과학과	혁신에의	투자를	통한	경쟁력	증진	부분에서,	기후과학	및	지속가능성	
연구	향상,	청정에너지기술에서의	혁신	확산,	기후혁신에서의	돌파구적	해결책	
마련	강화*,	기후서비스·관측·연구	확대	등을	제시

	 	 *		동	부분에서	ARPA-E	투자	강화	및	ARPA-C	신설	명시

에너지부(Department�of�Energy;�DOE)

•	 �(과학국(Office�of�Science))	첨단과학적	컴퓨팅	연구	등	에너지	분야	기초	연구*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전년대비	5.89%	증가된	규모의	예산	요구안을	제출

	 *		주요	프로그램	:	첨단과학적	컴퓨팅	연구(ASC),	생명·환경연구(BER),	기초에너지과학
(BES),	융합에너지연구(FES),	고에너지물리학(HEP),	핵물리학(NP)

	 -	 �과학국	소관	대부분의	주요	프로그램이	0.4%~2.5%	수준	증액된	바와	달리,	
‘생명환경연구(BER)’은	전년(753백만	달러)	대비	10.0%	증액된	828백만	
달러의	예산을	요구	

	 	 ※		‘생명환경연구(BER)’	프로그램의	FY2022	중점	추진항목으로서	에너지정책의	
사회·환경적	파급효과	평가를	지원하는	기후·에너지	연구	강화	등이	제시	

FY2022�
재량예산안�개요

기존�기후변화�대응
R&D�프로그램�예산�
요구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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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에너지부�과학국(SC)의�최근�3년간�예산�배분·요구�규모
(단위	:	천	USD,	%)

FY2020�
제정예산

FY2021�
제정예산(A)

FY2022�
예산요구안(B)

전년대비�
증감액(B-A)

전년대비�증감�
비율((B-A)/A)

7,000,000 7,026,000 7,440,000 +414,000 +5.89%

※	출처:	DOE(2021a)

•	 ��(응용과학국(Offices�of�Applied�Science))�트럼프	행정부	예산안에서	대부분	감액	
및	폐지*	조치가	추진된	조직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	첫	예산안에서는	모두	대폭	
증액	조치로	회복			

	 *		트럼프	행정부는	ARPA-E가	2009년	출범	이후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임을	주
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산	전액	삭감	및	폐지를	요구하였으나,	미국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
에서	유지	및	소폭	증액

	 -	 �(에너지첨단연구프로젝트사무국(Advanced�Research�Projects�Agency-Energy))		
FY2022년	중	총	15개의	특정	프로그램(Focused	Program)*	출범	예정

	 	 *		해당	프로그램	기술영역의	예시로서	탄소중립형/탄소흡수형	건물재료,	고준위	핵	
폐기물의	획기적	감축,	고용량/초고속	충전을	위한	첨단	배터리	전극	및	전도체,	송전망	
복원력·안정성·유연성,	최첨단	핵융합	접근방식	및	에너지	응용	등을	제시

	 -	 �(에너지효율및재생에너지국(Office�of�Energy�Efficiency�and�Renewable�
Energy))�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효율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

	 	 *		풍력	분야가	전년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액(86.2%)되었으며,	바이오에너지·수소	
연료전지·태양에너지·첨단제조·건물·지열·자동차·수력	등도	모두	전년대비	대폭증가	
(31.5%~54.5%)	

	 -	 �(화석에너지및탄소관리국(Office�of�Fossil�Energy�and�Carbon�Management))�
화석연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감축	방침	하에	일부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직접공기포집(Direct	Air	Capture;	DAC)·CO2	전환	등	차세대	탈탄소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		특히	석유로부터의	비재래	화석에너지	기술,	초임계	전환적	전력(STEP),	전환적	석탄	
파일럿	프로그램은	전액	삭감

	 -	 �(원자력에너지국(Office�of�Nuclear�Energy))	원자로	컨셉	R&D	및	첨단	원자로	
실증에	각각	전년대비	15.4%,	19.1%	증액

	 	 ※		반면,	원자력	기술	분야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	횡단적	기술연구	등을	지원하는	
원자력	실현기술(NEET)	프로그램은	극히	일부	증액	요구에	그침(123백만	달러	
(’21)→124백만	달러	(’22요구안))

	 -	 �(전력국(Office�of�Electricity))	에너지	부문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R&D	
(25백만	달러)	및	에너지	송달망	운영기술(43.5백만	달러)에	대한	예산	신규	편성

	 	 ※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에너지저장의	경우	전년(57백만	달러)	대비	26.3%	증액된	
72백만	달러의	예산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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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에너지부�응용과학국의�최근�3년간�예산�배분·요구�규모
(단위	:	천	USD,	%)

조직명 FY2020�
제정예산

FY2021�
제정예산(A)

FY2022�
예산요구(B)

전년대비�
증감액(B-A)

전년대비�증감�
비율((B-A)/A)

에너지
첨단연구	
프로젝트
사무국

425,000 427,000 500,000 +73,000 	+17.10%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국

2,777,277 2,861,760 4,732,000 +1,870,240 +65.35%

화석에너지	및	
탄소관리국 750,000 750,000 890,000 +140,000 +18.67%

원자력	
에너지국 1,493,408 1,507,600 1,850,500 +342,900 +22.74%

전력국 190,000 	211,720 	327,000 	+115,280 +54.45%

※	DOE(2021b),	DOE(2021c)내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저자	작성

농무부(United�States�Department�of�Agriculture;�USDA)

•	 �농업	연구	관련	사항은	내부R&D를	수행하는	농업연구청과	외부R&D를	지원하는	
국립식량농업원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0%대	이상	증액	요구

	 -	 �(농업연구청(Agricultural�Research�Service))	기후변화	관련	예산으로서	
작물보호·식량안전·가축	보호	등을	위한	기후과학연구(92백만	달러),	청정에너지	
기술	최적화(99백만	달러),	기후	허브*(5백만	달러)	예산	포함

	 	 *		기후	허브(Climate	Hub)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	개발,	기술교환	등을	수행하
는	연구정보	통합,	농무부	산하	기관	및	프로그램	기구간	협력체

	 -	 �(국립식량농업원(National�Institute�of�Food�and�Agriculture))	기후변화	관련	
사항으로	기후	허브(5백만	달러)	예산을	배정

<표�4>�농무부�산하�연구개발프로그램�소관�기관의�최근�3년간�예산�배분·요구�현황

(단위	:	백만	USD,	%)

기관명 FY2020�
실제예산

FY2021�
제정예산(A)

FY2022�
예산요구안(B)

전년대비�
증감액(B-A)

전년대비�증감�
비율((B-A)/A)

농업연구청 1,607 1,529 1,895 +366 +23.94%
국립식량농업원 1,532	 1,576 1,961 +385 +24.43%

※	출처:	USDA(2021a)	내	재량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	 �산림청(Forest	Service)에서는	 ‘산림	및	목야지(牧野地)*’	연구관련	연구역량의	
회복을	선언하면서	전년	대비	21.18%	증액된	313.5백만	달러의	예산	요구안을	
제출

	 *	원어명	:	Forest	and	Rangeland	Research

	 -	 �증액분	내	산림	상태	및	산림	인벤토리	연구(3백만	달러),	공동	소방과학	프로그램	
기여분(3백만	달러),	산림분야	기후완화	및	감축	관련	연구(37백만	달러)	예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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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산림청�소관�연구개발프로그램의�최근�3년간�예산�배분·요구�현황

(단위	:	천	USD,	%)

항목 FY2020�
실제예산

FY2021�
제정예산(A)

FY2022�
예산요구안(B)

전년대비�
증감액(B-A)

전년대비�증감�
비율((B-A)/A)

산림	및	
목야지	연구 305,000 258,760 313,560 +54,800 +21.18%

※	출처:	USDA(2021d)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저자	작성

보건복지부(Department�of�Health�and�Human�Services;�HHS)

•	 �차년도	예산안	내	기후변화가	인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원을	위해	
100백만	달러의	예산	증액을	발표

•	 �관련	연구는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환경보건과학원(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	NIEHS)에서	주도할	예정

	 -	 �국립환경보건과학원의	외부	연구	예산항목	내	‘기후변화의	인류	건강영향*’	
항목을	신규	편성하고	95백만	달러	예산을	순증

	 	 *		국립보건원	내	다른	센터,	기타	연방·비연방	파트너들과	연계하여	건강	분야	기후	취약
성의	이해,	기후	인자의	민감성	평가,	건강	회복탄력성	구축	및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개
입	기획	등을	수행

	 -	 �연구관리	및	지원	항목의	증액분	내	상기	기후변화	관련	연구예산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

환경보호청(Environmental�Protection�Agency;�EPA)

•	 �(연구개발국(Office�of�Research�and�Development))	EPA에서	주관하는	6대	
국가연구프로그램*	중	기후변화와	연관	깊은	‘대기,	기후	및	에너지’연구	프로그램	
예산을	전년대비	64.00%	증액

	 *		‘대기	및	에너지’,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적	안전’,	‘국토	보안’,	‘보건	및	환경	위해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공동체’

	 -	 �소외된	공동체	안에서의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	연구,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불균형적	여파에	대한	대응*을	세부	중점	사항으로	제시

	 	 *		환경정의와	형평성	관점에서	접근

<표�6>�환경보호청�‘대기,�기후�및�에너지’�프로그램의�최근�3년간�예산�배분·요구�현황

(단위	:	천	USD,	%)
FY2020�
제정예산

FY2021�
제정예산(A)

FY2022�
예산요구안(B)

전년대비�
증감액(B-A)

전년대비�증감�
비율((B-A)/A)

95,350 95,250 156,210 +60,960 +64.00%

※	출처:	EPA(2021)



89

해양대기청(National�Oceanic�and�Atmospheric�Administration;�NOAA)

•	 �(해양대기연구국(Office�of�Oceanic�and�Atmospheric�Research))	기후연구,	
대양·해안	및	5대호	연구,	기상	및	대기화학적	연구,	고성능	컴퓨팅	이니셔티브,	
기상	위성	등	5개의	주요	프로그램	운영

	 -	 �이중	기후연구(62.6%),	기상위성(34.0%),	대양·해안	및	5대호	연구(28.1%)	등	
기후변화	관측	및	모니터링	분야에	대한	예산	증액	폭이	높은	편

<표�7>�해양대기청�해양대기연구국의�최근�3년간�예산�배분·요구�현황

(단위	:	천	USD,	%)
FY2020�
제정예산

FY2021�
제정예산(A)

FY2022�
예산요구안(B)

전년대비�
증감액(B-A)

전년대비�증감�
비율((B-A)/A)

586,632 610,791 815,669 +204,878 +33.54%
※	출처:	NOAA(2021)

지질조사국(US�Geological�Survey�;�USGS)

•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및	천연자원	관리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미국	내무부(DOI)	
산하기관으로,	기후회복력	및	보전	촉진	등	위해	전년	대비	24.85%	증액된	예산을	
요구

•	 �주요	임무	영역은	생태계,	에너지	및	광물자원,	자연재해,	수자원,	핵심	과학시스템,	
과학지원,	시설	등으로	전반적으로	증액되었으며,	특히	생태계	분야	및	에너지	및	
광물자원에	대한	증액	폭이	높은	편

	 -	 �(생태계)	기후적응과학센터	및	토지변화과학	프로그램(98.36%),	국가·지역	
기후변화	적응과학센터(102.81%)	등	적응	관련	연구	예산	대폭	증가

	 -	 �(에너지�및�광물자원)	에너지자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년	대비	76.23%	증가한	
53백만	달러	규모의	예산	요구

	 	 *		지질학적	탄소	처리,	지질학적	탄소처리	잠재량이	존재하는	분야에	대한	지질학적	데이
터	획득,	온실가스배출	인벤토리	및	연방	토지	내	저장	등의	내용으로	구성

<표�8>�미국지질조사국의�최근�3년간�예산�배분·요구현황
(단위	:	천	USD,	%)

임무영역
/프로그램

FY2020�
제정예산

FY2021�
제정예산(A)

FY2022�
예산요구안(B)

전년대비�
증감액(B-A)

전년대비�증감�
비율((B-A)/A)

생태계 251,527 259,077 358,217 +99,140 +38.27%
에너지	및	
광물자원 90,041 90,041 139,973 +49,932 +55.45%

자연재해 170,870 175,484 207,748 +32,264 +18.39%
수자원 234,120 263,120 288,394 +25,274 +9.61%

핵심과학	시스템 246,688 252,688	 341,874 +89,186 +35.29%
과학지원 96,828 95,734 121,421	 +25,687 +26.83%
시설 180,883 179,383 184,810 +5,427 +3.03%
총계 1,270,957 1,315,527 1,642,437 +326,910 +24.85%

※	출처	:	USGS(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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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국(National�Aeronautics�and�Space�Administration�;�NASA)

•	 �(과학임무국(Science�Mission�Directorate))	기후변화	관측과	가장	연관이	높은	
지구과학*	분야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2.5%	증액된	2,250백만	달러를	요구

	 *		NASA의	FY2022	예산요구안	서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우선순위는	기후변화	
대응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주로	NASA의	지구과학	관련	사항에	반영하였음을	명시

	 -	 �동	분야	예산에는	트럼프	정부	시절	예산	삭감의	표적이	되었던	기후	절대복사	및	
굴절률	관측소	패스파인더*,	플랑크톤·에어로졸·구름	및	해양생태계	연구**	등의	
과학	미션을	포함

	 	 *	 	Climate	Absolute	Radiance	and	Refractivity	Observatory	Pathfinder;	
CLARREO	Pathfinder

	 	 **		Planktons,	Aerosols,	Clouds,	and	ocean	Ecosystem;	PACE

<표�9>�항공우주국�과학임무국의�최근�3년간�예산�배분·요구현황
(단위	:	백만	USD,	%)

예산�계정 FY2020�
조정예산*

FY2021�
제정예산(A)

FY2022�
예산요구안(B)

전년대비�
증감액(B-A)

전년대비�증감�
비율((B-A)/A)

지구과학 1,971.8 2,000.0 2,250.0 +250.0 +12.50%
행성과학 2,712.6 2,699.8 3,200.0 +500.2 +18.53%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423.0 414.7 175.4 -239.3 -57.70%

우주물리학 1,306.2 1,356.2 1,400.2 +44.0 +3.24%
태양물리학 724.5 751.0 796.7 +45.7 +6.09%

생명·물상과학 5.0 79.1 109.1 +30.0 +37.92%
총계 7,143.1 7,300.8 7,931.4 +630.6 +8.64%

	 *	 	FY2021	Initial	Operating	Plan의	조정사항	등을	반영

	 	 ※		출처:	NASA(2021a)를	기반으로	전년대비	증감액	및	증감비율을	저자가	산출하여	작성

국립과학재단(National�Science�Foundation�;�NSF)

•	 �차년도	NSF	전체의	‘연구	및	관련	활동(Research	&	Related	Activities;	R&RA)	
예산에	대하여	전년대비	17.8%	증액안을	제출

	 ※	6,910백만	달러(’21)	→	8,140백만	달러(’22)

•	 �기후변화와	연관성이	높은	청정에너지기술(Clean	Energy	Technology;	CET)	
및	미국	지구변화	연구프로그램(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USGCRP)의	R&RA	예산은	각각	전년대비	31.7%,	46.3%	증액

	 -	 �(청정에너지기술)	발전·연료·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원	생성,	
저장,	관리	및	에너지	재료	등에	대한	기초과학	및	공학연구	지원

	 	 ※		개인	및	공동체의	청정에너지	수용성	제고	등	청정에너지의	사회적·환경	측면에	대한	
연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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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지구변화�연구프로그램)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자연과	인간간	상호작용에	
대한	통합된	지식	심화	및	적응·감축	관련	시의적절한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적	기반	제공을	위한	연구	지원

	 	 ※		지구기후연구법(Global	Climate	Research	Act	of	1990)에	따라	국가기후평가	
(National	Climate	Assessment)을	주관하는	연구프로그램이기도	함

<표�10>�국립과학재단의�CET�및�USGCRP의�최근�3년간�예산�배분·요구현황
(단위	:	백만	USD,	%)

프로그램명 FY2020�
실제예산

FY2021�
추정(A)

FY2022�
예산요구안(B)

전년대비�
증감액(B-A)

전년대비�증감�
비율((B-A)/A)

청정에너지기술
(CET) 291.13 334.00 440.00 106.00 +31.7%

미국	지구변화
연구프로그램
(USGCRP)

419.18 520.81 762.00 241.19 +46.3%

※	출처:	NSF(2021)

기후첨단연구프로젝트사무국(Advanced�Research�Projects�Agency-Climate;�
ARPA-C)�

•	 �(설립목적)	기후변화	적응,	복원력	증진,	2050	에너지부문	Net-Zero	달성에	필요한	
기후	관련	혁신을	지원

	 -	 �기후변화	및	혁신에	대한	전부처적	접근의	핵심적인	시행자로서의	역할	수행

•	 �(추진체계)	운영조직은	에너지부	내	설치되나,	예산	등에	대해서는	유관	부처와	
협력하는	형태로	추진

•	 �(요구내역)	6개의	초기	프로그램	추진	및	운영비로	에너지부에서	2억	달러	규모	
예산을	순증하고,	추가로	타	부처로부터	3억	달러	규모의	예산	조달	예정

	 -	 �주로	농무부	등	적응	분야와	연관이	높은	부처*에서	ARPA-C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배정

	 	 *		농무부(95백만	달러),	주택도시개발부(5백만	달러),	해양대기청(40백만	달러),	환경보호
청(30백만	달러),	교통부(50백만	달러),	내무부(60백만	달러),	국토안보부(20백만	달러)	
예산안에서	ARPA-C	지원	예산	배정을	확인

•	 �(지원분야)	신설조직의	특성상	서브	프로그램	및	구체적인	지원	기술	분야에	관한	
내용은	아직	적시되어	있지	않음

	 -	 �5가지의	기술	분야를	예시로	제시하는	수준이며,	제시된	기술분야는	완화/적응	
기술	분야를	모두	포괄

기후변화�대응�관련�
신규�R&D�
프로그램�예산�
요구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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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예산안�내�ARPA-C의�지원대상�기술]

①		획기적으로	향상된	온실가스	관측,	기후분석	및	이상기후	예측을	위한	기후	감지	및	
모니터링	기술

②		탄소중립/탄소흡수	농업	생산	및	일반	토지/담수/해양	활용(알베도	공학(Albedo	
Engineering),	다양한	탄소처리	기술	포함)

③	토양원(Land	Source)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	방지	
④	탄소중립적	폐기물	및	리사이클링
⑤	기후	관련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복원력	있는	인프라	등	

※	출처:	DOE(2021c)

	 -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아닌	완화기술인	알베도	공학(Albedo	Engineering)이	
포함된	점이	특색

	 	 ※		지구공학의	하나인	태양복사관리(Solar	Radiation	Management;	SRM)에	속하는	
기술이며,	동	기술군에	대해서는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	하원에서도	영국연구혁신청	
(UKRI)	측에	검토를	요구한	바	있음(’19)

청정에너지실증국(Office�of�Clean�Energy�Demonstrations;�OCED)�

•	 �(설립목적)	기술분야의	사일로(silo)를	넘나드는	에너지	분야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증	프로젝트	공모·지원

	 -	 �에너지부	내	신설된	내부	조직으로	단일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이	아닌	횡단적	
(Cross-cutting)	기술	영역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예정임을	강조

•	 �(요구내역)	운영비	및	상업화	단계의	기술에	대한	최초	주제	공모	비용으로	총	4억	
달러	예산	순증	요구

	 -	 �프로그램	출범	및	운영비(Program	Direction)로서	13.5백만	달러,	프로그램	
지원(Program	Support)*	비용으로	386.5백만	달러로	구성

	 	 *		FY2022에는	에너지저장	기술	및	이에	대하여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기술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	공모	예정

•	 �반기후변화적	행보를	이어나가며	기후변화	R&D	예산을	삭감·축소했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R&D	측면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분야	지원을	
대폭	강화

	 -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초과학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의	
빠른	파급을	위한	응용연구	및	실증연구	투자	확대

	 	 ※		공화당	정권에서도	연방정부의	고유	임무	영역으로	인정되어	우선순위가	유지되어온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하면서	응용·개발연구단계	지원을	더욱	보강하는	
구도

	 -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기	기간	중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R&D	관련	예산에	
대한	삭감·조직폐지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통해	유지·소폭증액	되어	
온	점을	감안할	필요

	 ⇒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기후변화	관련	시책	강화는	그간	약화되었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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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술적	역량·기반의	회복	도모가	아닌,	본격적인	재도약을	위한	추진력	
확보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	

•	 �에너지부	내	기초과학-응용과학-실증	등	연구개발단계별	전담조직	체계	구성을	
통해	청정에너지	R&D	성과	창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청정에너지실증국의	신설로	과학국-응용과학국-청정에너지실증국으로	이어	
지는	청정에너지	R&D	전주기에	대한	단계별	전담조직	완비

	 -	 �동일부처	내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기초과학	성과의	상용화	연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될	것으로	보임

•	 �탄소중립(Carbon	Neutral)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혁신을	강조	
하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	탄소흡수(Carbon	Negative)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에	
착수

	 -	 �화석에너지및탄소관리국,	ARPA-C	등에서	예산확대	및	신규	지원	분야로서	
직접공기포집(DAC),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저장기술(BECCS)	등	배출흡수기술	
(NETs)	포함

	 	 ※		IEA	등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는	배출흡수기술에	대한	논의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

•	 �정부	예산안	상으로	태양복사관리(SRM)	등	기존	기후기술의	목적	분야(감축	및	
적응)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영역이	등장	

	 -	 �상향식	사업이	아닌	하향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점은	이례적

	 	 ※		SRM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	발생	등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불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당장	정부	지원을	검토하기보다는	SRM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및	논의	내용을	신중히	
모니터링한	후	추진할	필요

	 -	 �또한,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기술에	속하나	직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지는	
않는	기술이므로,	기술정책	상에서	어떻게	포괄할지에	대한	고민	필요	

	 	 ※		특히	기술관련	통계분류체계에	반영	여부	및	방향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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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정리

	· ARPA-C(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Climate)	:에너지부	기후첨단연구프로젝트사무국

	· ARPA-E(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	:	에너지부	에너지첨단연구프로젝트사무국

	· ARS(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	농업연구청

	· ASC(Advanced	Scientific	Computing	Research)	:	첨단과학적	컴퓨팅	연구	프로그램

	· BECCS(Bio	Energy	with	Carbon	Capture	and	Storage)	: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저장기술

	· BER(Biological	and	Environmental	Research)	:	생명환경연구	프로그램

	· BES(Basic	Energy	Science)	:	기초	에너지	연구	프로그램

	·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 CET(Clean	Energy	Technology)	:	청정	에너지	기술

	· 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국토안보부

	· DOE(Department	of	Energy)	:	에너지부

	· DOI(Department	of	the	Interior)	:	내무부

	·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교통부

	·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환경보호청

	· EERE(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	에너지부	에너지효율및재생에너지국

	· FECM(Office	of	Fossil	Energy	and	Carbon	Management)	:	에너지부	화석에너지및탄소관리국

	· FES(Fusion	Energy	Sciences)	:	핵융합에너지연구	프로그램

	· FY2022(Fiscal	Year	2022)	:	2022	회계연도

	· HEP(High	Energy	Physics)	:	고에너지물리학	프로그램

	· HH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보건복지부

	· HUD(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주택도시개발부

	·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	국제에너지기구

	·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	항공우주국

	· NCA(National	Climate	Assessment)	:	국가기후평가

	· NE(Office	of	Nuclear	Energy)	:	에너지부	원자력에너지국

	· NEET(Nuclear	Energy	Enabling	Technologies):	원자력실현기술		프로그램

	· NETs(Negative	Emissions	Technologies)	:	배출흡수기술

	· NIH(National	Institute	of	Health)	:	국립보건원

	· NIEHS(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	: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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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FA(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	국립식량농업원

	· NP(Nuclear	Physics)	:	핵물리학	연구	프로그램

	·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	해양대기청

	·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	국립과학재단

	· OAR(Office	of	Oceanic	and	Atmospheric	Research)	:	해양대기청	해양대기연구국

	· OCED(Office	of	Clean	Energy	Demonstrations)	에너지부	청정에너지실증국

	· OE(Office	of	Electricity)	:	에너지부	전력국

	·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대통령실	관리예산처

	· ORD(Offic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	환경보호청	연구개발국

	· R&D(Research	and	Development)	:	연구개발

	· R&RA(Research	and	Related	Activities)	:	연구	및	관련	활동

	· RD&D(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	연구·개발	및	실증

	· SC(Office	of	Science)	:	에너지부	과학국

	· SRM(Solar	Radiation	Management)	:	태양복사관리

	·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	농무부

	· USGCRP(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	미국	지구	변화	연구	프로그램

	· USGS(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	내무부	지질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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